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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경험

알코올중독은 중독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코올

문제가 있는 부모와 지내는 자녀는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알코

올중독자 자녀는 도움이 필요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특성들로는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이해하는데 부족

한 점이 있다. 또한 드러난 문제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특성들로 알코올중독자 자

녀의 회복에 필요한 긍정적 요소를 밝혀내는 것이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총

체적 이해를 통해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위한 중재적 전략을 고안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경험이 어떤지 알아보

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로 알코올중독자 자녀

의 삶의 본질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알코

올중독 아버지와 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청소년 9명이었다.

자료는 수집과 동시에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나타난 의미는 본 연구 결과 본

연구결과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경험은 총 3개의 주제에 대해 26개의

의미들로 분류되었다. 각 주제별로 밝혀진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홀로된 삶 : 술주정 대상으로서 학대받는 삶을 살아간다, 방향 없는 분노 표

출 위험의 위태로운 삶을 살아간다, 소유물로서의 자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부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거부적 삶을 살아간다, 고통과 학대를 감내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보호의 책임감을 가지면서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

하여 무력감에 빠진다, 지탱할 데 없는 혼자만의 삶을 살아간다, 성차별에 대한

편견이 추가된 서러운 삶을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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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에 대한 역설적 대처 :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로 강박적 행위와 관계사고를 갖는다, 불안과 긴장으로 인한 방어적 삶을 살

아간다, 사고의 비약으로 편집적인 삶을 살게 된다, 만성적 긴장상태에 대한 부담

으로 아버지가 술먹는 것을 바라는 모순된 기대를 갖게 된다, 평안한 삶을 원하나

이미 긴장된 생활에 익숙하게 되어 자극이 없는 생활에서는 지루함과 무료함을

느끼게 된다, 사실을 재해석해서 맞추어 놓는 가장된 삶을 살아간다, 외로움으로

인해 애정 욕구의 충족이 절박해져 타인에게 집착하게 된다, 또래 집단과의 보상적

삶을 살아간다,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되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게 된다, 불완전한 자아를 만회하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려 한다, 자신을 상처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부인하고 경계하게 된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원망하는 삶을 살아간다,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보상받

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게 된다.

3. 삶을 지탱해 감 :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다잡으려 하지만 양가감정으로 포

기하게 된다, 아버지를 닮은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아버지를 이해

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다, 아버지가 회복되어 부성이라는

존재를 찾기를 희망한다, 감정 절제와 인지 재구성을 통해 자신을 추스리게 된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운다.

본 연구 결과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함께 삶에의 적

응과 자신의 존재 회복을 향한 노력 등도 나타나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사는 자녀

의 삶에 대한 본질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코올중독

자 자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위한 중재적 전

략이 고안되고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실체적 이론이 수립되는데 기틀이 되기

를 희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경험, 현상학적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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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중독은 간호학 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여러 해 동안 많은 관심을

받고 연구되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이 개인에게 미치는 생리적, 심

리적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부분이 많다. 또한 알코올중독이 아니더라도

술로 인해 술 마시는 개인이나 가족, 사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 또한 알려

진 사실이다. 특히 알코올중독자의 가족들은 알코올중독자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

게 되는데 Star (198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알코올중독자의 가족들은 가족체계의 평

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독자의 행동에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키게 된다. 즉,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들은 알코올중독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

의 삶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자가 정신과 병동에서 일하였을 때 알코올중독자의 가족들이

알코올중독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건강하지 못한 행동 양상을 유지하며 이로 인

해 고통을 겪고 생활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단지 알코올중독자

의 문제 행동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자신

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자신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특히 자녀들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어 도움을 구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었다. 기존 문헌에서도 알코올중독자 가족들은 불안, 분노, 사회적 고립감,

우울 등을 경험하며(Balis & Zipoli, 1982)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은 사회적 고립감,

대인관계의 장애, 심리적 발달의 억압,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의 좌절과 부모 동

일시의 결여와 무시, 반사회적 행위나 자살 등을 경험한다고 나타나 있다

(Deckmon & Down, 1982).

전세계적으로 알코올중독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코올중독자 자녀

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Melcher (1997)는 자신의 연구에서 거의 천만 명이나 되는

- 1 -



알코올중독자가 그들의 가족인 3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

의 알코올중독 평균 유병률도 26.77%(남궁기 등, 1989)나 된다. 이재령(1994)이 알

코올중독자 자녀를 파악하기 위해 14-17세의 중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알코

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를 하여 알아본 결과 34.69%에 해당하는 학생이 알코올

문제가정 자녀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추정되는 상당한 숫자에 비해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에 와서야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임상적 개입이 시작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주로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로 정신건강

(이재령, 1994), 부정적 경험과 자존심 및 통제소재(이경래, 1994), 성격 유사도 및

스트레스 정도(이지숙, 1990), 심리사회적 문제(이은정, 1998), 심리적 특성(유용언,

1998) 등과 치료적 접근을 위한 연구로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을 적용하여 효과를 평가한 연구 등이었다(최승희, 1997 ; 장수미, 1992 ; 박재연,

1999).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만으로는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어

렵기 때문에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알

코올중독 부모와 사는 자녀들 자신의 고유한 시각으로 바라본 주관적 경험을 아

는 것이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위한 중재 전략을 고안하는데 있어 필요하다. 이렇

게 연구의 대상이 자신의 견해로 그들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경험에 대해 기

술하고 분석하여 현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질적 연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서 그 경험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인간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발견하는 현상학적 연구(Omery, 1983)가 적절하다. 최근 간호학에서 이러

한 현상학적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뇌졸중 환자의 희망(김이순, 1997)

에 대한 연구라든가 당뇨병 환자의 자기관리 경험에 관한 연구(전점이, 1996) 등이

있다. 이렇게 수행된 현상학적 연구들은 대상자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대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간호학적 접근을 더

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을 알코올중독자 자녀로 한 것은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들이 알

코올중독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적절한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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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기관도 부족하고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자신

을 드러내기가 어려워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경험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위한 중재 전략을 고안하는

데 근거자료가 되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는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도 규명되고 있는데 Zvirbulis(1999)는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회복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내적 통제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총체적인

탐색을 통하여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의 자녀 중 특히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사

는 자녀의 경험을 알아보았다.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수가 남성에 비해 적고 잘 드

러나 있지 않아 알코올중독 어머니와 사는 자녀에 대한 연구가 용이하지 않기 때

문이고 청소년 자녀로 한 것은 청소년기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건강하

게 성장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고 자신이 경험하는 현상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중재 전략이 고안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알코

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이론이 개발되어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이 구체적이고 실제

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근거자료가 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사는 청소년 자녀의 경험이 어떠한 것

인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인지, 그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대상자의 관

점에서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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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헌고찰

1. 알코올중독자 가족

알코올중독은 술 마시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알코

올중독자가 음주로 인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코올중독자와 함께 사는 가족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최

근 술 마시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 성인의 음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87.5%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대한주류공업협회, 1998) 알

코올중독자도 26.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궁기 등, 1989). 이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수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알코올중독자가 임상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 비해 알코올중독자 가족은 적절한 관

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알코올중독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경험에 대해

문헌을 고찰해보았다.

강은실(1995)이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경험에 대해 알아본 연구를 보면 알코올

중독자의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학대받고, 불안하고 적개심과 수치심을 갖고 슬픔

을 가지며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자존감이 저하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가출하

거나 자살시도, 이혼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 알코올중독자와 살면서 얻게 되는 것인데 Star (1989)도 지적했듯이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한 구성원의 중독은 다른 구성원에게도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 체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독자의 행동에 다른 가

족 구성원이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키게 되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행동하

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Whitfield (1989)는 동반중독 또는 공동의존(codependency)

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그 의미는 가족들이 알코올중독자와 함께 살면서 알코올중

독자의 예측할 수 없는 음주 행위, 또 음주 후에 나타나는 폭력 등의 문제 행동

등에 반응하면서 알코올중독자에게 적응해 가다보니 점차 자신보다는 알코올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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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행동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자에 의해 조정 당하는 상태를 말하

는 것이다. 즉 알코올중독자가 술에 중독 되어 있듯이 가족들이 알코올중독자에게

중독 되어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독자 뿐 아니라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

정이나 별거나 이혼 등이 있는 역기능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공동의존적인 사람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아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요구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행

복이 타인에 의해서 좌우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친밀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완벽주의적 성향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지나친

욕구가 있고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이 있다(Subby, 1984). 공동의존자들은 자아가

없거나 자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타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며

또한 자신도 타인의 행동에 집착하여 통제하려 한다. 그 결과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여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높고, 다른 사람의 인

정을 받고자 노력하며(Fisher, 1987; Cermak, ; Schaef, 1986; Wegscheider-Cruse,

1984) 지나친 책임감으로(Wise & Ferreiro, 1995) 자신의 욕구를 희생시키면서 타

인을 돕기 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특성을 갖는다(Schef, 1986; Wegscheider-Cru se,

1984).

또한 알코올중독자와 함께 사는 가족은 각 구성원들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

문에 가족들의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자아분화란 Bowen(1976)에

의해 발달된 개념으로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키는 능력으로 분화가 잘 이

루어지면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통제를 받지 않으며

적절하게 잘 기능하게 되고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아경계가 불분명하고 정

서적 반응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Bray & William son, 1987). 자아분화가 잘 이루

어지지 못한 알코올중독자 가족은 알코올중독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기능하기 때

문에 자아정체성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Whitfield, 1989).

이와 같이 알코올중독자 가족은 알코올중독자와 생활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족 중에서도 특히 자녀는 성장과정 동

안 더 많은 문제를 갖게 된다. 알코올 문제가 있는 부모와 지내기 때문에 건강하

게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들의 정체감이 형성되고 가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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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의 변화를 수용하고 서로 협력하고 통제력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이러한 가

정에서 개인은 안정감을 느끼고 성장하게 되는데 알코올중독자가 있는 가정에서

는 각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어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갖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알코올중독자 자녀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알코올중독자가 없는 가정의 자녀에 비해 가족의 긍정적

관심을 덜 받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많이 부인하게 된다고 한다(강보연,

1994). 또한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죄책감이 높고 가족내의 부정적 생활사건의

경험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이지숙, 1990) 가정의 대화와 건강을 낮게 지

각하였고 우울, 불안이 더 높고 자아존중감이 더 낮고 내적 통제위가 더 낮고, 학

업성적이 더 낮았으며 가족지지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숙, 1994).

장수미(1991)는 알코올중독자의 자녀가 신체적, 언어적 학대 및 근친상간과 같

은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래들보다 낮은 자존감, 혼란, 죄의식, 긴장, 불

안, 수치, 분노 등의 정서적 문제와 학습 장애, 결석 등의 학교문제, 과다행동, 도

벽, 가출, 공격적 행동 등의 행동문제와 이른 음주, 약물남용 등의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알코올중독 가정에서 성장하면 알코올중독에 대하여

똑같은 경험을 하며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Carson, 1996)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그

렇지 않은 자녀보다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갖게 된다고 하였다(Reiser, 1997).

또한 자녀가 알코올중독인 부모 밑에서 성장할 경우 물질남용자가 되거나 사

회적, 대인관계적 문제를 유발하며(Bardis, 1996) 알코올중독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런 아동들은 후에 반사회적 인격이나

알코올 문제를 갖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생활과 관련된 알코올중독

자 자녀의 특성을 보면 유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보충수업이나 특수 학급에서

수업을 받거나 학교 심리학자에게 의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고(Knop, 1985)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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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능력이 부족하고 학업 성취 또한 낮다고 하였다(Sher, 1991).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히 돌봄 받지 못하고 성장하

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알코올중독자가 있는 가족과 같이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을 성인아이

(adult child)라고 하는데(Sell, 1992), 나이는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나

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성장하면서 어린아이로서 기능하기 보다 부

모를 돌보는 등 조숙하게 행동하며 자신이 의존적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들이 남아 있어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 특히 알코올중독자의 성인자녀를 일컫는 용

어로 ACOA(Adult Children of Alcoholics)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이들의

공식적인 자조모임도 있다. 이경래(1994)는 18-45세의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를 대

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알코올중독인 아버지와의 과거경험, 즉 가족 내 폭력, 물질

적 어려움, 부모의 싸움 등이 현재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므로 알코올중독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현재 같이 살지 않더라

도 과거의 경험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

고 있으나 반드시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송

은하(1996)는 음주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나 가족환경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알코올중독자의 자녀와 알코올중독이 아닌

가정의 자녀의 우울이나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

(Clair & Genest, 1987).

그러므로 알코올중독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가족의 역

기능이 나타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중

독자 자녀가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철저한 탐색을 통해 기존 문헌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은 다양한 요소들이 규명되

어진다면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실체적 이론이 수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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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자 자녀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방법을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방법으로 하였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대상자를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서 분리시키지 않고 그 상황 내에서 연구하는 것으로(Benner, 1985) 살아있는 인

간 경험을 기술하고 그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 방

법을 사용함으로써 간호 경험에서의 다양한 견해를 탐구하게 되어 간호의 실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최영희, 1992).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위한 적절한 중재

전략 수립과 간호학적 지식체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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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및 과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

로 살아 있는 경험의 구조를 기술하며 현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다(Omery,

1983).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입원한 경험

이 있거나, 알코올중독가정 자녀 선별검사(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에서 알코올중독자 자녀로 밝혀진 자로 만 16-18세의 청소년이다.

알코올중독가정 자녀 선별검사는 Jones(1981)가 알코올중독자인 부모와 살았거

나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선별하고 조기 개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

발한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CAST)를 김미례, 장환일, 김경빈

(1995)이 한국어판으로 개발한 것으로 13점 이상일 때 알코올중독자 자녀로 선별

될 수 있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Pearson 상관계수 .83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자 6명, 남자 3명으로 총 9명이며 학생이 7명, 학교를

중퇴하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자가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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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 및 분석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수행되

었고 자료 수집과 동시에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윤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대상

자에게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가운데 녹음하였으며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장의 허락을 받았다. 녹음된 내용은 녹취록으로 작성하였으며 대상자와 만나

는 현장에서 관찰된 것들은 이론적 메모로 기록되었다. 면담은 각 대상자마다 2-8

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학교 상담실, 대상자의 집, 거주시설, 청소년들이 선호하

는 음식점 등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개방적 질문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고 분석방법은 Colaizzi(1978)가

제시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분석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의 느낌을 얻기 위해 면담상황을 떠올리며 녹음

된 내용을 반복하여 들었다. 동시에 필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현상학적인

반성을 통해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의미를 탐

구하였다.

2) 각 기술로부터 알코올중독인 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

는 문장을 추출하였다.

3) 각 의미 있는 문장을 한줄 한줄 자세히 읽으며 의미를 도출해내었다. 이때

구성된 의미가 원자료의 기술과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원자료를 다시 읽

으면서 제시된 현상의 다양한 맥락에서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 나타내었다.

4) 구성된 의미를 모아서 주제모음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모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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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기술에 공통적인 주제들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5) 위의 결과들을 통합하여 현상에 대한 철저한 기술을 도출하였다.

6) 현상에 대한 철저한 기술이 현상의 본질적 구조를 명확히 나타내도록 하였

다.

7) 최종적 타당화 단계로 대상자에게 구성된 의미 진술이 타당한지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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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여자 6명, 남자 3명으로 총 9명이며 연령은 16-18세였고 인

문계 고등학생 2명, 실업계 고등학생 5명, 아동보호기관 입주자 1명, 복지관 그룹

홈 입주자 1명이었다.

사 례 A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상업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아버지는 불규칙적으로 노동일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

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종교는 기독교이다.

사 례 B

상업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일정

한 직업이 없고 어머니가 장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종교는 기독교이다.

사 례 C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상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 남동

생과 함께 살고 있다. 종교는 기독교이며 아버지는 불규칙적으로 노동일을 하고

있고 어머니도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 례 D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현재 아버지는 입원중이다. 종교는 기독교이며 아버지는 불규칙적으로 노동 일을

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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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E

상업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친

엄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종교는 기독교이며 부모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

입원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

사 례 F

17세된 남자로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현재 입원중이다. 엄마는 어릴 때 이혼으로 헤어졌으며 형은 어릴 때 사

고로 죽었다. 종교는 천주교이며 동네 성당 수녀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다. 아버지

는 불규칙적으로 노동 일을 하며 거의 병원에서 지내는 편이다. 대상자도 술 마시

고 본드 하는 등의 행동으로 시설에 수용되었으며 학교를 중퇴하였기 때문에 거

주하는 기관에서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이다.

사 례 G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살고 있다. 아버지는 현

재 입원중이며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

를 유지하고 있다. 종교는 기독교이다.

사 례 H

17세된 여자로 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 오빠와 살고 있다. 현재 가출하여 사

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에서 다른 대상자, 사회복지사와 함께 거주하고 있

다. 엄마는 어릴 때 이혼으로 헤어졌으며 학교를 중퇴하고 비행행동으로 감별소

등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 종교는 없다.

사 례 I

상업계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여동생,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종교는 없으며 아버지가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 13 -



2. 현상학적인 반성

본 연구결과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경험은 총 3개의 주제에 대해

26개의 의미들이 분류되었다. 각 주제별로 밝혀진 의미는 다음과 같다.

2.1. 홀로 된 삶

(1) 술주정 대상으로서 학대받는 삶을 살아간다.

(2) 방향 없는 분노 표출 위험의 위태로운 삶을 살아간다.

(3) 소유물로서의 자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4) 부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거부적 삶을 살아간다.

(5) 고통과 학대를 감내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보호의 책임감을 가지면서

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무력감에 빠진다.

(6) 지탱할 데 없는 혼자만의 삶을 살아간다.

(7) 성차별에 대한 편견이 추가된 서러운 삶을 살아간다.

2.2. 삶에 대 한 역설 적 대 처

(1)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로 강박적 행위와 관

계사고를 갖는다.

(2) 불안과 긴장으로 인한 방어적 삶을 살아간다.

(3) 편집적 사고로 인해 홀로됨을 두려워한다.

(4) 만성적 긴장상태에 대한 부담으로 아버지가 술먹는 것을 바라는 모순된 기

대를 갖게 된다.

(5) 평안한 삶을 원하나 이미 긴장된 생활에 익숙하게 되어 자극이 없는 생활

에서는 지루함과 무료함을 느끼게 된다.

(6) 사실을 재해석해서 맞추어 놓는 가장된 삶을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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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로움으로 인해 애정 욕구의 충족이 절박해져 타인에게 집착하게 된다.

(8) 또래 집단과의 보상적 삶을 살아간다.

(9)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되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게

된다.

(10) 불완전한 자아를 만회하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려 한다.

(11) 자신을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부인하

고 경계하게 된다.

(12)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원망하는 삶을 살아간다.

(13)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보상받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게 된다.

2.3. 삶을 지 탱 해 감

(1) 아버지에 대한 복수와 연민의 양가감정으로 갈등한다.

(2) 아버지를 닮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람직한 모습이 되도록 노

력한다.

(3) 자신에 대한 반영을 통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다.

(4) 아버지가 회복되어 부성이라는 존재를 찾기를 희망한다.

(5) 감정 절제와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자신을 추스리게 된다.

(6) 절망적 상황 속에서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의 싹을 틔운다.

각 주제별로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홀로 된 삶

(1) 술주정 대상으로서 학대받는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는 술 마시고 나면 말이 많아지고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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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녀는 잠도 못자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며 술만 마시게

되면 반복되는 술주정으로 괴로워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집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일을 하기 원한다. 특히 공부는 집중해서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술

마시고 계속 불러서 방해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게 된다. 알코올중독자는 자

녀를 자신이 언제라도 불러서 자신의 주정을 받아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저를. . 술먹어서 . . 이제 저를 불러요 앉으라고. . 가족회의를 하재요. 꼭. .술 먹으면

가족회의를 하재요. . .

그러면 우리 엄마가요 맨 정신에 하라고. . 왜 애 불러놓고 막 그러냐고 그러면요.

자기가 할 말이 많대요.

그래서 들으면요 5분전에 했던 얘기 지금 또하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난 다 이해했는데 그러면은 아 알았다구요 막 그러면은 난 아직 몰랐대요. . 더 얘기를

해야된대요. . 똑같은 거 계속해요. . 한 두시간동안 그러나봐요. 어떤 땐 거기서 자버려

요. 누워 가지고 그냥! 열받으면요. 처음엔 앉아 있다가 나중엔 턱괴고 있다가 나중엔

화장대에 걸쳤다가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버려요. (B, 여)

그까 한마디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 . 아 술먹고 주절주절 막

얘기를 하면. .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꼭 이렇게 있어야 된다니깐요. . 불러놓고. .

내가 뭐 이렇게 상을 받고. .뭐 군대있을 때. . .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 (A, 여)

그니까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아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

지 말라구요. . 저는요 한번 딱 마음먹으면 지금 해야돼 그러면 지금 딱 해야돼요! 그

거를요!! 근데 꼭 그럴 때만 불러요. 뭔가 딱 할려고 맘 잡았을 때! 이제 공부 좀 해

볼까? 그러면 부르고.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부르면은. . 아 그런거 아빠 할 수 있으면서 날 자꾸

부르냐고 시키냐고. . 그리고 딱 그러면은요 막 짜증나요! 아유. . 할 수 있으면서 괜히

불러 가지고 사람 신경질 나게 만들고. . 혼자 막 그래요(B, 여)

그니까 공부두요 사람이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를

저는 잡아요. 그니까요 혼자 생각을 하면서요. . 이제 공부 좀 해 봐야지 하면요 갑자

기 마음이요 급해지는 거예요. . 당장부터 하고 싶고 막. . 기대가 되는 거예요. . 혼자. .

아유. . 지금 당장 안 하면 뭐가 막 없어질 것 같고 마음이! 그 기대를 부푼. . 기대를

안고 집에까지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딱 앉으면 불러요! 처음엔 기분 좋게 갔다와

요. . 그런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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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있다 또 불르고 좀있다 또 불르고. . 뭐 별일 아닌 걸로 불러요! 뭐 핸드폰 안된

다는 둥. . 또 집에서 공부가 안되잖아요. 그면요. . . 공부 안하면 공부 안한다고 뭐라

그러고. .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 심심해서 한번씩 (B, 여)

알코올중독자는 술 마시게 되면 자제력이 없어져 자녀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

력을 가하게 된다. 평소에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면서 자녀에게 분풀이하게 된

다. 자녀는 심한 학대로 괴롭힘을 당하지만 더욱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억울하

게 학대를 당하더라도 한 마디의 말대꾸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주장

하려 하면 더 심한 학대를 받게 되며, 아버지는 자신이 어른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억압하려 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금방 부인하기 때문에 자녀는 위로 받을

수 없고 자신이 겪은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 감정이 속에서 점점 쌓

여져 가게 된다.

평소에도 그렇고 아빠가 욕을 잘해요. . 욕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아마 욕을 다 아빠한테 배웠을 거예요. . 그럴 정도로 진짜 잘해요. . 동생도 욕

다 듣고 엄마한테도 그러고. . 욕이 정말 심해요. . 욕 때문에 더 싫어하죠. .짜증나고. .

욕 하나하나 듣다보면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 욕만 들으면 충격을

받아요. . 내가. . (E, 여)

그리고 일상적인 말이요. . 일상적으로 그냥 막 부르는 말이 뭐. . 우리한테는 그냥

평소가요 썅년아 일로와봐 ! 이러고 엄마한테는 뭐, , 씨발년아 막 이러고

제가 아빠랑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내가 막. . 뭐라고. .그게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괜히 꿀리니까 뭐라 그러다가 동생이 편을 들어주니

까. . 동생한테 그러더라구요. . 그렇게 하면 밟아서 뇌성마비 시켜버릴줄 안다고. . . 그

렇게 심한 말을 하더라구요

아빠가 동생한테 이렇게 어른 말할 때 끼어들면 3분이면 너 죽여버릴 수 있다고. . .

뭐. . 그니까 너무 상처받아서 . . 걔도 불쌍한게 . . . 어린 나이에 한참 사춘기에 걔도 마

음이 얼마나 그래요!! 여잔데. . 그래서 울고 있으면 불러서 . . 불렀는데 걔가 막 눈 빨

개져있고 그러면은 너 왜 우냐고 그러면은 동생은 아빠가 방금 전에 그렇게 말한게 아

니냐고. . . 그러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면서 . . (A, 여)

폭발하고 싶은데. . 하면. . 폭발할라고 그러면 매 날라오고. . 한번은 진짜 대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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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 그냥. . 왜 욕을 하냐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거든요? 욕이 그냥 딱 욕

이 나왔는데 그걸 딱 들은 거예요. . 아빠가. . 그래서 막. . 이년 그러면서 막 화를 내가

지고 제가 아빠도 욕하는데 내가 못할 거 없지 하면서 욕했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

욕 참느라구요 열 받아 가지고 때리고 페트병 있잖아요. .그걸로 맞고. . 페트병. .그걸

로. . .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때려요. . 집히는 대로. . (E, 여)

술먹고 오시면요 그 뭐지 효자손 있잖아요. . .그게 딱 손에 쥐어 있어요. .그냥 자기

말하는데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럼 날라와요. . 이게(때리는 동작) 안 듣는다고. . 누워서

막 이불 쓰고 막. .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하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내말 들으라

고. .

어떤 날은 죽대 있잖아요. . 이렇게 때리는 거 . . 막대기 이렇게 검도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빌려와 가지고. .효자손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걸로 이제는. . . 그걸

로 때릴 때도 있고. . (E , 여)

알코올중독자는 자녀를 학대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꼬투리를 잡게 되

고 어떤 구실로도 자녀를 때리게 된다. 공부를 못한다고 때리고 나가지 말라고 했

는데 나간다고 때리고 심지어는 일부러 피아노를 치라고 해놓고는 못 친다고 때

려서 자녀는 자신이 일제치하에서 억압받는 조선인이나 삼청교육대에 있는 것처

럼 굴욕스럽다고 느끼게 된다.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 .거의 공부로 맞았을 거예요. . . 그때는 하루가 멀다하고 맞

았기 때문에요 별로 그냥 아 내가 못해서 때리나 보다 그냥 그랬어요(I, 여)

음. . 몇 번 그랬어요. 쓸데없는걸 때려요. 막 나가지 말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나가

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맞아 봤어요. 그런 거로. . (H, 여)

한마디로 아빠는 일본인 같고 내가 조센진같고 내 식구를 징역 하는 느낌. .

그 때리는게. . . 때리는 것두요. . 뭐. . 어렸을 때는 뭐. . .불러다 앉혀 가지고 이유 없

이요. . 너무. . 굴욕스러워요. 그리고 기분이 되게 나쁘구요. .

그리고 아빠가요 희안한게요. . 술먹고 그러면요. . 옛날에. . 옛날에요 막. .피아노를

들여놨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들여놓고 타자기도 들여놓고 그랬거든요? 피아노. . 막

자기가 아는 동요 쳐보라고 그래놓고 틀리고 그러면 막 때리고. .정말 그런게요. 무슨

삼청교육대 그런 것처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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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말로는 아빠가 젊었을 때 말썽을. . . 잠깐 있었는지. . 그래 가지고요 그런게

너무. . 보면은. .아빠가 사고방식이 약간 일본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니네가 뭐. .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두요. . 니네가 아빠가 이렇게 힘든 거 좀 알면. .

무릎꿇고 5분동안 서 있으라고. . 5분 동안 무릎꿇고 앉아있으라고. . 그런 식으로 하니

깐. . 너무 막. . 그니까 니네가 아빠를 헤아린다면. .그렇게 하라고. . 그니까 피아노나 뭐

타자기도 자기가 그냥. . 내가 치고 싶으면 치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막 억압적으로 막 치라고 해 놓고 막 틀리고 그러면 스틸로 때리고 밟고. .

근데요 원래 아빠가요 그래요. . .그냥 자기가 꿀리니까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 지배

하고 자기가 뭐 그런 희열을 느끼겠죠. 그까 그런 욕구 불만이나 그런 걸요 마음속에

있는 걸 한번 말해보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아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빠자신은 어쩔

지는 몰라도 우리는 아주 괴롭다는 말을 할려구요. (A, 여)

알코올중독자는 자녀를 성적희롱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언어적으로 표현하

기도 하며 고등학생인 딸 앞에서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으며 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기도 한다. 이에 자녀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오히려 자신을 이성으로

생각하냐며 반문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혼내며 오기를 부려 더하게 된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내가 널 사랑하면 어떠냐? 그러면서 . .

내가 널 만약에 사랑한다면 넌 어떨 꺼 같냐? 그러면서 별 말도 안되는 소리를 막

주장하고. .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 .

아빠가 이런 말 잘 하거든요? 아빠가 막 이렇게 만지고 집에서도 막 팬티바람으로

입고 그게 너무 정말 싫잖아요. . 솔직히. . 여잔데. . 팬티바람만 입고 이렇게 무릎꿇고

있으면. . 아빠가 아. . 그러면서 무릎을 치고 만지면은 하지 말라고 딱 그러면은 너 왜

나를 이성으로 생각하냐? 그러면은 물론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니깐요!!

그럼 기분이 드러워요 자기 성적. .그런걸 채울려고 하는 느낌밖에 안들어요. .

그런걸로 밖에 별로. .귀엽다고 단순히 아빠가 평소에 그런짓 안하고요 가볍게 보여

지도록 행동 안하고 근엄하게 그랬으면 해도 기분 좋을 텐데. . . 진정으로 하는게 아니

고요 지나가다 다리 쓱쓱 만지고 장난같이 하니까 너무 짜증나요 그리고 그런 걸로 많

이 때리고 그래요. . 야 니네 귀엽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술먹고 불러서 무릎

꿇게 해놓고 또 혼내고 그래요. . 또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 흐지부지 하다 가고. . 아빠가 오기가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면 하고. . .

막. . . 하라면 안하고! 쩝 ! 그 근성을 모르겠어요. . (A,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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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향 없는 분노 표출 위험의 위태로운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는 술만 마시면 자녀에게 술주정 하는데 자녀는 아버지에게 들은

말들이 없어지지 않고 가슴에 남아 잠을 못 이루게 된다. 또 오랜 세월동안 학대

당한 것은 없어지지 않고 가슴에 계속 쌓여 응어리져 있고 어린 시절 어머니를

때리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고 계속 떠올라 자녀를 괴롭히게 된다.

어 한시간이 기본이구요 2시간 3시간. . . 진짜 . . 딱 그 전에 들으면요 잠이 안와요.

잔소리 막 듣고 막. . 했던 얘기 또 듣다 보면. .이제 자잖아요 아빠 잠들고. . 그러면 딱

누우면 잠이 안와요. . 막 아직까지 귀에서 막 울리는 것 같고. . 그 소리가. .그런 것 때

문에. . 밤마다 막 설쳐요. 불면증이예요. . (E , 여)

그러니까 전 잘때요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잠이 잘 안오는 거 있잖아요. . 예전엔

시계소리 때문에 잠을 잘 못잤어요(D, 남)

아빠가 예. . 아빠가 술취하고 그때부터 장난아니였는데. . . . 그리고 어릴 때 생각하

면요 막. . 뭐라고 하지? 절규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게 있어요. 아. . 막. . .옆에서 당하

고 있으면 정말 막. . 그런 표정을 그러면. .느낌을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 옹어리를 느

끼는. . . (A, 여)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고 이제 말도 안 나오죠 10몇년 동안 보고 살았으니까 저 7

살때부터 계속 5 ,6살때부터 계속. . .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남는 게요 엄마를 머리채를 잡고 계단 질질 끌고 올라 갈

때도 있구요 등 밟고 엄마 입에서 토나오고 울고 엄마는 그러면 엄마는 어떡하면 좋겠

냐구 아프다고 그러면서 . . . 어릴 때부터 그런걸 봤다니깐요. .

그런거 . . . 맞고 그러면 확 가요 그런 소리 어렸을 때부터 자다가 맨날 듣고. .맞는

소리 막. . 막 그런게 있어요. 그 뭐지 행복하다가두요. 갑자기 딱 떠오르는 때가 있어

요.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요. . 그러면은 기분도 좀 안좋죠.

갑자기 기억이 터지면서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친구들하고 있어도 혼자 눈물나오

고. . 그러고 자꾸 있잖아요 필름처럼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나요(A, 여)

오랜 세월동안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자녀는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누적되

어 외적인 자극에 취약한 상태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자극에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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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아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며 자해를 하거나 덤벙대는 등 불안정한 삶

을 살게 된다.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가는 감정은 언제 어떤 자극으로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삶이 된다.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요 너무

크게 되요. 혼자 속에서 !! 그. . 그러니까 저는요 화가 버럭버럭 나요. . . 그냥

그니까 기분파예요. . 가만히 막 잘 있다가두요. . 막 화가 버럭버럭 날 때가 있어요

감정두요 그냥 조금만 뭐라고 하면요 막 눈물나고 그래요

눈물 너무 많이 나요. 그냥 안 들려. . . 좀만 뭐라고 해도 눈물 막 글썽글썽 뚝뚝 떨

어지구요. . 우리엄마가 나한테 바보래요 맨날 뭐라 그러면 좀만 뭐라그러면 운다구요

(B, 여)

저는 생각해요. 뭘 생각 하면은요. . 저는 지금 얼마만큼 핵폭탄을 갖고 있는가. . .

핵폭탄 슬픔. . 스트레스. . . 그런거 . . 계속 쌓아놓잖아요. 저는. . .

쌓아놔요. . 계속. . 그래가지고 계속 쌓아놔요. . 그러면 나중에 언제 터질지 몰라요.

병으로 터질지 자살로 터질지. .

전요. . . 이제 막 조금만 무슨 말만 들으면 눈물이 나와요

저번에 내동생이 막 뭐라고 했을 때도 눈물나오고 엄마가 또 뭐라고 했을 때도 눈

물나오고. . . 일요일날 이였을꺼예요. . . 아마

그냥 다 씹어버렸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왔어요. . 그래도 뭐 안들을려고 하지만 들

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계속 쌓여요. . (C , 여)

전요 음 옛날에 음 뭐지? 스트레스 받으면요 신문지 있으면은 막 그걸 연필로 갖

다가 막 해가지고 막 찍거나 얘기에 다가 막 찐하게 쓰던가 막 이렇게 힘주어서 아니

면 내 머리 같은 것도 막 혼자 자르던가. . . 그런거 머리털 또 뽑을 때도 있고 그냥

자해같은거 있잖아요 여기 손에 저번에 딱지가 앉았는데 그 정도로 막 긁었어요 그

럴 때도 있고 그니까 상처를 많이 주는 편이예요. . 제 몸에

그리고 머리카락도 막 열받으면 짤라버리고 요기 머리카락 막 아무렇게 막 짤라버

리고 그리고 신문 같은거 막 짜르고 내가 저번에 그렸던 것도 막 찢고. . 그니까 그런

걸로 해소를 많이 해요 막 혼자 울어요. . . 그러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C , 여)

그니깐요 옛날부터요 덤벙 대가지고요 제 물건을 잘 간수를 못했어요. . 하루는요

지갑에 만원짜리 하나랑 종이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이를요 버린다고 그걸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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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어요. 지갑에서 돈을 꺼냈거든요!! 돈이랑 종이랑 바뀌었어요. 진짜 돈도 많이 버린

적 많아요. 생각 없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버려요(F , 남)

(3) 소유물로서의 자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해도 아버지는 무조건 억압

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르게 한다. 자녀가 아버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의견

을 말하려고 하면 때리거나 아버지라는 이유로 무조건 억압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단지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

그리고 쫌만 뭐. . 그거 맘에 안들면 말이. . 말로 안되니깐요. 주먹으로 막. . 때려부

시고 막 엎고 막 말하는거 더럽구요. 장난으로 말하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진짜 얘길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가 맘에 안들면요. . 부모한테 그러냐고. 왜 그걸 . . 아빤 좀

고지식하고요 근데 저도 저 적성이 있죠. . 제가 어떻게 공무원을 해요. . 그게 힘든데. .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막 눈 동그랗게 뜨고 때릴라고 하니까 아예 포

기하고 이제 모든 것을 비밀로 해요. (A, 여)

아빠는 너무 신경질 적이죠. 신경질적이고 이기주의가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되면

아무 것도 안해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술 안드실 때도. . 그게 절대 옳은게 아니거든

요! 근데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해서 그냥 생각도요 자기 뜻 있잖아요. 남 생각

존중 안하고 물어보면 자기. . 자기 말만 맞다. . . 다 그런 식이예요 다. .

계속 듣고만 있어가지구요. . 그래서 막. . . 끼어들어서 말대꾸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로 용납 못하구요. . 그만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따. . 이게 . . . 무슨. . 뭘 그만

하냐고 그러면서 넌 내 딸이잖아. . 그러면서 맨날. . 그러면서 아빠한테도 막 그럴 때

그냥 쳐다보거든요?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뭐 째려본다고 어디서 눈을 눈깔

을. . 어디서 . . . . 깔어. . . 눈깔어 그러면서 그럴 때도 있어요. (E ,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기 맘대로 생활할 수 없고 아버지로부터 간섭받고 통

제 당하게 된다.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이사를 가거나 친척을 만나면 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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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만나게 해서 갑갑함을 느끼게 된다. 자녀는 아

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다.

어렸을 때요 다른 애들은 막 바깥에서요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맨날 밤에

못나가게 했어요 거의 친구네 집에 못가게 했어요 뭐 없어지면 의심받는다고. . 친구

네 집 못가게 했어요 (F, 남)

친구랑 얘기하고 만나는 것도요 자기가 좀 친구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친구도 못 만나게 이사도 멀리 가고요 친구들한테 욕하구 그냥 보내구요 그런게 너

무 싫었어요. . .

지금은 친군데 나중에 커서 니가 막상 친구들 찾을 때 보면은 니 옆에서 도와줄 친

구는 아무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 .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한테. . .

아빠가 그랬으면 그랬지 딸까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 . 말로 대화가 안

돼요. . 진짜 너무 그 옛날 사람 있죠 옛날 사람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 (I, 여)

친가는 송두리째 못 만나요. .아빠가 못 만나게 하고요. 할머니네 집에 엄마가 가면

막. . 나중에 술 먹고 때리고 막. . 할머니 생신 날이나 명절 때요 옛날에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못 가거든요. . 근데 엄마는요. 며느리니까. . 그래서 그냥 몰래 한번 찾아가

봤다가. .만약 그게 할머니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잘 받았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

면은요. 너 또 갔었냐. .막 그러면서 때리고. . 그니까 아예요. . 사람이요. . .하유. . 갑갑해

요. 너무 통제하고. .자기가 뭔데. . (A, 여)

또한 자녀가 딸임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불쑥 열어보거나 책상이나 방을 검사

해서 아버지 맘대로 물건을 버리게 한다. 알코올중독자는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자기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대

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저는요 누가 방문을 열어보는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슬그머니 방문을 열어

봐요. . 네 그러면 또 그런 것도 기분 나빠요. . 짜증나요. 우리 아빠가 그리고 방문을

팍팍 여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생리할 때 혼자서 막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가 막 문열면은 제가 막 짜증내

면요. . 아빠는 괜히 삐져가지고 말도 안하고 하루종일. . 막 그래요. . (B,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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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빠가 정말 희안한게요 그때 아빠 혼자 막 방청소해요 뒤지고 가져가고 막

그래요 . . 술먹고 그러믄요 동생 책상이나 제 책상을요 자기가 막 추리고 청소해요

두려워가지고 언제 한 번 화장품 들어있는 그런 걸 다 할 까봐요 눈에 안 띄게 어

따 해놓고 진짜 필요한 것만 마스카라나 아니면 기본 적인 것만 갖고 다니고 . . 옛날

에 이해가 안됐어요 그냥 술먹고 방으로 들어와가지구요 너 책상 이렇게 해봐라 하면

서 아빠가 다 이렇게 한다음에요 이거 버려 해놓고 추리고 빨리 청소하라고 아빤 아빠

앉아서 술먹고 담배피고 있고 우리가 아빠 보는 앞에서 막 해야되요 숨기면 그건 뭐

야 그러고 그니까 저는 쉽게 뭐를 못 버리거든요 물건 같은 거 . . . 그냥 술먹고 인제

막. .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 너 책상. .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고 한 다음에요. .

이게 바로 해놓고. . 막 추리고. . 빨리 청소하라고. . 아빠는 앉아서 막 술먹고 담배피고

있고 우리가 보는 아빠가 보는 앞에서 해야돼요. . 좀 이렇게 숨기면 그건 뭐야 그러

고. . (A,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그릇을 깨거나 불을 안 끄거나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못

하는 등의 사소한 잘못에도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동일한

잘못에는 관대하면서 자녀에게 혹독하게 대한다. 때로는 아버지의 실수도 자녀 탓

으로 돌리기 때문에 자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근데 아빠는, , , 아빠는. . 자기도 못하면서 . . .우리한테 그러는 건 뭐예요? 그럼 우리

도 뭐. . . 말씀을. . 얘기를 할 만한. . 그런 자격은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더

때리고 더 대드냐고 막 그러더라구요. .

그러니까. .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나와서 불을 안끄고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쩌다 샴푸를 쓰구서 제자리에 안놓고 여기 놨다고. . 되게 막 뭐라 그러고. . 누가 그

랬냐고. .그런 얘기 할 때. . 솔직히 제가 보면 제가 보면. . . 진짜 아빠도 못. . 못하면

서 . . 집에서 하는 일도 없고 아빠가 맨날. . 그렇게 뭐. .너무 먹기만. . .그런 생각이 드는

데. .아후. . 아빠가 그럴 때는 정말 싫어요. . 이해가 안되구요.

아빠가 어쩌다 나 한번 그렇게 한 거 가지고 그런건 어떡해요? 그러면 저도 울분

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때리고 그런 다니까요. . 와서 하라고 막 왜 안 그러냐고 막 그러고. . . 뭐라

고 그러는데 어떡해요. . 그런 상황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수롭게 여길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 그냥 말로 만약에 누가 그랬냐고 그러면 그걸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막 어떤 날은 막 되게 재수 없는 날은 막 그 자리에서 맞기도 하고. . .

그 자리에 불러 가지고 화장실로 와 가지고선 . .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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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그러면은 그거 대수롭게 여겨서 . 누가 맞는데 대수롭게 여겨요? (A, 여)

그니까 딱 이 위치 뭐 이런 게 아니구요. .그 어떤 그 장이 있잖아요. .무슨 샴푸나

비누 놓는 장! 그게 있는데 그게 안 꽂아놓고 그냥 바닥에 두면 그것 갖다가 트집 잡

는다니깐요. 자기도 안 하면서 . .그까 저희가 볼 때는 아빠가 참 우스운 거예요. . 자기

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 근데 보통 그걸 말로 하면 그냥 우습게 넘기고 우

리가 할 줄 알겠는데 그걸 때리니까 기분이 나쁘고 그렇죠. . 아휴(A, 여)

그까 동생이랑 저랑 엄마랑 막 아빠가 어쩌다가 화장실 나왔을 때 불 안끄고 가면

왜 아빠는 뭐. , . 먹고 의자도. . 식탁 의자도 안 넣어놓고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넣어놔라. 너네가 좀 하유. . 하면서 그냥 들어가면. . 또. .

어쩌다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하잖아요. 샴푸같은거 뭐 안쓰고 놔둘 수도 있고 머리

카락도 안 주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갔다가 누가 썼냐고 뭐라 그러면. .

그러면 이런다니까요. .셋 셀 때가지 빨리 나오라고. . 그러면. . 제가 그랬거든요? 제

가 한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니까 쓰고서 안 놨거든요. . 제가 그랬는데 그. . 맞고

그 상황이 두렵고. 아빠가 그런 일로 그러면 또 술먹고 깔까봐 시치미를 뗐거든요. .

그니까 안 되겠다. 다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빠가 다 짜서 버리더라구요!(A, 여)

그니까 막 의심을 잘해요 술을 먹으면요 끝까지 하다가 질리면요 그냥 몰래 집을

나가고. . . 억울하잖아요. . . 설거지 하다가 그릇하나 깨지면요 전부 다 대청소해야 돼

요. 집에. . 그릇 깨뜨렸다구요 옛날에 그릇 깨뜨려 가지고요 혼자 집에 대청소를 다

했거든요? 깨끗이 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2 만원 주면서 그거가지고 사놓으라

고. . (F, 남)

아버지가 때려서 도망가면 쫓아와요. . 장난 아니예요. . 가끔 가다가 이렇게 너무

취했잖아요? 막 도망치다가. . 아빠가 나왔어요 근데 계단이거든요? 거기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 . 흐 그래서 막 굴러 가지고. . 장난 아니였어요. 근데 그거가지고. . .너 때문에

그래.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 막 그러고. . 너 때문

에 내가 다쳤다고. . 다. . 너 때문에. . 그래요!! 그냥 무조건 !! 자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고요. . 다 너 때문에. . 다 동생 . .다 엄마 때문에. . 다 남. .남한테 돌려요. . (E, 여)

전화세 많이 나오면요 저한테 화살이 돌아가요. 저는 집에. . 집에 가서 잠자고 나

오는 것밖에 없어요. 밥도 안 먹거든요? 집에서는요? (B,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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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거부적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의 알코올중독이 심해지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점

점 줄어들게 된다. 술 때문에 자녀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많고 늘

일로 바쁘거나 입원해 있어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집에 있더라도

TV만 보는 등 대화가 없기 때문에 자녀는 점차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다.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이. .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이 최근 들어서 . . 몇 년

사이에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 . 그러니까 아빠 일나가서 바쁘고 술먹어서 정신 없으

니깐요 병원 가고. . . 그러니까 사진 찍을 시간도 없고, , 기회도 없고. . .어렸을 때는요

아빠가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찍었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 . 뭐지 중학교 때였어요

그때 찍은 거 빼고는 없는 거 같아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거에요 아마 그때 빼

고는 저랑 찍은 게 거의 없어요(D, 남)

처음에는 막 허무했죠 막 바꿔줄줄 알고. . 그러니까 애들한테 아빠가 바꿔주실 줄

알고 애들한테 막 게임 같은 것도 다 빌리고 얘기 다 해놓고 그랬는데 아빠가 갑자기

허무하게 끝나버리니까 . .

나간 적도 없죠 함께 있을 때가 아빠는 아침 일찍 나가 버리니까 저녁 시간뿐인데

아빠 저녁에 일 나갔다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오랜 시간 지났어도 아빠랑 한 거는 그러

니까 밥먹고 자고. . .

항상 그랬어요 아빠는 항상 일 때문에 직장 가서 바쁘고 아니면 술먹어서 병원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만 가고(D, 남)

뭐 아빠랑 한게 거의 없어요 특히 기억나는 것도 한두 가지 . . . 나랑 아빠랑 같이

얘기 했던 거랑. .그런 거 밖에 없어요. . .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

서 대학가고 그러면 또 아빠랑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빠랑 같이 있던 게 그런 거 밖에 없으니까. .

아니 술을 안마실때도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면서 돈을 쓰고 병원

가서 돈을 쓰고 그러니까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 . . 카드로 쓰고 그러니까 우리랑 기회

가 있어도 돈 땜에. . . . (D, 남)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저희 아빠가 저랑 내 동생 앉혀놓고 막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술을 마시고 나면 이제 저희랑 아예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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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예요 아빠가 술마시고 나면 거의 아빠랑은 고립, 단절되고. . . 거의 중2 그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아빠가 술을 마시고 나면 얘기 해본 적도 없고. . (D, 남)

아빠는 그냥 아 저희가요 진짜 살면서요 머리털 나고요 아빠랑요 진짜 막 진실한

대화 있잖아요. 그런걸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진짜 머리털 나서요!!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전 편지도 되게 많이 썼어요! 막 그런 것 좀 하자고. 얘기 좀 하자고! 막 그렇

게 썼는데도 절대 안 했으니까 뭐. . 아빠가 술 안 드시면요 TV만 보고 그랬어요. 맨날

그랬어요. 맨날요. . 일나가고 그러니까 얘기할 시간도 없구요. . (H, 여)

알코올중독자는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된다. 이에 자녀를 돌보거나 배려해주

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 자녀는 또래와 다르게 어른스럽게 되어 조숙하게 행동하게 되고 자신은

아이와 같은 발랄한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 아빠 그런 말 들으면 혼자 막 삐져요. 밥도 안 먹고! 아빠가 되게 소심해요.

근데 우리 아빠가요. . 좀 허양세 같은 게 많아요. 그니깐 돈을요. . 우리엄마가 적당히

쓸 만큼 주거든요? 아빠한테 용돈. . 저보다. .저보다 더 많이 줘요. 별 쓸 일도 없는

데. . .담배 같은 거 다 엄마가 사다주구요. . 그까 아빠는 그걸 차비만 하면 되는데 돈을

많이 주거든요? 엄마가 그래도 많이 갖구 댕겨야 된다구요! 비상금을요? 근데 우리 아

빠는요!! 막 기분 내키면 내키는 대로 다 쓰는 편이에요!!

어제 이빨 한 개 빼고 왔다고요 엄살을 또 피는 거예요 밤에요. .엄마가 인제 대보

름이니까 오곡밥을 했어요. 그래 갖고 막. . .이빨이 아파서 밤을 못 씹겠다는 둥 뭐 피

가 난다는 둥 그래가지고 일부러 티나게. .우리아빠 완전 어린애예요. . 그까 이빨에 또

피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면 솜으로 이렇게 좀 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또 싫어하거든요? 빼버린 거예요. . 그냥! 그까 아침에 딱 세수하려고 제가 제일 먼

저 집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온 세면대에 피가 되게 많이 묻어있는 거예요. . 그래가지

고 엄마한테 아침에 이게 뭐하는 거냐고. . 일부러 보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거래요. 나

이만큼 아프다고. . 보라고. .

아빠 애기예요. . 어른이 다 안됐어요. . 나이만 어른이야. 우리아빠 봐요. . 피 다 흘

려놨잖아요 진짜. . . (B, 여)

어. . 싫다고 막 그러니까 괜히 잔소리한다고 또 막 혼자 삐져가지고 그러는 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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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엄마가 밥차려주니까 밥도 안 먹는다고 그러구요. . . 인사해도 안 받아줘요! 다녀오

겠습니다. . 이러니까 안 받아줘요! 삐졌어요. . 나보다 더 애기예요(B, 여)

전화를 한 3시간 동안 하나 봐요. 다 고모들한테 다 이르죠, 그러면 벌써 다섯 통

화죠. 고모 다섯 명이니까. 그리고 다 전화를 해 가지고 다 이르죠. .뭐 다 작은집, 큰

집. . .다 전화해 가지고 다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야. .또 무슨 어디. . 아는 사람은 다

전화해요. 심지어 친구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구요. .막. . 거의 한 3시간을 통화를 해

요.

뭘 잘 못 참아요. .막 제가 머리감다가두요 아빠가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좀

참을 수 있잖아요. 금방 헹구고 나가면 되니깐. . 근데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머리감다 말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딱 이제

화장실 들어갔잖아요. . 제가 머리감고 이러고 있는데 수건 감싸고. . 그면요 다 양치질

하고 씻고 나와요. .어. 어떻게 학교 가라고. . (B, 여)

남보다 조숙한 거 같아요. 솔직히 뭐 반에서도 막 벼래별 애들이 다 있잖아요. . 막

아직도 18살이나 되어 가지구 그러는 걸 보면 유치하고. . . 유치해 보여요. . 이미 고등

학교는 어린애는 떠난 거 같아요. . 저는 고교생이 갖고 있어야 될 발랄한 건 없는 거

같아요. . .그까 있긴 있어두요 그까 좀 조숙함을 많이 갖고 있겠죠. . 어른스럽고 그런

게 물론 그까 완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그니까 너무 사람이 축 쳐지고 그런다는게

아니구요 이미 어린애 같은 거 그런건 떠난 거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조숙하단 말 많

이 들었어요. (A,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가 직업을 꾸준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그만

두고 일하기도 싫어하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어 보여 답답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 아버지는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는 자신

도 암울해지고 절망적이 되는 것을 느낀다.

옛날엔 그냥. . 우리 아빤 직장을 되게 많이 옮겼어요. 5개월도 안돼서 옮기는 게

너무 많았어요. . (C , 여)

그 일이 있다 없다가 하는 게 아니구요. . 그 다니는 현장이요. . 한 달은 이제 . . 괜

찮거나 아니면. . .일이 있으면 하는데 만약에 술먹거나 아니면 또 짤리게 되면 . . . 그니

까 구하시긴 잘 구하시거든요! 근데 항상 . . 뭐. . .맘에 안맞어서 . . 그러거나 아니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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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 맞아서 . . (A, 여)

지금 없죠! 일자리가. .먹고 불러서 앉아서 주정하다가 근데 일하기 싫어하는 것 같

애요. . 재밌게 살아보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구요. . . 일하기 싫은 핑계를 댄 거예요. .

고모를. . 막 하지만 화풀이는 엄마한테 하는 거죠. . 그런다고 아빠가 일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하지도 않아요. . .맨날 거기서 문제 있고 괜히 핑계 대고 어떻게든

그만두고(A, 여)

아빠가 죽고싶다는 말 자주 해요. . 난 죽을 꺼야. . 이러면서 막 그러고 술 먹으면

그 증상이 더 심해져 가지고 없어져 . .그러고 자기 죽는다는 말 정말 많이 하고 누구

한테도 죽는다고. . 엄마한테는 정말 심해요. . . 엄마한테 그러고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럴 때도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무덤에 찾아오지 말라

고 그렇게 엄마한테 그렇게 해요. . 그냥 저한테도 그럴 때도 있었고. . 그 말이. . . 심해

요! 죽는다는 말이! 딱 순간 들었을 때는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왜 저럴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 근데 너무 열받잖아요. . 그런 말을 딱 들으면. . . 속으로는 그럼 죽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 . .빨리 죽어서 없어져 버리라고 할 때도 많아요. . 저도

진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거의 그래요. .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나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질 않고 암울하게. . (E , 여)

처음에는 아버지가 술 마시면 아버지를 시중들곤 했으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 모두가 피곤해져 아예 술 마시기 시작하면 병원에 보내게 된다. 또 아버지

가 술을 끊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

는 삶을 바라게 된다. 아버지가 집에 있어도 서로 상관하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

로 인해 고통 당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병에 걸리거나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가기를 바라게 된다.

아빠가 술을 드셨다는 소리를 들으면 싹 풀리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계속 긴장하

고 있다가 풀려버린. . 그 긴장에서 풀려버린 와중에서 아빠가 술을 먹었다고 가서 시

중을 해야 되잖아요. . . 그니까 엄마는 계속 전화하고 전화번호 더 찾고 동생은 거의

집 지키는 편이죠 엄마랑 저랑 나가서 아빠 찾아다니고 병원 같은데. . . 차에 실어서

보내고. . 그럼 이제 엄마가 병원까지 가고.

예전엔 집에다 놔두는 편이었는데 그럼 계속 술먹고 기간. . . 계속 술먹고 그러면

늘어나잖아요 술먹고 있는 기간이. . . 그러면 점점 이렇게 다 피곤해져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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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편히 쉬고 집에 있고 싶은데 아빠 땜에 계속 돌아다녀야 하고 저 같은 경우

도 계속 그렇게 되니까 계속 병원 같은데서 엄마전화 계속 받아야 되고. .동생 같은 경

우도 계속 집지키고 그러니까 다 피곤해 진거에요 청소도 안하고 서로 짜증부리고 그

러니까 그걸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예전에는. . . 그냥 병원에 보내는 거죠(D, 남)

간섭도 심하고 그러거든요 선물도 조그만 거 같은 거 잘 주고요 막 용돈도 불러 가

지고 주고 그러는데 방문도 가끔 열고 뭐하냐고 그러면서 장난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좋거든요 솔직히 집에서 하루 볼 것도 아니고

계속 앞으로 볼거면 다정하고 서로 좋게 하면 좋지만 그냥 아예 상관없이 자기일 열심

히 하고. . (A, 여)

음. . . 술을 끊구 뭐. . 결혼해서 애 낳을 때까지 그렇게 안 먹고 잘 한다는 걸 바란

다는 게 불가능한 거 같구요. .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 아빠가 좀 먼 곳으로 출장

갔으면 좋겠고. . . 안돌아 오면 더 좋구요. . . 그까 아빠란 존재에 대해서 정말 싫어

요. (A, 여)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 . 그냥 어서 뭐 엄마랑 맨날 아빠 술 먹었을 때 하는 얘긴

데 어디서 죽었다는 전보나 왔으면 좋겠어요. . . 아빠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 .아빠

하나만 문제고 아빠 하나만 없어지면 좋을 텐데. . . 잘되면 잘되는 거고 안될 바에는

별로 그럴 바에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 .

만약에 잘될 것 같으면 아예 아빠가 성공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 근데 만약에 매

번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간암이나 폐암으로 . .

아님 더 심하게. . 돌아올 수 없는 소록도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로 보내버렸으면

좋겠다. .병원의 개념이 아니구요 감금 그런 거 있잖아요. . (A, 여)

(5) 고통과 학대를 감내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보호의 책임감을 가지면서

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무력감에 빠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 고생하는

것을 보며 안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어머니가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고 편하게

있기를 바라지만 집에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맞고 괴롭힘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머니가 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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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계신 적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 일이 없어서 엄마가 우유배달 한

거는 생각나요. 내가 도와준 것도 생각나고! 아파트 계단 막 올라가는데. . . 그때는 몰

랐는데 지금은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하신 것 같아서 . . .

어떻게 그렇게 5층 아파트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 그니깐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난 맨날 그런 것도 모르고. . 엄마가 뭐 시킬려고 하면 막 도망

가고 그랬죠. 우유 그런 거 시킬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랬죠 막 그러다가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 . 근데 지금은 엄마한테 아무 일도 시키고 싶지 않아요. (C ,

여)

도망은 못가요. .정신이 있으니까. . 또 잡으러 나오죠. . 엄마가 . . 그나마 다행인게

요. . 엄마가 피신가야 되잖아요. .엄마가 이제 . .밤에 남대문 나가시잖아요 그래도 엄마

가 집에 있으면 아빠가 더 먹거든요? 상대가 사라졌잖아요. 같이 먹을 상대! 그니까

엄마가 나가면 저희도 안심하는. . 그니까 엄마가 추운데 떠시는거 알면서도. . . 맞지 않

을라면. . 만약에 아빠가 일찍 또 술먹으면 엄마가 쉬지도 못하고 또 그 옆에서 거들어

감당해야 하니까. . (A,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의 친척들이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고 집에 와서

물건도 맘대로 가져가고 늘 아버지 편만 들어 어머니를 나무라는 것을 보며 분노

를 느끼게 된다.

아빠가요? 병원에 가자고 하면은 가기 싫대요! 병원 가기 싫대요. . 죽어도 싫대요

그래 놓구서요 우리엄마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병원 가자고 그런 다음에요 아빠가 싫

다면 포기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아빠가 나중에 병원에 안 보내 줬다고 고모들한테

전화해서 이르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병원에도 안 보내준다고 우리 엄마가. . 우리 아

빠 정말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고모는 또 짜증을 내면서 전화해 가지고 병원도 안보내

주냐고 아픈 사람을. . .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내가 언제 안 보냈냐고!! 나는 돈주면서 병

원 가라고 해도 안 갔다고 오빠가 안 갔다고 그러고(B, 여)

고모들이 우리 집에 지금도 그래요. . 우리 집에 오면요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다 하나씩 가져가요 우리 고모들이 새벽에 우리아빠가 전화 해가지구요 나 언니랑 싸

웠다고 빨리 오라고 그러면 다 와요. . 다 차가. 다 아들들이 있으니까 차를 타고 와

요. .아들들 깨워 가지고. . 그 새벽에. . 다들 미쳤다니까요. (B,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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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큰 고모 딸이요 되게 크거든요!! 큰 고모가 아빠보다 나이가 되게 많아요. .

그 딸이 와 가지고 막 우리 엄마한테 우리 이모가 가게를 하시는 식당에 와서 그 부엌

의 칼을 갖고 우리엄마한테 막 들이 내미는 거예요. . (B, 여)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욕이나 많이 하고. . 씨 . . . 할아버지가 그것마저 못하냐고

막 욕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막 울었어요. . 그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고. .

그러면서 내가 엄마한테 아니야. . 엄마! 그 할아버지 치매 걸린 거야. . 그랬죠!! 너무

속상해요(C ,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싶지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냥 사는 것을 보며 미안한 마음과 함께 죄책감을 갖는다.

우리엄마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나는 이혼을 하겠다고. . 근데 우리엄

마가 선뜻 이혼 그걸 못한 게요 이혼을 하면 제가 안 좋잖아요. 나중에요. . 취학 같은

거도 잘 안되고. . 생각을 한 거죠. . 이혼을 하면 거기 이제 생활기록부에 이혼이라고

올라가면 애한테 안 좋은데 그러면서 선뜻 못한 거예요. . 그러면서 이혼을요. . 또 이혼

을 하자니 내가 걱정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저렇게 살았어요. . (B,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는 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한다. 자

녀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가 문 잠그고 때리지 못하게 함께 방에 들어

가 있기도 하고 심해지면 파출소에 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힘없이 맞기

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한다. 자녀는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하나 현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

끼며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아빠가 술먹어서 밤에는 완전히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 근데 엄마는 너무 피곤하

고 아침에도 갔다가. . 또 아침. . 새벽을 거기서 (시장) 새고 오셨잖아요. .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아빠는 할 일도 없이 집에서 막 자고 있다가 아빠는 이제 또 자기 기분에 따라

술먹고 또 엄마 먹이고 그러고 또 엄마 맨날 깨우고 그러니까. . 제 방이 안방이랑 가

깝거든요. . 그걸 너무 가까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도. . 그 불행의 날 잘 때도

막 아빠가 엄마가 때리고 그런 신음이나 맞는 소리나 아니면 그런 게 막 연상이 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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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 (A, 여)

근데 그날 아빠가 계속 엄마 좀 잘라고 그러면 막 일어나 보라 그러고 때리고. .막

엄마 막 밟고, 등 밟고, 계단을 1층에서 2층까지 끌구 그게 너무 . . . 생각하면. .

아침부터 엄마를 벗겨놓고 때리니까 너무 정신병자 같잖아요. . 우리도 아예 어떻게

못하게 방으로 끌고 가서 또 우리가 어떻게 칼로도 못따게 고리로 쳐요. .완전 정신 병

자에요 그것도 엄마가 쉬었다가 하는것두 아니구. .한숨 자고 그런것두 아니고 엄마 새

벽 남대문시장 갔다오셨다가 그런 건데 (A, 여)

엄마가 너무 약하니까 아빠가 그러는 것 같아요. . 엄마두요 그때 한번 큰 소리 치

고 그랬거든요. 막 같이 대들고 뭐라고 했더니. .이게 갑자기. . 오늘 왜 그러냐고. . 때

리고. . 막. . 또 이제 자기 혼자만 있으면요. . 엄마를 또 끌고 들어가고. . 그럼 저희도

들어가죠 엄마를 보호하면서 . . .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한테 윽박지르면서 엄말 같이 따

라가죠. . 혹시나 뭐 있을까봐 경호원처럼. . . 따라가면서 아예. . .그까 아빠가 엄마 데리

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글 수도 있으니까 아예 우리가 들어가 있다니깐요! (A, 여)

한번은요. . 이유 없이요. .엄마를 막 때리셨거든요! 여름에요. . 아빠가 술먹고. . 그때

기미가. . 그때는 막 좀 왠지 기미가 오래갈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 그게 딱

느껴지거든요. . 근데 그래서 항상 민감하고 그런데요. . 그날도 막 12시까지 때리고 계

속 엄마를. .제가 봐도 진짜 이유 없이 또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때리고 막. . 그래서

엄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방으로 막. . 도망 왔거든요! 그래서 잠갔는데 열어보라고

막. . 그래 가지고요 할 수 없이 열어 줬거든요! 근데 막. .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

고 그랬는데!!

엄마를 나오라고 해서 거실에서 때리는데 막. . 엄마가 정말 이유없이 엄마가 너무

그때 그 상황에서 바보같이요. . 엄마가 별로 의사를 표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냥

물론 아빠를 당해내기 힘드니까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 막 아빠가 엄마를 등을, 옆구리

를요 막 이렇게 치는데 엄마는 맞고 있더라구요. .

파출소에 신고를 했죠. . 저도 말리다가. . .안경 막 부러지고. . 술을 먹으면 그게 없

어요. .막 달려드니깐. . 또 밤이라 또 도망 나올 수도 없잖아요. .낮이면 도망 나와서 어

디 가 있겠는데. .

제가 거기 병원 갔다와서도 느낀 거지만 엄마가 미련해 보여요. .미련하고 어떻게

저럴까. .막. .병원에서도 그랬대요. .요즘 세상에도 맞고 사는 사람 있냐구. . .이해가 안됐

어요. 이해안가고 불쌍하기만 하고요 왜 안 피할까. .물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피하

겠죠. .

그런데 너무 짜증나죠 엄마가 그게 싫다는 걸 알면서 해요 순종하는 것 같애요. . .

근데 그렇게 불확실하게 나오는 엄마가 어떻게 보면 좀 심해요. . 불확실하고 좀 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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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엄마가. . 제가 뭐. 힘도 힘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 빨리 대학 진학하고 어른되서

엄마 어떻게 좀. . 아빠한테 좀 떼내는 수밖에 없죠. 동생이랑. . 한동안 아빠는 안방에

서 자고 엄마는 동생 방에 보냈어요. 그게 저한테두 편했구요 괜히 엄마가 아빠랑 같

이 들어갔다가 시달릴 거 아니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혼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 신혼때두요. . . 엄마가 하도 그러니

까 외갓집에 도망가니깐요. . 외갓집을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 또 외갓집

을 그럴까봐. .두려워서 이혼하지도 못하고(A, 여)

(6) 지탱할 데 없는 혼자만의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어머니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술을 마시게 되고 아

버지가 술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술 마시는 것을 보며 어머니에 대해 걱

정하게 된다. 또 어머니가 아버지와 같이 취해 있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 더욱

절망하게 된다.

엄마가요. . 어쩌다가 아빠가요 술마시고 들어오셨을 때 그때 한번 드시고 그 다음

부터 자주 드세요. . 엄마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 . 혼자 드시는 거 잘 몰랐어요. . 그런

거 옛날에 걱정도 많이 됐죠 그런거. . .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죠. . (G , 남)

우리 엄마는 술 먹으면 했던 말 또하고 했던 말 또하고 그러거든요? 술에 취해가

지고요 했던 말 또하고 했던 말 또하고 그러면 제가 재워버려요. . 그리고 우리 엄마

는 술을 먹으면요 꼭 오바이트를 해요. . 다 뱉어버리니깐 정신이 깨더라구요 . . 근데

엄마는요. . 우리 아빠 술 안 먹일려고 엄마가 먹어요. 일부러!! 그러면서 술을 꼭 없애

요. . 아빠 안 먹일라고. . 그 다음에 가서 오바이트를 하고 오면요. . 다시 정신이 난대

요. 그니까 엄마 속만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아빠 땜에. . 근데 한번 이제 보이면은 그

걸 꼭 먹어야지 직성이 풀리니까요 아빠는. . 엄마가 그거 이제 그럴 바에야 내가 먹겠

다고 막 그러면서 엄마가 막 먹으면은 아빠가 안 먹을 때도 있거든요? 엄마가 이제 한

잔 두잔 먹으면 안 먹어요 아빠가요. 미안해 갖구요. . (B, 여)

근데 지금은요 엄마가 이해가 되는 게 뭐지. .엄마가 아빠가 만약에 술을. . 만약 한

병을 사서 드실 때 먹는다면 엄마도 드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내가 엄마한테 먹지 말

라고 말하는데 엄마는 또 그러는거예요. . 아빠가 만약에 한병 다 먹으면 내일 또 못나

간다고. . 차라리 엄마가 같이 아빠랑 반반씩 먹어야 된다고. . 어떻게 보면 그런데. .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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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셨거든요? 아빠가 술을 먹여서 쓰러지셨는데. . .119 불렀거든요 막 의식 없어가지

구요. . 근데 괜찮다 그래가지고. . 엄마도 지금은 안드실라고 하거든요? (A, 여)

근데요 그게. . 아빠만 드시고 그러면 괜찮은데 엄마도 드시더라구요. .고모가 와서 그

래가지고 아빠 술먹고 엄마도 속상해서 먹고 둘 다. . 엄마라도 안 먹고 있으면 저나 동생

이 힘이 되잖아요. . 좀 근데 같이 취해있고 그러는데 막 불러 가지고 자기가 속상하니까

이유 없이 불러 가지고 때리고 저를. . . 동생은 그때 없었거든요 학교 가서 (A,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어머니가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면서 지치고 아버지로

인해 괴롭힘 당하며 여유가 없어져 자녀를 따뜻하게 보살펴주지 못하고 상처 주

는 말도 하며 투정이 용납이 안되는 등 모성마저도 결핍된 삶을 살게 된다.

저는 제 진로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요 우

리 엄마는요. .그냥 니가 공부 잘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좀 싫어해요. 그냥 나는 막. .정말 진정으로 막. .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냥 니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니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요 말한게 막 후회스러워

요. 짜증나요. 막 어유 내가 왜 얘기했을까. . (B, 여)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게 있어요. 유행하는 옷 사달라! 뭐 찢어진 바지가 입고 싶

다 막 그러면은 그런 건 또 잘 사줘요. 그런 건 잘 사주는데 말은 잘 안 통하는 편이

예요 상담하고 싶어하면요 잘 상담 안해줘요. 저는요. . 이제 집에 고민되고 그런 거

있으면요 친구들한테 잘 말을 안해요. 정말 친한 친구 아닌 이상은요 웬만하면 말을

잘 안하거든요? 그니까 혼자 삭히는 스타일도 아니구요 누구한테 꼭 말을 해야만 하는

데요 그럴만한 상대를 잘 찾지 못하는 편이예요. 그렇다고 뭐 상담원 같은데 전화해

갖고 그런 거 잘 못하는 편이구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끔가다 얘기할 때가 있어

요. 이런 거 이런 거 걱정된다고. . .

근데 그냥 말. . 따뜻한 말 한마디라두요. . .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냥 아무렇

지도 않게 지나갈 일을요. . 짜증을 내니까 그러면은 내가 상처받았던 게 풀릴려고 해

도 그렇게 말하면은 더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 엄마한테 그랬어요! 제가요 엄마

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풀릴걸 왜 짜증을 내냐고! 나한테 이만큼 상처를 받았으면은

엄마의 그 말 한마디면 이만큼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왜 엄만 나한테 그렇게 행동

을 하냐고 그러면 엄마는. 또 그래요. . .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요. . . 뭐 이 상처를 내가

풀어주냐! 네가 풀지? 그러면요 저는 누구한테 그런 말. . 하소연을 하냐구요. .

기분 나뻤어. . 그면요 또 그래요 버럭 화를 내면서 . . 그 앞으로 엄마랑 말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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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거의 1주일을 말을 안해요. 막 상처받아 가지구요 혼자 울구요. . 방에서 밤새도록

울구요. . 막. .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러거든요? 엄마는 알면서도 모른척 할 때 있잖아

요. . .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이럴 때요. .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아 가지고 혼자 슬퍼

하고 있는데 엄마는 왜 그거를 뻔히 옆에서 봐오고. .내가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엄마

는 옆에서 봐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엄마는 나 그런 거 이해 못해주냐고. .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B,여)

그니깐 돌보고. . 그니깐. . 저를요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죠. .

그러면은 나를 도대체 딸로 생각을 하는 건지 줏어온 앤지. . 무슨 말하나. . 말 표현

하는 거라두요 그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는 거예요. (B,여)

(7) 성차별에 대한 편견이 추가된 서러운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 중 딸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박을 받게 된다. 아들을

못 낳았다고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보며 크면 아버지에게 아무 것도 안해

줄 것이라고 결심하게 된다.

그니까 아빠가요. . 엄마가 그러는데요 아빠가 아들이 없어서 더 그러는거 같데요.

편들어줄 사람도 없고 다 엄마 편만 드니까. . 제가 차라리 남자면! 남자로 태어날

걸. . . 달라질 거 같아요. . 아빠가 아들이 없어서 그러는 거 같더라구요 다 엄마 쪽으

로 몰리니까. . 시꺼먼 아들 하나 있었으면 같이 목욕탕이나 가고 딱 그런 말을 하더라

구요. . . 자기가 안 낳은 거죠. . .뭐(A, 여)

우리 아빠가 저를 어렸을 때 미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안가요. .우리

아빤 외아들인데 아들이 없잖아요. . 그래서 제가 아들이 아니라고 되게 미워했었어요. .

우리 엄마가요 저를 낳고는요 임신 중독증에 걸려가지구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 그

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 입양을 한번 했었는데요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 . 입

양을 해 가지고 두달 정도 키웠는데 엄마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꾸 갔

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가 있는 집에는 애를 안 준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또 거

기서 입양을 못하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저희 집에요 그래서 우리아빠가 되게 미워했

어요. 저를요 (B,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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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 설날 같은 때 친척들이 오잖아요. 다 아들이 하나씩 있어

요! 근데 아빠가 막 저한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다요. .딸이라고. . 그래서 우

리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되게 뭐라고 했었어요! 왜 딸이라고 구박 하냐고. . 그래서

제가요. . 나는 크면은 아빠한테는 아무 것도 안해줄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 . .그니깐

우리 엄마한테 제일 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 . 그거 남자 탓이잖아요! 근데 우리 엄

마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아들 못 낳았다고 되게 구박받았어요. (B, 여)

알코올중독자는 아들에게는 편애를 하며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여자는 하나

도 필요 없다며 딸에게는 해주는 것도 없이 일만 시키는 등 불평등한 대우를 하

게 된다.

남동생은 하고 싶은 거요 다하고. . 축구 하고싶다 그래서 축구가 좀 돈이 많이 들

어가잖아요 별로 좋지도 않은데 계속하게 하고. . . 얘기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가

시내들이 커서 뭐하겠냐고 넌 아들이니까 아들만 잘하면 된다고. . .여자는 하나도 필요

없다고 다 나가버린다고. . . 그냥 가서 따지고 싶어요. . 나중에 아들한테 얼마나 호강하

나 두고 보자고. . .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우리 찾아오지도 말라고. . (I, 여)

대든적 한번도 없어요. . 저 그렇게 자랐거든요? 남녀차별! 내 동생은 맨날 . . 맨날

빈둥빈둥 거리고 걔가 집을 다 헤집어 놨으면 나보고 치우래요. 그래서 내가 내동생이

이거 어질렀는데 왜 제가 치우냐고 그러면은. . . . 너 여자잖아. .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예요. . .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휴. . . . (C , 여)

2.2. 삶에 대 한 역설 적 대 처

(1)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로 강박적 행위와 관

계사고를 갖는다.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삶이 불안정

하게 되자 어떻게든 그 행동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게 된다. 징크스를 만들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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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시계를 차고 옷을 입고 피아노를 치는 등의 강박적 행위를 하기도 한다.

또 아버지의 술 마시는 행동을 전후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의 주

변 상황을 자신과 관련지어 생각한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왠지 아빠한테 많이 맞고 그러는

옷이 있어요. . 옛날에 징크스 너무 많았어요. 징크스가 한 백 가지는 되가지고요. .막. .

시계를 항상 차고 있다가 9시 되면 딱 빼고. .이 옷은 입지 말고. . 그런게 너무. . 제가

봐도 너무 구속되는 거 같아 가지고 뗐어요. 지금은 없거든요. . 아주 많아봐야. .한. .

한 두개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왜 . . 위안을 막 하다가. .그런 거죠

근데 계속 그러면요? 우연이 아니고. .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 .많은데요. . 동생도

그러고. . 그니깐 술먹고 그럴 때요. .딱 자리에 누웠는데 이렇게 누우면 아빠가 엄마를

많이 때리고 이렇게 하면 자는게 막 보이고. . 동생도 그런게 있대요.

음. . .아빠가 한참 피아노. . . 되게 . .제가 지금 생각해도 되게 우습고 정말 어리석은

것 같은데요. .아빠가 한참 피아노 갖다가 막 쳐보라 그러고 때리고 그럴 때요 꼭 항상

집에 7시까지 와야되고. .그까 만약에 차를 타고 버스 타고 막 만약에 동네에 58분에

내렸으면 2분내에 뛰어가서 피아노 뚜껑 열고 악보를 꺼내고 막. . 치는 시늉을 하고. .

그게. .그렇게 했을 때. .몰라요. 좋았던 기억이 있나.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렇게 해야지. . 그래서 아무튼. .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 가까이 그렇게 하

다가 아. . 너무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 교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네가 네 할거 다 해 놓고. . 그런 거 하지 않았을. . 상황

이. . . 뭐라고 하지? 그니까 왠지 그거 안하면 두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요. . 그러면 네가 편하지 않게 평소에 잘 해 놓고 나서 그거 안하면 어떻겠냐고. . 그러

는 거예요. .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하게 되고. . 안하고. .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

은 거예요. . (A, 여)

저같은 경우는 맨날 초등학교 옛날 다니던 초등학교 계단을 한번에 3개씩 오르고

막 5층까지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성적이 오를 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5등이 오른 적이 있어요. 14등에서 . . 그때두요 아빠가 야근해서 안 들어오시

고 굉장히 행복했던 날이거든요. . .그런데 딱 꿈속에서 막 신비롭고 마법의 칼 있잖아

요. . 삐죽 나와있고. . . 그때도 제가요 그 동물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고양이 그 동물을

요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안방에서 저를 막 노려보드라구요 꿈에

서 . . . 근데 노려보는데 아빠는 안방에서 술먹고 있구요 그게 그 동물이 분해서 저를

막 노려보는. . . 막 그러는 거예요. .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아빠가

술 되게 많이 먹고 엄마랑 취했다가 불러 가지고 막 정신없이 때리고(A,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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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 예감. . 그래가지고. 오늘 왠지 반대. .반대 생각대로 된

다. 그런게 있으면 하루종일 반대로 되고 아빠가 술 먹겠지? 그러면 또 아빠가 자고. .

뭐 그런 걸로 위안을 삼고. . 그런 날이 있고 또 내가 생각대로 된다. 그러면은 아빠가

또 자고. . 그런 걸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신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된 건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 그래도 아빠가 가능하면 술 안 먹는 걸 봐야

죠. (A, 여)

(2) 불안과 긴장으로 인한 방어적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는 술 마시고 나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녀는

항상 긴장하고 있게 된다. 갑자기 방문을 열었는데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성경

책 찢고 혼나게 되어 항상 다른 일을 하면서도 영어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어서 아버지가 불시에 방에 들어오더라도 트집잡히지 않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게 된다.

다른 일 하면서도 영어 책은 항상 펴놔요. 그게 너무 가식 같고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성경책을 한 번 봤는데요 그때 아빠가 술 먹고 제방에. .

아빠가 원래 노크나 그런게 없어요 절대 예의가 없는데 술 먹고 나서 술사러 갔다

가 제방에 들려 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일루오라고 잡혀

가지고는 보는 앞에서 성경책 찢고 교회안 가겠다고 각서 쓰라고 해서 쓰고 성경 같

은 거는 되도록 아빠 눈에 안 띄게 하죠

그리고 화장대가 문 앞에 있어 가지구요 바로 소리 날까봐 서랍도 못 열고 아빠도

또 뭐라 그러죠 화장만 하냐구. . .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A,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로 인해 자신이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래서 시험이 있거나 할 때는 미리 아버지가 술마실까봐 걱

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 마시지 않고 있다가도 늦게 들어오거나 연락

이 안되거나 지방으로 출장 갔거나 하면 술 마시게 될까봐 긴장되기 시작한다.

우리아빠는 꼭 꼭. . 제가 정말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때 있죠. . 시험이 하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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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요. 그럴 때만 그래요. . 그럴 때 날짜를 꼭 그 날짜만 잡아요. 정말로 공부를

해야돼요. 그럴 때만 그래요. 정말로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 .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날만 그래요. . . 저하고 아빠는요 원수지간 인가 봐요. . 옛날부터. . 그래가지고

꼭 그러구요. .제가 중요한 일 있는 날만 꼭 무슨 일이 터지구요. . (B, 여)

늦게 오면 우선 의심이 가죠 전화 안하구요 막 늦게 오거나요 친척이요 아빠랑 같은

일하는 친척이 있는데요 전화해봐두요 모르겠다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술먹는. . .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집에 들어오잖아요 아빠는 아침에 일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

고 그러는데 출장 갈 때 있잖아요 지방으로 그럴 때 이제 좀 불안하죠 거의 술을 마

셨을 땐 이제 그러니까 엄마랑 싸우고 나서 아니면 이렇게 지방 출장 내려 갔을 때 거

의 그랬어요 거의 그럴 때 좀 마시니까. .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데. . . .지방 내

려가면 좀 편한 거 있잖아요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아빠도 동료들이랑만 있으니까 그

러니까 하루 이틀 막 그냥 일하고 올 때도 있는데요 두세 달 있다가 먹을 때다 그러면

그런 거 있죠 이제 불안하거. . .있죠. . .그 기간이 되면 긴장이. . . 그러니까 술을 먹을

지 안 먹을지. . . . . (D, 남)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의 눈에 띄게 되면 잔소리 듣고 꼬투리 잡혀서 혼

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아버지를 피하게 되고 아버지가 계속 술 마시게 되어 사

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면 가방도 싸놓고 밖으로 피할 준비를 하게 된다. 아버지

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면 버스 타고 돌아다니거나 목욕탕에서 지내는 등 보통 사

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

아빠가 일찍 나가고 그때 아빠가 일어나 있어도 자는 척 하구요. . 아빠가 들어온다

고 해도 신경 안 쓰고. . . 아빠 옆에 앉으면 다 그래요. . 아빠가 만약에 같은 방에 있

잖아요 그럼 아빠가 같이 앉아 있으면 1분도 안돼서요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 . 그랬

었거든요 아빠가 무슨 그지 새끼냐고 오면 피하냐고. . (I, 여)

눈에 띄기 싫어요. 띄면 또 불러다 앉혀놓고 또 뭐. . 평소 살면서 뭐. .너는 어떻게

해라. 뭐. . 왜 설거지 안 하니 그런 식으로 또 막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싫

어요. .그래서 눈에 안 들라고 아예 조심스럽게 하고 걸어다니고. . 방안에 있다가 아빠

가 열라고 그러면은 창문으로 뛰어내릴 거라고. . 그냥 눈에 띄기 싫으니까 그렇죠. . 차

라리 내가 없어지고 말지. . (A,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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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술먹고 괜찮듯 싶으면 이러진 않는데 왠지 많이

때리고 이상하게 오늘 감이 안좋다 싶으면 동생한테 말해주죠. . 가방 싸놓고 방 싹 치

워놓고 그러고 있어라 손톱도 깎아놓고 아빠가 말하기 전에 아빠가 잡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딱 정리되어 있으면 자기도 할 말 없잖아요. . 막 어지러 있으면 자기도 뭐라고

하고 자기가 치워 준다고 하다가 또 그게 오래 가고 그러니까 아예 딱 말이 안나오

게. . .그렇게 해야 저도 좀 마음이 편한 것도 있고. . .

좀 더 심하게 불행이 들어가면 깊이가 진전되면 동생한테 말을 하죠 야 너 짐 조그

만 거 쌓아놔라 만약에 대비해서 돈이랑 옷이랑 뭐 그밖에 세면도구랑 가방 조그맣게

해서 . . . 언제 어디서 밖에서 생활력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하죠(A, 여)

지금 이제 딱 요령이 생겨가지구요. . 아빠가 있으면 옷 갈아 입고 나와버리고. . 아

빠가 막 때리거나 막 이제 막 후드릴 기미를 보이면 옷 갈아 입고 조심히 가서 막 짐

싸가지고 나와서 . . 옛날에 막 열라 몰라 가지고 셋이서 . . 엄마랑 셋이서 맞기도 했거든

요? 그리고 울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막 나와버려요. 옛날부터 짐을 싸놨어요.

아 배낭에 뭐. . 양말이랑. . 밤에만 가서 잠만 집에 가서 자고요. .밤에 10시에. . 그리고

낮동안은 돌아다니고. . 별로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버스 타고 종점을 도는 거나. . 버

스 타고 뭐. .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을 소비하고 . . 그런 거나 아니면

먹거나 돌아다니고 뭐. . 동생이랑 엄마랑. . 같이 셋이서 . . 그러다 이제 또 할 게 없어

지면 싸우나. . 목욕탕!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 엄마는 피곤하니까 거기서 자고 저희는

따로 돌아다니고. . (A, 여)

여름에는요 무슨 문화 복지회관. .뭐 그런데도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누가

안나와 있잖아요. .겨울에. . 누가 거기까지. . .일부러. . 그래서 그냥 공원에 있다가. .누가

겨울에 바람쐬러 안나오잖아요. 저희 혼자 가서 앉아 있기도 더 고난스럽고요 이제 안가

고 딴데. . 따뜻한데 래야 봤자. .뭐 식당밖에 없잖아요. . 아빠가 엄마 때리고 막. . 도저히

안되겠다 싶을 때 엄마랑 셋이 나가죠. . 엄마는 목욕탕 사우나를 가고 저희는 학교 가

고. . . 그때 오후에 만나고. .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니깐요. . 어디 제가 뭐 탈

선해서 집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애가 어딨어요? (A, 여)

(3) 편집적 사고로 인해 홀로됨을 두려워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집에 혼자 있으면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귀신이 방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무서움을 겪게 된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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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날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항상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해 하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물통이나 식염수 통을 잠그고

또 잠그고 확인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 혼자 있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4학년 때부터요 엄마랑 아빠 다 일나가고. .우리아빠가 원래 되게 회사. . 부

장인가 그래가지고 돈을 되게 잘 벌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요? 근데 거기서 인제

우리 아빠는요. . 생각이 되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사업하겠다고 돈이

어딨어요!! 사업할 돈이. .그래가지고 막 점점점 집이 이제 망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래 갖고 막 할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 있는. . 딴 애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 가족 이

함께 저녁할 시간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다 늦게 들어오니까. 엄마랑

아빠랑. . 그래 갖고 그런 거 때문에 되게 무서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요. . 할머니. . 그 집에만 들어가면요. . 괜히 막 할머니 있는 거 같고 막 그런 느

낌이 드는 거예요. . 그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불을 다 켜놓는 스타일이예요. 텔레비

도 켜놔야 되고 라디오도 켜 놔야 되고요 그래야지 좀. . 안정이 되요. 안그러면요 거

실에 있어야 되요. 저는 혼자. .계속 인제 저도 방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인제 컴퓨터

도 해야되고. .그러면은 다켜놔요. 불을 다 켜놓고. .텔레비 틀어놓으면 누가 있는 거 같

아요. . . 그러니까!! 밤에요 이제 어렸을 때 저는요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랑 같은 방을

썼어요. 무서워가지구요. . . 혼자 못 잤거든요? 이제 외동딸로 커 갖구요!! 이제 엄마가

딱 버릇을 들이는 거예요 문 탁 잡구요 밖에 잠그는 거 잠궈놓고 자버려요. . 그러면

못 나오잖아요!! 그니까 이제 인형을 안고 잤어요!! 어렸을 때는 계속요!! 그러다가 이

제 차츰 커 가면서 . . 혼자. . 혼자 있고 싶고 사춘기에 막 그러잖아요!! 문을 닫으면요. .

귀신이 있는 거 같아요 방에!! 뭔가 쉬쉬쉬 막 그러는거 같구요. . 그래 갖고 이제 오

디오를 틀어놓고 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CD를 딱 틀어놓고 자면요. . 막 보일러가요. .

이제 . .이렇게 보일러 켜지면. . 보일러 딱 켜 놓으면 툭툭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

가 왠지 귀신이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구요. 괜히 여기서 툭. . 저기서 툭. .

그러면요 제가 밤에는요! 그니까 괜히 막 눈뜨고 있게 되구요. . (B, 여)

무서운 거예요. . 하나님 안 믿으면. . 왠지 나한테 날벼락이 떨어질 것 같구요. .

그리고 막 꽉 잠궜는데도. .아. . 뭔가. . 다시 잠궈야 되고. . 다시 열고요. . 그때부터

그랬어요. . . 뭐든지 완벽해야 돼요(B. 여)

막. . 그 다음날- - 그 다음날 주일 이였거든요? 교회 가면서요 왠지요. . 막 오늘

나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오늘 뭔가가 하나가 터질 것 같아. .

막 이러면서요. . . 그. . 그 날은 진짜 재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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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겠는데요 계속 넘어지구요 빙판 길에 계속 넘어지고. . . 여기 다 멍들고 다리에요. .

막 계속. . 막 어제 거울이 깨져서 이런 거 아니야? 막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울 역시 . . .내가 어제 . . 그 생각한 게 잘됐어. 그러면서 그 거울은 엄

마 거울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막 혼자. .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엄마

거울이면 엄마한테 나쁜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나한테 생기지? 내가 딸이라서 그런

가? 막 이러구요 혼자 혹시 내가 그런 생각을 제일 처음으로 먼저 . .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일을 주시나? 막 이러면서요. .혼자

자면서요 어. 그 거울이 문제였어. 역시 문제였어. . 막 이러면서요. . 다음부터 거울 절

대 깨지 말아야지 !! 막 혼자 이러고! 생각을. . 그 다음날 생각을 해 보니까요 거울을

많이 깼거든요? 제가 지나댕기면서두요. .? 쉽게 이렇게 뺐다가. . 툭 떨어지면 또 거울

깨지고 근데 왜 꼭 !! 그 거울만 그랬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상한가? 막 이러면서 혼자

막. . 그랬어요. . 아이. . (B, 여)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날 또 싸웠잖아요. 밤에요. . 혹시 엄마도 거울이 깨져가지고

기분이 나빠 가지고 나한테 뭐라뭐라 하나? 그게 새벽에 깨졌거든요. . 일요일날 새벽

에. . 그니까. . 이제 괜히 일요일 날 깨져 가지고 그러는 거야. 토요일 날 깨졌으면 지

나갔을 텐데. . 12시 넘긴게 죄였어. . 이러고. 아. . 막 그래가지고. . 요새 렌즈를 못 끼

겠어요. . 안보여도. . 막 식염수 닫는 게 무서워 가지고. . 식염수 닫으면은 괜히 주머니

에 샐 것 같고. . . 저 그래서 도시락도 안 싸는 거예요. . 물 같은 거는 이제 . . 없잖아요.

그 물을 싸 갖고 와요. . 그면 집에서요!! 그면요 물 닫으면은 괜히 물 샐 것 같고. . .

또 꽉 닫으면 또 막 괜히 벌어져 가지고 더 닫힐 것 같고!! 막. . 꽉 닫으면 여기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닫힐 것 같으면 또 계속 돌려요!! 그면요 막 늘어나 가지

고 못 닫는 거예요. . 막 그 정도까지 막 세게 팍팍 돌려버려요!! 뭐든지(B, 여)

엄마랑 어느날 잘 지내다가두요 엄마가 어느날 갑자기 이제 뭐가 잘못하면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 그면요 오늘도 들어가면 화 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막. . 며칠 있으면요 불안해요!! 오늘 좀 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어. . 막 이러

면서요 괜히 불안해요!! 혼자. . 막 그래요. . 혼자 무슨 일. . 오늘 집안에 들어가면 막

무슨 일 터질 것 같고. . 막 그래요!(B, 여)

터지면 속시원한데요 안 터지면요 막 허무해요. . 아. . 뭐야 왜 걱정했어. .막 이러구

요. . 그러다가. . 혹시 나한테 뭔가 예지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맨날 막 착각하구

요. . 막. . .전 또 렌즈 끼거든요? 그러면 또 렌즈. . 이제 거기에다가 식염수를 뿌려놓고

렌즈 뚜껑을 닫잖아요. . 그러면 계속 닫아요! 혼자 앉아 가지고! 왜 안 닫혀? 하면서

또 이제 닫아 놓고서두요. . 하유. . 또 제대로 됐나? 다시 열고 또 닫고!! 식염수통도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식염수 통은요 닫으면은 계속 또독 한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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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히고 계속. . 그게요. . 이 정도 닫으면 되나? 저 정도면 되나? 그면은 계속 닫는 거

예요!! 혼자 앉아 갖고. . 아휴. 그 이상해요. 그런 거 싫은데. . (B,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잠자리에 들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생각을 발전시

키게 된다. 다음날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밝혀지지만 항상 되풀이하며 혼자 결론을

내리게 되고 또 그 결과로 인해 무서워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막 그런 막. . 생각 다해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혼자 나중에 또 이러다가

사람들 기분 맞춰주는거 . . 뭐 이런 거만 잘하는 거 아니야? 막 . . 막 이런 생각도 들

고. . 막 저런 생각도 들고. . 괜히요. . 마음이 막 편하다가 두요. . 딱 잠자리 들면 누우

면요. . . 그까 베개에 눕잖아요. . 그면요. 생각을 해요. . 오늘 하루 이제 어떤 일들. .레

파토리처럼 싹 지나가요. . 필름이 끊기듯이 팍팍팍 지나가요. . 그면요 꼭. . 뭔가 하나

가 걸려요! 끝에서 !!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혼자 또 아이. . 뭐 이렇게도 되기는. .

헛소리야!! 막 이러면서 또. . 아이 빨리 잠이나 자. .혼자 막 그래요. . 잠이나 자. .이러

고 딱 눕다가. .아니야. .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막 그러다가 또 혼자 한참 고민하다가

요. . .헛소리하고 있네. . 그러면서 또 혼자 눕다가요. . 막. . 혼자서 막. . 그까 잠잘 때

별짓을 다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누우면요. 한 두세시간은요 혼자 생각을 해야 되요.

잠이 와도 끝까지. .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혼자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잠들어

버려요!! 그면 아침에 인나면요. . 괜히 피곤만 하잖아요. . 그면요 아. . 내가 어제 왜 그

랬을까? 별것도 아닌 일에 한밤 자고 인나면 없어지는 일을. . 꼭 그것도 지나가는 일

로 꼭 그런다고 혼자 생각하죠!! 또 그런데 그날 또 그래요!! 또 슥슥슥 지나가면 또

뭔가 하나가 탁 걸려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될까? 맞어

이렇게 되는 거야. . 어떻게 그러면 무서워서 !! 빨리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데

하다가두요 뭘 수습해? 수습하긴!! 자고 인나면 내일 또 아무 일도 아닐텐데. . 혼자

또 그래요. . (B, 여)

(4) 만성적 긴장상태에 대한 부담으로 아버지가 술먹는 것을 바라는 모순된 기

대를 갖게 된다.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도 언제 술 마시게 될

지 몰라 불안해한다. 그 긴장 상태가 견디기 힘들어 차라리 아버지가 술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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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바라게 된다. 그리고 술 마시게 되면 오히려 편안해 한다.

근데. . 그게 며칠 전에 바라게 됐거든요? 이렇게 아빠가 또 밖에서 술먹고 그럴 바

에는 차라리 같이 그까 어차피 술먹는 방법이라도 같은 방법일지라도 하나는 계속 안

먹고 집에서 쉬다가, 먹는 게 언제 먹을지 모르는 게 더 불안하지만 지금 이렇게 일주

일씩 먹으면 계속 먹을 꺼 아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다니깐요. . 그래서 바랬거든

요? 솔직히! 아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그럴 바

에는 아예 차라리 먹는 게 . .좀있다. . .먹더라구요 바란 대로. . (A, 여)

훨씬 더 나아요. . . 같이 그런. .술을 먹는 그런 거라도 이게 더 마음이 편해요! 그까

안 먹고 있다가 가끔 야 한병 또 갖고와라! 한병 갖고 와라! 그게 더 불안하다니깐

요. . . 그까 아빠 지금 일자리 없어서 집에 쉬고 있는 동안인데. . . 이렇게 한 며칠동안

계속 안 먹고 막 장난치고 그러다가 뭐. . 치킨이나 뭘 시켜서 또 저녁에다가. . 저녁에

삼겹살에다가 또 먹고. . 그게 너무 싫다니깐요. . 그까 그 저녁이. . 너무 두려워서 (A,

여)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아버지가 술마시는 것에 익숙해져 술마시는 동안 오히

려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빨리 술깨는 것을 싫어하기

도 한다. 또한 그 상황에 대한 여유가 생겨 즐겁게 지내기도 한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예 며칠씩 먹으면 아빠는 아빠대로 위해서 살고 우리는 우리

의 일을 하면 되니까 ! 그럴 때는 오히려 아빠가 맨정신이니까 더 싫죠! 그럴 때가 너

무 싫으니까 아예 지금처럼 사는 게. . . 그래서 너무 그런 나머지 빨리 아빠가 술깨는

게 아닐까? 하고 불안하죠. (A, 여)

언제 터지나 하는 불안감과 함께 한번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 일이 일어나서

재밌게 돌아다니고. . 솔직히 집에 있는 게 인제 깝깝하고. .그렇게 되면 아. . 엄마랑 돌

아다니는 게 되면 먹고 놀고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 (A, 여)

근데 좋고 자유로우면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애요. 왜냐면 아빠랑 일단 떨어져 있

으니까. . 약간 스릴이 있구요. . .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고(A,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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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안한 삶을 원하나 이미 긴장된 생활에 익숙하게 되어 자극이 없는 생활

에서는 지루함과 무료함을 느끼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로 인해 항상 삶이 바쁘고 긴장되어 살아왔기 때

문에 그런 생활에 길들여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생활에서는 무료함을 느끼

게 되고 삶이 빨리 돌아갈 때 산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사는 거요? 예전에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뭐라그러지 좀 여유롭고. . .저는 그

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래도 좀 여유롭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라그러지 재미가 없다거나 무료해지는 거 같애요(D, 남)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는데 예전에는 막 삶이 되게 막 바빴어요. . 그러니까 막 예

전에는 학원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끝나면 한 두시간

있다가 다시 학원 가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저녁 먹고 씻고 숙제하다 자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 .그러니까 그땐 제가 학원을 월수금 아니

면 화목토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안가는 날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쉬다가 아니면

애들이랑 놀거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아빠랑 술을 먹으면 또다시 그 일 땜에

또다시 바빠지고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서 놀다가도 노는 날이 일주일에 거의 삼일? 일

요일까지 해가지고 한 사일정도 됐었는데. . .그러면은 놀다가도 아빠 술마시고 아니면

시험보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막 지나가버리는 거에요. . . 방학 첫날에는 학교도 안가니

까 다 좋아요, 근데 일이주 있으면요. . . 심심하고 엄마도 공부하라고 하고. .지루하고. .

그렇다고 방학때 공부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 그러니까 어느 땐 책 보면서도 짜증나고

. . 그렇다고 좀 누워있으면 그게 또 심심한 거예요. . . 예전엔 학원 다닐 때 학원 다니

면서 선생님이 남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싫으면서도 좀 좋은 거 있잖아요. 겉으로는 싫

은데 속으로는 그래도 좀 하게 해주니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챙겨주고 언제까지

나와서 공부하고 그러는게 싫으면서도 내가 나중을 생각을 하면서 좀 좋은 거 있잖아

요. 그러면서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없는 거 같아요. .차라리 학교 다니고 시험 보고

그러면 그게 그거 때문에 바쁜 거 있잖아요. . . . 사는데 좀 긴장감이 있다 그러나? 근데

지금 막 방학이다 생각해 버리는 게 좀 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도 학원을 안

다니니까 퍼지잖아요 점점 학교 다니면서도. .그러다가 중간고사 보면 점수가 떨어지니

까 저도 그 생각 같은게 있잖아요 이러면 안된다. 그런 생각 같은 거 . .저도 저 자신을

그러면 안되니까 시키는 거예요 제가. . 내가 나한테 계속 뭘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으니까. . . 좀 쉬다가 그냥 쉬는거에요 쉬면서 좀

정리 할거 있으면 정리 해버리고 그러다 다시 일 생기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게. .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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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까 좀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러면 좀 산다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 . (D, 남)

스스로 해이해진다고 느낄 때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을 자신이 긴장하라는 뜻

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아버지가 술 마시는 고난이 와서 자신을 긴장시켜 주기

를 바라게 된다. 마음 속으로 술 마실 때가 되었는데 하며 기다리기도 하고 스스

로 마음을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아버지로부터 제제를 받기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친 것 같고 행복하니까 복에 겨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생

각한다.

한번씩 저도 모르게요. . .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구요. . 음. 뭐지? 좀 공부나 뭐 그

런 거 해이해하고. 너무 꾸미는 거에만 연연해하고. .미래를 계속 닦지 않고. . 막 그럴

때. . . . 그럴 때 만약 아빠가 술 먹고 뭐. . 이런 식으로 불행이 시작되면. 아. . 이게 어

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또 긴장. . 그러지 말라고 경고의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일수도 있구나. . 이런 생각도 들구요. (A, 여)

어떨 때는 제 자신이 원해서 아빠 술 한번 먹었으면 그까. . 때리거나 집안 살림 부

수지 않는 쪽에서 술이요. 그까 아빠 혼자. . 자기가 먹고 견딜 수 있을 만큼에 고난. . .

근데. . 그면. . 진짜 . 뭐지. . 술 먹으면 만약에 아빠가. .물론 아빠가 때리는 걸 원하지는

않죠. 근데 원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엄마랑 나와서 나와있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냥. . 마음속에 그렇게 해도 막상 되면? 흐. . 뜨끔하죠. . (A, 여)

저도 좀 싸이코 같은 게요 저도 제 자신이 좀 풀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번씩

와서 나를 긴장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게 좀 싸이코 같애요. . . 그러니까 뭐. . .

멋내고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

가 있다는 그런 거 위해서 아빠가 한번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

속에서 그래줬으면 좋겠다. 그런게 아니라 올 때가 된거 같은데. . . 그 기다리는게 손꼽

아 기다리는게 아니구요. . . . 한번쯤 이 시점에서 이러면 내가 손톱 기르고. . 이제 그러

지도 않을텐데. . .

제 자신이 이제 공부하면서 맘 잡아야지 하면서도요 한편은 그런 자유가 좋으니까

요 아빠가 술먹구 내버려두면 그냥 냅두구 하고 엄마랑 나가서 사먹고 돌아다니고. .

저도 집시 그런 끼가 있거든요. 방랑하고. . . .자유롭게 . . 집에서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

그런 불행 때는 그런 행복을 모르죠 안그래요? 불행 할 때는 불행 안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겨운 거죠. .겨우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안 그런게 정상인데. . (A,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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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실을 재해석해서 맞추어 놓는 가장된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가 앞에서는 잘해주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것을 들

으며 아버지를 믿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또한 사람들을 믿었

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많아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진의를

파악하려 한다.

제가 되게 메이컵이나 화장법에 관심이 많아가지구 섞어서 쓰는 것 막 좋아하구 막

색깔도 만들고 그런 거 하거든요 막 하고 있는데 아빠가 뭐하니 그러면서 왔는데 화장

대를 사주고 나서 며칠 뒤에 있었던 일이예요 제가 막 방바닥에서 화장대에 앉아서 할

수 없쟎아요 방바닥에서 널려 놓고 이것 저것 색도 만들고 그러고 있었는데 너 뭐하

니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 그 때 아빠 술먹고 별로 그런 거 아니고 기분이 되게

좋아 보였길래 솔직히 말했어요 그냥 이거 하고 있다구 좀 있다 공부할거라구 그랬거

든요 그랬더니 응 그래 알았어 아빠가 화장품 더 사줄까 그렇게 하더라구요 어 저럴

때가 있었네 좀 내키지 않아도 아빠가 의심은 됐지만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중에 엄마한테는 그런 말을 했나봐요 공부는 안하고 화장만 하는가보다고 엄마가 조

심하라고 아빠가 그런 말 했다고 그래서 지금 화장품 진짜 간단한 것 그런 것만 빼고

는 온갖 새거나 그런 거는 다 딴데다 숨겨 놓고 간단한 것만 하고 다닌다니까요(A,

여)

사람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되게 상처가 많다니깐요. 배신 당한 게 한두번이 아

니거든요. (H, 여)

사람들은 인간들은 필요할 때는 배신을 안하고 막 되게 아부하는 척 하면서 되게

잘 해주는데 잘 믿던 사람도. 그치만은 자기가 그 필요 없으면은 버리는 거죠. 배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고. .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 . 그거 있잖아요. . 되게

신경쓰이는거 . . 뭐. . 그런게 있어요. 아무튼 나에게 저 사람이 나 진짜로 좋아할까? 그

런 생각도 들고. . (C ,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을 학대하던 아버지가 잘해주기 시작하자 좋아하기

보다는 아버지가 이중 인격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아버지가 또 언제 변할지 모

르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여러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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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막. . 막 쌓아놓았다는 게요 아빠가 이제 저한테 잘 하려고 하니까 한 개씩 나

오는 거예요. . . . 그때는 아빠가 절 미워했잖아요! 한참. . 술드실 때. . . 그러니까 저도

암말 안하고 있다가요. 이제 아빠는 그런걸 모두를 다 용서를 하고요. . . 아빠가 다시

잘할려고 딱 하니까 한 개씩 한 개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 치. 그땐 치, 그땐 그랬으

면서 ! 그러면서 또 괜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 그때 어. . 옛날에는 이럴 땐 언제고. .

이제 와서 또 이런다고. . 막 아빠 이기주의자 아니야? 뭐 성격이 두 개야? 막 이러면

서요. . 괜히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 들고요!! 또 뒤에 가서 또. . 하. . 뭐 헛소리야. . 아

빠가 잘 해주려고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되지. . 뭘 또 혼자 그러냐고. . . 혼

자 막 그러니까 벼래 별 생각을 다해요. 혼자서요. . 여러 명의 생각을 다해요(B,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친구를 의심해서 계속 추궁하게 된다. 친구가 아니라고

해도 혼자서 생각하고 결론 내어 다시 물어보며 아니라고 해도 계속 확인하게 된

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이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해

주면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고 여기며 자신이 정신과 상담이라

고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 있어요. .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주 싸워요. . 남자친구랑 그. .

싸움을 생각해 보면은요 다 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 제가 트집잡고 제가 의심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남자 친구는요 되게 침착해요. 사람이요 그까 내가 막

화내면서 . . 네가 그랬잖아. . 그러면 맨날 안 그랬어. . 그러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

롭지 않게 넘겨요. . 편안하게. . . 넘겨요. . 그러면요 또 저는 그래요 너가 이렇게 편안

하게 말을 하니까 내가 의심을 하는 거라고. . . 네가 막 아니라고 아니라고 막 죽는 식

으로 얘기를 해 보라고. . 그러면 내가 아닌 걸로 알지. . 막 그러면서 괜히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 제가요. . . 그러면요 그게 아니고. . 그런 말 상대하고 싶지 않대요. . 나

는 아니야. . 강한 부정은 긍정이랬다고. . 친구는 내 자신에게 당당하니까 너한테 아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요. . 그면요 또 그런가? 하면서 한참 또 버스를 타고

가요! 중간쯤 오면 또 그래요! 또 제가 그러는 거예요. . .

야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요

너 바람피지! 그랬어요 그면은 아니 그래요 그면은 너 바람 피잖아. . 그면 안 핀다고

좀 믿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안피는 구나. . 믿어야지 !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어야

지!! 그리고 한 세정거장 쯤 가면요 너 진짜 안피냐? 하고 물어봐요. 그면 짜증이 나

잖아요. . 솔직히. . 아니라는데. . 그래서 안피긴 진짜 안피냐.? 그러면은 안핀다고. . 막

그래요. . 그러면 또 한 3정거장쯤 가면은 하나님께 맹세해봐 ! 그러면 너 하나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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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막. . . 넌 십계명도 몰라? 이래요! 그면 알어. 근데 못 믿겠으니까 그러지 ! 그러

면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 기도를 막 해요. 앉아가지구요. . 또 한정거장 쯤 가면요 진

짜 아니지? 그렇게 그때는 말투 좀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 진짜 아니야?

그러면 진짜 아니지? 그러면은 넌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넌 귀도 없냐? 막 이제 짜

증나면 그래요. 그러면 그때까지 잘 있다가 집에 딱 데려다주고 집에 딱 들어가면요. .

거짓말 시킨 거 아니야? 혼자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요. . 집에 가면은 전화를

해줘요. . 집에 잘 왔다고. . 동생하고 둘이 살거든요?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아요!! 벼

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니까 잔다고. . 잔다고 하면 좀 믿으라고. . 잠을 자지

사람이 안 자면 뭘 하냐고. . 넌 새벽에 눈뜨고 있냐? 막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

면은 너도 자지? 그러면 응! 그러면 나도 자는 거야. . 왜 그것을 못 믿냐고. . . 그면은

막 혼자 그래요 왠지 안자고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면은 너 비디오보지? 그러면은 집에서 비디오 보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비디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 누가 비디오 보랬어? 괜히 화내게 되고요. .

하 그까 ! 그래요 나보고 넌 상담을 해야돼. . 넌 정신과 좀 갔다와. . 제가 그랬어요. 난

정신과 좀 갔다와야 되겠다고! 그니까 네가 왜 정신과를 가네요? 그래가지고 나는 사

람을 진짜 못 믿겠다고. . 누가 이렇게 잘 해주면은 뭔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 잘 해주

는 거 같아 보이고. . 막 그러는 거 같다고 그러니까. . 네가 그렇게 생각을 안하면 돼

무슨 정신과를 가. .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마. . 그냥!! 그래요! 근데 갈수록 그게 심

각해지는 거예요. 그니까 나중에는요 옆에서 보다가요. . 너 나랑 병원에 한번 가자!!

자기가 정말 화가 나면 그래요. .막 이러면서 엄마가 잘 해줘도요. . 엄마가 분명히 내가

뭘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트집을 잡으려고 잘 해주는 거야. . 이런 생각이 들

어요. . (B, 여)

(7) 외로움으로 인해 애정 욕구의 충족이 절박해져 타인에게 집착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충분하게 애정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간

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크면서 닮게 되

자 실망하게 된다. 또 부모와 대화가 없기 때문에 혼잣말을 많이 하게 된다.

저는 우는 것도 되게 조용히. . 아무도 모르게 울어요. . .우는 걸 밖으로 내놓지 않아

요 뭐라고 말 들을까봐 그러는 거죠! 일요일에 제가 엄마 앞에서 울었어요. . 그니까

엄마가 왜 우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 눈물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네 안

에 주님이 우신대요. . 그래가지고. . 아휴. 엄마. . 엄마는 참. . . 내 생각은. . 난 슬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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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건데. , . .그래서 나는 슬퍼서 우는 건데. . . 왜 꼭 주님이 우신다 뭐. . 그래서 그렇

게 말을 하실까? 생각은 나지만 그냥 그런가봐요. . 그랬죠. . 네가 하도 기도를 안 해

가지고 네 영혼이 우는 거라고. .

옛날에는. . 옛날에는 진짜 아. . 우리엄마 어디에 있을까? 우리엄마는 저 산너머에

있는 걸까 하면서 . . 옛날에 철없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C , 여)

혹시. . 가짜 아빠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 근데 아니더라구요. 그니까 진짜

로 맞아요. 그냥 닮구요. . 옛날에는 너무 그래가지구요. . 이건 분명 이건 아니다. .차라

리 되게 좋은 아빠가 있어 가지고 분명히 우릴 데리러 올 것이다. 엄만 진짜인데 아빠

는 아니다. 아니면 혹은 엄마 아빠도 다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가 우릴 데려다 키우고

더 좋은 부모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솔직히 크면서 닮잖아요. 그래서 아닌걸 알게됐

죠. 희망이 없어졌어요!(A, 여)

엄마랑은 말. . 정말 안해요. .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끝이예요. . 평상시에 얘기는 그냥 안해요. . 그냥 얘기 하고 싶을 때요? 그냥 혼자서 생

각할 때도 있구요. . . 혼잣말 있잖아요. 그거하고. . 친구들하고 얘기 할 때도 있고. . 가

족하고는 별로 얘기 안해요. . . 혼자서 그냥 말하기도 하고 집에서 . . 그냥 허공 쳐다보

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 그냥 아빠 술먹고 들어와서 그런 거 있잖아요. . 그런 것도

그렇고. 친구문제 . . .혼잣말. . 그런 거 . . . 근데 아빠는 술먹어도 별로 말씀 안하시구요

그냥 오로지 자기 얘기만. . . (E,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게 사랑을 줄 수 없다. 남자를 만나서 애교 있게 하고 싶지만 어색해서 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이를 좋아하지만 아이가 울 때 젖을 곧바로 주면 아이가

인내심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참았다가 주려고 생각하게 된다. 자신이 부모

로부터 원하는 대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감정 표현이 서툴고

잘해주기 보다는 오히려 못되게 굴고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만 하게 된다. 또 자신

이 맞고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때려 보고 싶다고 한다. 선

생님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이들을 때리기 위해서였다.

그까 솔직히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겪어오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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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저는 좀 뭐라고 하지? 그까 남자를 사귀어 보고 그런게 한 한번인가? 많진 않

거든요 한 두 번? 근데도 제가 봐도 솔직히 애교는 없어요. . 하도 사랑이 귀해서 . .근

데 물론 남자를 만나면 스타일. . 추구하는 스타일은 틀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는 애

교가 없는데 그래도 그게 안돼요. . 그까 부러워요. .부러우면서도 제가 하면 왠지 닭살

스럽고 어색한. . 제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 그렇게 하면. 하라면 하는데

요. 못할 것도 없고. . . 그니까 그런 사람 봐도 하. .되게 잘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았구

나. . 그런 생각 그런 맘 밖에 안들어요. (A, 여)

전 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애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적당히 그까. . 그. . 그런 뭐

지 그런 거 보면 어렸을 때 만약에 엄마가 아이를 아이가 배고플 때 젖을 곧바로 주면

얘가 막 커서 인내심이 없어지고 없고 막 좀. .참다가 주면 애가 좀 그걸 기다리는 그

걸 어렸을 때부터 인성이 발달 된대요. . 저는 애를 너무 좋아하는데. . 애가 원하는 대

로 해 줄꺼 같아요. .근데 사랑을 위해서라면 아니 때로는 또 만약에 애를 어. . 때로는

뭐. .어 꾸지람도 해주면서 하튼 애들 되게 잘 해줄 꺼 같아요. 좋으니까 애들. .

물론 다 배고플 때 마다 다 좀있다 주면 안되죠. . 조금 있다 주면 안되겠죠, , 그까

제가 바쁠 때면 제일 하면서 주고 그래야지. 물론 그때가 되면 일도 못하고 인제 애만

봐야겠지만. . 주긴 주고 불가피한 상황일 때 좀 그까. 애가 너무 그케 뭐지? 응석받이

로만 키우진 않겠다는 그런 거죠. 그까 원하는 그러면은 얘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고

방식이 아 내가 원하면 다 엄마가 다 되어있구나. . 집에 다 뭔가. . 다 (A, 여)

저는요 내 뒤에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 친구를! 근데 제가요 감정표현이 서툴러

요. 되게 좋아하는데 자꾸 걔를 때리게 되고 못되게 굴어요. . 때리는 정도가 아니예요!

막 걔가. .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게 되요. 그래가지고 걔가 하루종일 나 때문에 맨

날 막. . 속상해해요. . 걔가 좋아하는 가수가 클립비라고 있어요 클립비 아 나뻐. . 그러

면은 갑자기 막 책을 막 들더니 막 때려요. . 되게 아파요. 그러면은 장난 아니예요 걔

랑 막 싸우면은 막 빗자루 날라오고 막 그래요. . 걔는요 저보고 되게 좋아한대요. 그

러면서 나는 클립비 욕하는 애 친한 친구여도 용서 안해줄꺼야. .그런 거 예요. 아유

클립비 재수 없어 빨리 해체야.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걔를요 책

상에 눞혀놓고 막 숨 못쉬게 했더니 울었어요. . 아유. . 너무 재밌어. . (C , 여)

선생님. . 나. . 자식. . 옛날엔 자식 키우는 게 그거였는데. . . 내가 자식을 왜 키울려

고 했는지 아세요? 때릴려고. .잘못하면 막. . 하면서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자

식이 잘못 안해도. . . 뭐 아이. . 어릴 땐 그랬어요. 때리는 게 나의 자식이. . 만약 편하

면 무조건 때려볼꺼다!! 그럴꺼예요. . . 그랬어요. . 또 선생님 되고 싶어했던 것도 그거

였어요. 애들을 때리고 싶어서 . . (C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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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친한 사람이나 물건에 애착을 갖게 되고 발전되면 집착

이 생기게 된다. 친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화를 내게

되며 이러한 자신의 소유욕으로 힘들어한다.

그리구요 저는요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요 뭐가 있으면 막 집착하게 되요. .이

제 옛날에는요 친구두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 아 무슨요 제가 꼭 레즈같이요. . 제일

친한 친구가 딴 애들하고 놀면요 막 괜히 막 화가 나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요 사랑에서 집착으로 변하는 거예요. . 사랑에서 . . 내가 이 워크

맨을요 사랑해요. . 이제 내 꺼니까 사랑하잖아요. 내꺼라고 하면요!! 내꺼를 사랑하고

막 아껴주고 닦아주고 먼지가 쌓이면은 고장나지 않게 해주고!!! 그냥 나중에 그냥 필

요가 없어두요. . 남이요 좀 빌려줘 ! 그러면 필요가 없어두요 내꺼라고 해서 집착이 되

는 거예요. . 그냥 한번 빌려줄 수도 있는 건데. . 안돼 !! 막 그러면서 괜히요 그 고장나

도 막 이제 품안에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집착해요. 물건 하나하나두요 막. .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 막 이러구요. . 그

리고 막 펜 같은 거는요. . 꼭 비싼 것을 써야지 글씨가 잘 써지는 느낌이 나요. . 잊어버

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구요. . 불안하고 막 괜히 집착하게 되고!! 아무 것도 아닌 건

데 그래요. 그냥 애들 쓰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볼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 . 걱정돼요. . (B,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이 집착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집착 대상이 되

기도 한다. 집착을 애정이라고 여기게 되며 자신을 아낀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소유하려 하는데도 애정이 절박하기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된다.

어저께 두명하고 저하고. . 그렇게 세명이 친구였거든요? 되게 친했는데 이번에 한

명이 있어요. 애들 말로는 걔가 절 좋아한데요. . 좋아한대요. 저를. . 레즈비언이라고. . .

조심하라고. . 그럴 정도로. . 걔가. . 저를 되게 아껴요. 아끼는데 막 제가 막 걔가 질투

심이 대개 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딴 애하고 노는 꼴을 못 봐요. . . 그래서 자기하고

만 고민을 털어놔야 되고 자기하고만 얘기해야되고 고민같은거 있으면 털어놓아야 되

고 걔는 또 자기 이외에는 없어야 되고!! 심하고 그러죠. . 내 친구 두명이 걔를 좀 싫

어하거든요? 저랑 노는 것을? 막 만날 때 그면 세명이 친구이다 보니까 짝수 홀수 그

런게 있잖아요. . 둘둘씩 다니잖아요. . 근데 세명이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요. 한명 토라

지면 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해서 그냥. . . 걔랑 네명이랑 같이 놀거든요? 그랬더

니 걔네들은 화가 나있고. . 왜 노냐고! 어디 놀러갈 때 있잖아요. 그 때 세명이 좀. .

가기가 그러니까. 둘둘씩 가자고 그러면은 싫다고 막. . 그러고(E,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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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또래 집단과의 보상적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에게서 애정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인 친구들로

부터 애정을 얻으려 한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많으며 그래서 서로 의지

하고 지지하고 돕게 된다.

친구는 되게 좋은 친구들 이예요!! 기뻐요 막. . 그것 때문에 또 그것도 감사하고. .

내가 만약 나쁜 친구들 사귀었으면은 나의 그. . 앞길. . 그런 것도 있잖아요. . 근데 지

금은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 사귀니까. . . 나를 다 아껴주거든요. . 애들이! 내가 막 삐져

있으면 막 다 풀어주고 속상하면은 옆에서 다 해주고. . 그런 친구들 좋죠!! 아주 좋죠!

내가 걔네들이 절 필요로 할 때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제가 옆에서 달래주는 그런 것도

좋고! 다 좋아요 (C , 여)

교회친구. . 2학년. . .같은 또래 아빠가 다. . 그런 아빠예요. , . 그래도 동병상련이라

고. . 원래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꼭 그런 친구가 많은 거 같아요(A, 여)

친구 중에서도 진짜 친한 친구 있잖아요 허물없이 지내는 거. . .그런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애요. . . 그러니까 . . . 어느 정도 선까지만. . .어느 정도 친한. . .그런 사람이 거

의 대부분이고 정말로 친해 가지고 가족까지도 그냥 아무 스스럼없이 그냥 얘기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 친구 사귈 때 거리가 좀 있죠. . 아빠가 예전에도 술을 마시고

동네 돌아다니다가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너희 아빠가 술드시고 거기 앉

아 계셨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아빠가 아프시고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어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요. . 그 뭐라 그럴까. .어렸을 때는 좀 부끄럽고 그런 게

있었어요. . . 근데 중학교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땐 저희가 주택에 살았었거든요 그땐

진짜 부끄러운게 있었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학교를. . . . . . 여기 주공 아파트로 월계동

에 있는 주공 아파트로 왔을땐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편했어요. . . . 지

금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 쉽게 정말 허물없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상대

방도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도 그런게 있으면 이해하기도 좀 더 쉽

고 그런 거 같아요. . 그것 때문에 더 친해졌고. . (D)

우리는 힘들면요 거의 친구들이 풀어줘요. . 그냥 우린 서로 힘들면요 서로. . 우리는

힘들면요 우리가 서로 도왔어요. . 제 친구 한 명은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 친구들이랑

사는 애도 있고요. 한 명은 엄마 아빠 다 있고 그래요(F , 남)

아. . 친구들한테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여태까지. . 친구들이 하루라도 없으면 난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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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의지하고 살았는데요(H, 여)

욕들으면 혼자서 앓을 때도 있고요. . 생각하면서 . . 끙끙앓어요. . 앓다가 정말 폭발

하면 애들한테 얘길 해요. 애들한테, 다 들어주고. . . .그냥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있어

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 . 얘기는 한꺼번에 미뤄서 얘기해요. 그 동안에 있었던 얘

기 다 모아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요. . 얘기하면 그게 풀어져요(E ,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과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친구를 만나 배우고 위

로 받는다. 주로 친구가 자신에게 맞추어주고 달래주며 부모처럼 자신의 투정을

받아준다.

평소에요. . 그냥 그까. . 뭐라고 할까? 그냥 걔랑 있으면요 맘이 편해요. . 집에서 있

는 그런 거하고. .걔네 집안이요. 우리집안하고 넘 반대예요. . 잘 산다기 보다는요. . .그

냥 너무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가족이라고 그러는게 딱 틀이 잡혔어요. . 그까

그런 거를. . 저한테 인제 저는 걔한테 그런 것을 이제 얻을려고 한 거죠!! 그런 것을!

그니까 우리 집에 없는 그런 것을 걔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한거죠.

저를 많이 이해를 해 줘요!! 걔가 삐지면요. . 제가요. .오히려 더 화를 내요. 네가

지금 삐질 때냐고. . .그리고 제가 옆에서 막 혼자 있으면요. . 또 이제 열 받잖아요!! 그

러면 또 싸우거든요? 근데 제가 또 삐져가지고 가만있고 뭐? 막 이러면요 막 풀어줘

요! 막 참아요. . 풀어줘요. 그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막 기분을 맞춰줘요!(B,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또래 집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화나는 일이 있어

도 참고 솔직한 말을 하지 않으며 친구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깐요 음. . 친구 둘이 있어요 걔네들이 딱 놀다가요 뭔가 안 맞아가지고요 딱

삐졌어요 그면요 얘가요 다른 애한테 얘에 대해서 욕해요. . . 들은 애가요 얘두 또 알

거든요 그러니까 말해 줘가지고 얘가 나한테 얘가 나 또 욕했다고요 그러면은 나는 그

냥 뭐라그러지 내가? 그냥 내가 욕하면요 맨날 그러니깐 그냥 이해하라고 그러면은 또

어떻게 얘가 알고요 또 사과하고요 다시 또 친해지고요. . . 아. 맨 처음에는 진짜 싫어

했었어요. . 그냥 말도 안하고 그랬는데 몰라요 갑자기 어떻게. . 걔가 갑자기 저랑 저

친구랑 놀고 있는데요 그냥 와 가지고 쑥덕쑥덕 하다보니까 어느새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는 그냥 다 받아줘요. . 미운 정을 봐서 . . (G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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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싫어하는 애들한테 그거 왜 그러니? 너 정말 이러면 안되는거야. . ! 뭐 그러면

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긴 하지만 안되죠! 못해요. 그런 거 . . .뭐. . 왜 제가 할 줄 알았

으면은 그런 거 옛날에 하고 나서 우리학교의 딱 왕따가 됐겠죠. 솔직히 말해서 . . 사

람이. 사람이란 건 자기가 할 말 다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참을 수도 있

어야 되는 거니까. . (C , 여)

(9)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되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신에게도 그 일

이 일어날 것 같아 긴장하게 된다. 또한 항상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

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친구들이 싸웠을 때 그때 긴장되죠 지나가다 맞진 않을까. . 지나가다 그러니까 그

때 조심해야죠. . . 그러니까 삶의 한순간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 . 딱 누군가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 바로 앞에서 . . 그럼 그때 나도 그런 거 당하지 않을

까. .그런. 그때. .한순간에 또 긴장감을 느끼고 또 없어지고. . . (G , 남)

근데 이웃집에서 막. . 싸우고. 막 그런 소리 나면은 기분이 이상한 건 뭐예요? 아

니. . 저는 좀 싸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남하고! 그니까 평화를 좋아하는데. . 만약에 이

웃집에나 아니면 옆에서 들릴 때. . 죽여라 그리고 때려부시고 막. . 밑에 주인 할아버지

가 저희가 위에. .3층에 세들어 사는데요 뭐지? 주인집 할아버지. . 그까 아들이 와서 . .

주인한테 할아버지한테 맨날 자기. . . 재산 달라고 막 그렇게 한대요. . 그렇게 와서 막

깽판놓고 막 그러는거 들으면 막. . 기분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까 그 집이 그

러는데 우리는 안 그러니까 약간 안도감은 들면서 . . 우리도 언젠간 그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 또 듣고 있으면 막. . . (A, 여)

그니까 막. . 하나님 나쁜 짓하면 지옥에 보내신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안가구요. . 그

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 나도 나쁜 일. . 남들도 나쁜 일 하고 회개하면 마음이

편한데 나는 나쁜 일 하고 회개를 하면 마음이 안 편하고 괜히 친구 미워하면 왜 사랑

하지 않았느냐고. . 하나님이. . 그러면은 다 혹시 하나님이 다 똑같이 나쁜 짓을 한번씩

다 했는데. . 올라가면 나만 혹시 지옥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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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 . 막. . 괜히 막. . 나쁜 생각만 들고. . 좋은 생각을

그니까 거의 해보지 못한 거 같아요. . 근 2 년간 ! 고등학교 들어와서요. . 그니까 막 무

서워요!! 괜히 나만 혼자 이런 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 . (B, 여)

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그게 무서워요!! 내 맘대로 안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난 그걸 하고 싶은데. . 사람이라는 게 방해물이 있잖아요. 가는 길마다!!

방해물. . . 어쩌다가 내가 돈을 들고 가는데 그 돈이. .어떻게 사라지는 거 . . 사라지거

나. . 그런 거 . . . 뜻밖의 그런 불행같은거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요(C ,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현재의 삶이 지겹기 때문에 빨리 휴거가 되기를 바란다.

희망은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도 빨리 휴거가 되가지고 빨리 그냥. . . 지긋지긋해요. . 이제 . .희망. . 희망이란 건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거래요. .그냥 봐봐요. . 오늘 죽을 날이에요. . 근데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 .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희망이란 게 오면은 희망을

붙잡고 모든 것을 물고 늘어지잖아요. . 그까 저번에 무슨 책을 봤는데 희망이란 건

신들이 준. . 제일 무서운 저주의 선물이다. 그러더라구요. . 그래서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도 했죠. . 왜냐면은 진짜 희망이란 게 없으면 만약 그냥 그 사람들 다 포기하고

그냥 살 수 있지만 희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내일을 보면 산다고 그러지만. . 그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요. . 막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안 되는 일도 계속 그 희망을 가

지고 사는 거잖아요. . (C ,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불행을 겪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

들과 있어도 분리된 느낌이 들고 자신의 미래는 과거처럼 계속 부정적일 것이라

고 생각하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비극을 원하게 되고 때로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성폭행 당했으면 좋겠다는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러는 자신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며 정신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또한 상황

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단정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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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 . . .뭐라고 하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그걸 겪었기 때문에 좀 생각하

는 거라든지 그런게 남들하고 좀 다르겠죠. . .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도 우울해지고 난

역시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자라왔으니까 미래도 안 좋을 거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다

른 애들하고 보다 정상적으로 자란 거 같지도 않고. . . . 같이 있어도 또 걔네들하고 좀

분류된 느낌이 들어요. . . 같이 놀다가도 딱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떨어져 있는 것

같애요(A, 여)

드라마도 지나치게 화목하게 나오면 오히려 막 짜증나고. .좀 더 어두운 그까 소설

에서도 비극을 더 좋아해요. 밝게 끝나는 게 좀 맘에 안들더라구요. .인생이 뭔지. . 물

론 즐겁게 좋게 .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 .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비극이니까. .비극을

원하는. . (A, 여)

내가 언제 한번 성폭행 당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 또 안 그러면. . 나 이

번에 한. . 백혈병 걸려버렸으면 좋겠는데. . . 바래지더라구요.

그니깐요. . 저도 모르게요. .그걸 정말 원하진 않거든요? 원하진 않는데 아빠가 인

제 . .술먹고 또 불행이 오면 아. .아빠가 엄마 또 때린다. 때리겠지? 때렸으면 좋겠다. .

막. . 정말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구요. . 막. . 아니라구. .막. . 기도도 드리면

서 하나님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도 막 혼란스러웠어요. 후. . 내가 언

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 . 하는. . 그래서 정말 막. . 정신병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이 불쌍하게도 생각이 들고. . (A, 여)

그냥 막. . 뭐 그러진 않을까? 저러진 않을까? 6번씩 물어봐요 막. . 그럴까? 정말일

까? 그러겠지? 그럴 꺼야?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요 맞어 그래. 꼭 결론은 그거예

요. . 그니까 나쁜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하게 되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친한 친구

가 있어요!! 그면 쟤가 내 욕을 할까? 하겠지? 할꺼야. . . 맞어 해. . 이렇게 돼요. 그냥

단정지어 버려요! 나쁜 쪽으로! 아. . 쟤가 내 욕을 하면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 것 같아. . 하나? 맞나? 해 ! 맞어! 해. . 막 이러면서요 괜히 혼자 단정져 버려요

다 모든 거를요(B, 여)

(10) 불완전한 자아를 만회하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려 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에 의해 자신의 삶을 통제 당하며 살아와서 자아

의 경계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영향받고 특히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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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쁘면 자신도 기쁘고 아버지가 슬프면 자신도 슬프게 되며 아버지가 술 마시면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고 아버지가 다시 좋아지면 자신도 괜찮아지기 때문

에 아버지의 술 마시는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한다. 또 다른 사람도 자신으로 인

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는 것이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생각하는 것 같구요. . 세상이 다 생각하는 거 같아

요. (B, 여)

솔직히 말해서 한때 의사라는 직업이요 책을 딱 보고 갑자기 하고 싶어진 거예요

하다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편하고 그런데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의약분업이 일어나고 그래서 점점 더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저도 생각으로

는 흔들리면 안되지 하면서 남이 계속 그러니까 공부하다가도 취업 같은 거 별로 안나

온다 그래도 몇 명 애들이 이거 나온다 그러면 진짜 나올 것 같이 위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의 말에 휘둘린 것 같이 된 거예요(D, 남)

속상하죠. . 아빠는 기쁘면은 막 기쁘면은 나도 기쁘죠, 아빠가 슬프면은 막 울거나

그런 거. 그럼 저도 울고 울죠, 속상하니까. 그니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니

까. . 나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울고 싶을 때는 저는 혼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무 앞에서나 울지 않아요(C , 여)

마셨을 때 화나고 그리고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 다요. . .마셨을 때 . . . 별로 하

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도 해야될껀 또 해야죠 . .해야 되는 건 또 해요. .술 먹을 때는

거의 아무 생각 없죠. . . 싫고. . . . 그러다가 또 아빠가 괜찮아지시면 다 없어지니까 끝

나요 그때 감정들이 . . . .그때 다 없어져요. . . 다 없어지지만 다시 좋아지죠(G , 남)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왜 술먹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는요 제가요 아빠 술먹

은거 모르는지 아는가 봐요. 저는요 아빠 술먹으면은 그날로 그냥 눈 다 까버려요. 그

냥 다 알아요 저는요. . 그러니까 아빠한테 술먹었지? 하니까 안 먹었대요. 그러다가

술먹었지 술먹었지? 계속 물어보니까 먹었대요. .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날 속이려

고 하다니. .막 그랬죠. . 내가 왜 먹었어? 그랬더니 또 뭐가 힘들어? 그랬어요. 그러니

까 뭐 힘들기는 안 힘들다고. .

내가 그럼 왜 먹었냐고! 그럼 나도 아빠. . 나도 힘든데 아빠만 먹으면 어떻게 해. .

차라리 나도 그러면 같이 먹고 싶은데. .그럼 내가 아빠 자꾸 먹으면 나도 먹어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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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그래 먹어. .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 나한테. . 아빠 먹지 말라고. . 아빠

어떻게 이럴려고 그러냐고 계속 막. . .뭐라고 막 그랬어요. . 그랬더니 아빠가 가서 자라

고. .됐다고. . 근데 아빠 자꾸 자라고 그러는거 용납 못한다고. . 내가 나쁜 애 되면 좋

겠냐고. . 그러면 나도 나중에 커서 나도 아빠처럼 술 먹고 자랄 거라고 막 그니까 아

빠가 가서 자라고 계속 막. .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 좀. . . . 눈물나네요. .그렇

죠. . 뭐. . (C ,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주위의 영향을 잘 받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친구와 있게

되면 그 친구만큼 공부를 잘하게 되고 노는 친구와 있으면 같이 놀게 된다.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친구가 어떻게 해주는 가가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공부를 하기 위해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공부를 하게 만든다.

애들이 옆에서 친구들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게 되게 중요한 거 더라

구요 그니까 제가 막 좀. . 공부 잘하고 좀. . 그런 애들하고 놀아보면은요 딱. .걔가 하

는 만큼 저도 하게 돼요. 걔가 공부하면 저도 공부하게 되고 근데 또 반면에. 또. . 그

냥 무작정 노는 애들하고 또 있으면요 그냥 공부하기 귀찮은 거예요 또 그러면 또 놀

게 되고 같이. .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구요 옆에서 친구가 어떻게 해주냐는게 되게 중요하더라구

요. . 근데 막 저는 그런게 있어요. 어쩔때는요 아 귀찮아 얘랑 놀지! 뭐 그러다가두요

가끔요 팍 마음이 내킬 때가 있어요!! 공부해야돼 딱 그럴 때가 ! 저는요 마음먹었을

때 바로 무조건 해야되거든요? 그면요 걔랑 같이 있다가요 나쁜 애랑 같이 있다가요

나 공부해야 돼 딱 그러면요 얘를 공부시켜야 돼요. 무조건 !! 모르겠어요. . 그까 야. .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걔가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요 아 공

부를 해야 대학을 가지 ! 그러면서 꼭 같이 시켜야돼요. 그니까 남이요 못되는 꼴을 못

보겠어요!! 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 (B, 여)

(11) 자신을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부인하

고 경계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지속적인 학대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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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

도록 조심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반격

으로 상처받을까봐 말을 안하게 되고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되면 아예 피한다.

뭐라고 할까. . . 종로에 뺨맞고 뭐? 남대문에서 뭐. . . 화풀이 한다. . 뭐 이런 거요

뭐 엄마가 뭐 열받은게 있으면은요 아빠한테. . . 그거가지고 막 나한테 막 화풀이를 해

요. .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막 밤늦게 그림 그리고 있는데 막 아무 말 안하다가 아

빠랑 막 싸우니까. . . . 너! 불 안꺼? 너 자꾸 그러면은 죽여버린다. 뭐 아무튼 막 죽여

버린다는게 아니라 되게 나쁜 말을 했어요. 뭐. . 아가리 뭐 이렇게 뺨친다고 막 그러

면서 아무튼 막 되게 가슴에 막 이렇게 비수 꽂는 말을 해 가지고 기분 좀 나빴어요.

섭섭한 그거요. . 그런 일 몇 백번도 더 많아요. 엄마는요. . . 다른 데에 가 가지고 열받

은거 나한테 풀고 그게 너무 싫어요(C , 여)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요 너무

크게 되요. 혼자 속에서 !! (B, 여)

글쎄요. . 그거로 인해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나 혼자

끙끙거리는 게 더 낫죠. . 그니까 필요한 말하고 필요안하는 말은 구별은 하거든요. 그

까 내가 너 이거 왜 그러니? 그런 말을 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한 상황은

못하죠. 그러니까 미래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앞 미래를 쳐다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앞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 .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걸 돌을 딱 던졌는데 이걸 돌을 던지기 전에 생각을

해야죠 이걸 돌을 던지구서 누가 피해를 입을 건지 !! 그리고서 그. . .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을 해야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거니까. 내가 만약, 내친구 그 좀 불량배같이 생

긴 날라리한테 내가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앞일을 제가 그럼 먼저 생각을 해야되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어떤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데. .

아 기분이 나쁘지만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구요. .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

각하면은 이야기하는데. . 별로 막. . 내가 아. . 내가 느끼기에 쟤네들 짜증나. 그렇게 생각

하면은 아예 말 안해요! 저도 안. . .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은 안 놀아요!!(C ,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감정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

각해서 자신이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한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대해 좋게만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진실한 감정이 뭔지 모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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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제가 막 얘기하는 게요 천사의 마음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요 속에 있는 친구가 천사구 내가 악마라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어렸을 때 인형놀이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이렇게 그건 혼잣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혼자서 속으로 생각해요. 하. . 나 그랬는데 그러면은 또 옆에서 또

천사하고 악마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안돼 그러면은 아 그거 되나 안되나? 혼자

서 막 생각을 하다가요 혼자 그래요 막. . 이제 두. .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반 쪼개져

가지고. . 둘이 막 얘기를 해요. 속에서 ! 항상 천사가 이기죠. . 됐어. .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B, 여)

내 감정을 모르겠잖아요. . 내가 울면서도 막 웃을 때가 있어요. 언덕 위에 올라가

서 울다가 미친 듯이 웃었어요. . 그냥 미친 것 같애요. . 몰라요(C , 여)

(12)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원망하는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학대당하면서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수치스럽고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짐승한테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

듣는 기분 그런 거. . 내가 사람 아닌 거 같애요 그냥 내가 말 못하는 짐승. . . 거서

대들면 안되니까 말도 못하고 맞고만 있어야 되고 가만 있어야 돼요 그냥 아빠보다 힘

이 세면 손이 딱 올라오면 막고 있는데 안되더라구요(E, 여)

되게 웃겨요. 뭐가 웃긴지 아세요? 엄마는 내가 고무줄 인간이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맨날 나한테는 막 이래요! 이제 다 컸잖아!.그래요. . 그런데 내가 커피 마시

면 어이구. . 아직 어린애면서 !.그래요! 내가 뭐 고무줄 인간 이예요? 왜 줄었다 늘었다

해요? (C , 여)

제 성격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 아니 내가 왜 그러는 건지. . 그냥 집안일 생각하다

보면요. . 집안일 다 생각했을 때 더 열이 받기 시작해요. 흥분하고 막. . 진짜 왜 태어

났을까? 그런. . 정말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하면서 옛날엔 그랬거든요. . . 지금도 거의

하고 있는데. .내가 태어난 이유는 그냥 한번 딱 살고. . 몇 번 안 살고. . 그냥 한번 살

고 죽을라고. . . 죽기 위해 그냥. . 모르겠어요. . 이유가 뭔지 말이 안되는데요. . . 그냥

아빠 때문에도 많이 그렇고 친구문제도 그렇고(E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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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남들

보다 못났다고 여기고 자책하게 된다.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애는 다른 건 못해도 영어같은 거 잘하는 애도 있고

아니면 성적 나빠도 춤같은 거 잘 추는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통 한가지라도 다른

거 못해도 잘해 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D, 남)

그까 제 나이 안답게 생각을 오래 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상처받으면 어떻

게 하나 이런 생각에 막. . 하. .섭섭하단 말도 못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 그니까 제가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구요. . . 저는 제 자신한테요. . 나는 딱 당당하지

가 못해요. 누구 앞에 가던지요. . . .아후. . 쟨 나보다 잘났고 쟨 나보다도 예쁘고. 이

런 생각하면요 그냥 제가 괜히 다 작아 보여요

근데 그게 제 문제예요!! 혼자 자책하고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 나

쁜 건 다 내가 뒤집어씌우고요 혼자 자책하고 있어요! 자신을요. . 나쁘게 생각하는 거

예요. 맨날! 난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 .

난 왜 이렇게 미술을. . 못하는 거야?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것만 잘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요. . 잘 하는 것만 잘해? 뭘 잘해? 네가 뭘 잘하는데? 난 왜 이렇게 뭘 못할

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운동을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러면요 그럼 잘 하는 게

뭐가 있지? 저는요 취미 특기를 써서 내라고 그런 말 되게 자주하거든요? 선생님이

요? 맨날 바뀌면. . . 이제 막 진로가 바뀌잖아요!! 그런 거 2학년 때는요. . 맨날 써서

내면요. . 쓸게 없어요. 혼자 자책을 해요. 맨날. . 그까. . 좀. .그냥 남들보다 잘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거 자랑으로 여기고 좀 이렇게 좀. . 맨날요. . 잘하는 게 없어요. . 쓸게 없

는 거예요. .이거? 내 취미? 노는 게 취미지 뭐 ! 내가! 그러면 노는 거 ! 딱 써놓구요

특기에는 잘하는 게 없는데. . 혼자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 혼자서요 괜히! 난 왜 이렇게 뚱뚱한 거야? 혼자 ! 괜히!! 나보다 뚱뚱한 사

람 솔직히 좀 많아요? 그런데 나만. . 혼자라서 막. .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나만 뭐. . 미워하는 것 같고. . 사람들이. . . 좀만. . 좀이라도 막 못하는 게 있으면요

나는 왜 이걸 못할까. . 막 그러고 혼자 자책하게 되구요 (B,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이 태어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된다. 아버지가 때리고 혼내는 것도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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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 내. . 나도 엄마한테 속상하게 하고 아빠도 속썩이고 그랬는데. .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 차라리 나 같은 거 낳지를 말지. . 아휴. . 그런 생각 !! 내가 생각하기에

도 나는 나쁜 애 같기도 하고 맨날 엄마 속상하게도 하고 하나님한테도 죄송한 게 너

무 많고!!

그냥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 근데. . 안할려고 노력하

죠 다른. . 저보다 더 착한 애가 있으면 좋죠

공부 같은 거요. 공부도 못하고. . 물론 엄마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데 아

휴. . . 맨날 뒤떨어지고. . 맞다 오늘 시체 봤는데. .

오늘요 아침에 딱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천호역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차가. .저희 집이 먼거 아시죠? 저희 집이. . 거기서 이렇게 오는데 버스를 타고 전철로

갈려고 이제 버스 타고 오는데 갑자기 차가 그냥. . 삑 스는 거예요. .딱 봤더니 어떤 사

람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뺑소니를 쳤나봐요. 그래가지고 도로 가운데서 이러고서

자전거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있는데 머리에서 피가 장난 아니게 흐르고 있어

요!! 한참 전인가 봐요. 근데도 사람들은 안 도와주고 있고. . . 119는 안오고 그래서 많

이 아프겠다. . 아. . 내가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 내가 만약 핸드폰만 있으면 내

가 119에 전화를 당장 해 가지고 여기 오라고 그럴 텐데. . 어 ! 너무 죄책감이 팍팍 드

는 거 있죠. (C , 여)

평소에 저희 잘못한 거 갖다가 아빠가 때리면 그것도. . 그것은 저희의 잘못이긴 하

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요 집안일 안하고. . 좀 게을리 해서요. . 좀. . 게을리했는데.

아빠가 술먹고 저희한테 풀면. .그것은 저희가 잘못을 한 거 아니예요? 그니까 방도 안

닦고 설거지도 좀. .안하고 걸레도 안 빨고 이렇게 했을 때. . 늦게 다니고 그런 거 갖다

가 아빠가 뭐라 하면. . 저희가 잘못이 있긴 한 거잖아요. .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맞

는다는 생각 좀 많았구요 아빠가 저한테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A,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되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

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별일 아닌 일로 생색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딱 자기가 당당한 애들은요 말해요. 나 이런 거 싫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잘 말 못하는 편이예요. . 아 쟤는 나보다 잘났으니

까 저렇게 말 할 수가 있구나. . . . . 난 쟤보다 못났으니까 그런 말도 못하겠고. .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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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가지구요 막. . 혼자 계속 생각한 적 있었어요. 나는 왜 맨날 이런 생각을 하나?

왜 말을 못하나? 힘들다는 말도 잘 안하는 편이예요. . 애들한테. . (B, 여)

저는요 그냥 제가 막 상처입은거 표현을 하고 괜히 막 침울해 있고 그러면요 그게

또 딴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쟤는 맨날. . 저렇게 왜 저렇게 맨날. . 자기가

좀 상처 입은 거 갔다가. . 그런 것 갔다가 막 저렇게 생색을 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 . (B,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이 잘하는 것도 없지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

르겠고 일을 시작해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고 생각한다.

남의 학교 가보면요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라그러지? 어떤 애는 다른 거 못해

도 영어같은거 잘하는 애도 있고 아니면 성적 나빠도 춤같은거 잘 추는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통 한가지라도 다른 거 못해도 잘해 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 . 뭐가 이렇게 딱 있어야 하는데 남이 못하는 거나 아니면 남이 다하더

라도 나만 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에 대

해서 좀 혼란스러워지고 그럴 때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제대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D, 남)

하다보면 잘 안되니까. . . 끝까지 못한다기보다는 하다보니까 하다 안되니까 끊기잖

아요 중간에. . 그러다가 다시 시작해도 하다가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게

거의 없죠 . . .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가요 능률 같은 것도 쫙 올라가다가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 . (D, 남)

(13)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보상받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게 되면 친구들이 자신을

안 좋게 평가할까봐 마음을 잘 안 열고 부분적으로만 말하게 된다. 자신도 그러는

것이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자녀는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이란 사실이 자신의 이미

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친구들에게 가족 얘길 잘 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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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술먹고 그런 거. . 이제 그런 것도 모여서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 진

짜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는 말하지 못할 꺼 같아요 어느 정도를 감추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제하죠! 그냥. . 뭐. .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그런

거 말할 때 그게 뭐 좋은 얘기라고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미지에 대해서

또 깍일 것 같아요. . . 그까 쟤는 저런 애 아닌 거 같은데. . 그런. . 친해진지 얼마 안

된 애들한테 아빠 술 먹고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버릇이 없네. . 그렇게 할까

봐. . 남들을 좀 많이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 . . 잘 마음을 안 털어 놓으니까. . 그게

참 싫으면서도 그렇게 되더라구요!!(A, 여)

그니까 믿지 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살아온 자체가 그래요. .그까 그런 개인 사정에

대해서 . . . 아버지 그런 거 . . . 물론 자기 어떤 그. . 남이 말하는. . 말하는 거랑 상관없

이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죠. .어차피 나는 나이고 누구는 누구일 뿐이니

까. . 그런 건데. . 털어놓는 자체가 저로선 약간 그래요. . 왠지 어색하고 안. . 안 어울려

보여요. .그니까 그런 게요. .막상 마음을 털어놓는 거는 좀 그럴 거 같아요. . (A, 여)

근데 저는요 집안 얘기 잘 안해요 애들한테. . 그까 막. . 걔네들은요 막 얘기 잘 하

거든요? 아우 우리 엄마랑 아빠랑 싸워가지고. .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잘 하는데 전

잘 안해요! 모르겠어요. 전 안하게 되요. 제 자존심에 안하게되요. (B,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맞아도 때리는구나 하며 표현을 안하고 속으로 삭힌다.

또 자신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해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

나 빌려준 돈을 받는데 있어 미안하게 생각하고 친구가 어려운 부탁을 해도 거절

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자

신이 남들의 요구만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감정은 저 스스로 그냥 신경질 내거나. . . 그니깐 뭐. . .그냥 속으로. . 남한테는 표현

을 잘 안하고. . . . 만약에 때리. . 때리면 아 때린 거구나 하는 거지. .표현하고 그런 게

안되는 거요. . . (A, 여)

제가 정말 급해 가지고요! 1000원이 꼭 필요한데 1000원이 없어요. .네가 좀 빌려

줘 이 말도 못하겠어요. .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해요. . 그냥 뭐. . 그냥 그런 생각이 자

꾸 들어요. . 내일 사지 뭐. . 꼭 필요한데두요 내일 사지뭐. . 내일 사지뭐. . 하유. . 그

- 66 -



냥. . 그니까 애들이요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1000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

데 제가 그날 꼭 살게 있어서 1000원을 갖고 왔어요. 근데 친구가 정말 급하다고 나

이거 해야돼 빌려줘 ! 그러면요 나도 그날 꼭 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려줘요! 그냥

싫어 이 말을 못하겠어요. .

난 내일. .내가 내일 사면되지 뭐. . . 그리고 니가 급하다니까 나는 급한 거 아니니까

그냥 먼저 사 이러고 말아요. . . . 그리고 제일 그런 거 있죠! 돈 문제에 대해서요 돈을

빌려 가면 좀 많이 빌려주면요. .그니까 잘 안 갚잖아요. .애들이 잘 까먹고 그러면. . 꼭

악착같이 가서 . . . 너 그때 빌려갔어. 돈줘!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있거든요? 근데 전 그

런 말 잘 못해요. 그냥 내가 뭐 1000원 없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 .

그 말을 하면요 되게 미안해요. 걔가요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 그냥

그리고 내비둬요 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래요. (B, 여)

어려운 부탁이라두요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애들이요 막 이런 것 좀 해

줘 그러면요 싫어 이 말을 못하겠어요. 나도 이렇게 바빠서 못하겠어. 이 말을 못하겠

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내가 안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들구

요 그냥 아. . 내가 왜 굳이 저걸 안해주냐. . 나도 할 일이 없고 내가 해놓고 저걸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 .뭐. .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구요. . . . 그리고 막상

그래 해 줄게 하고 나면요 하 내가 왜 그때 싫다는 말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구요

혼자 나중에 또 이러다가 사람들 기분 맞춰주는 거. . 뭐 이런 거만 잘하는 거 아니야?

막 . . 막 이런 생각도 들고. . 막 저런 생각도 들고. . (B,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이 하기 싫더라도 주위의 기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한다. 또 지나친 기대로 부담스러워 하며 칭찬 받으면 계속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마는 맨날 뭐 나 하나 때문에 어렸을 때 이혼도 안하고 지금도 살아온 건데 그러

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하기는 하는데 싫은데 하게 되는 거죠. . 주위의 기대 같은 것

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D, 남)

근데 아빠가 어저께도 막 그러고. . 뭐지? 너는 대학 꼭가. . 대학 꼭가. 막 그러고

근데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 너무 너무 그래요 너무 심하게 해요 너무 기대해요. 진

짜. . 너가 이제 첫째니까. . 대학 꼭 가라고. . . 근데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 대학 꼭

가야돼 ! 그러면은 물론 저도 열받는 거예요 부담감 때문에 너무 기대한다는 생각이 들

어 가지고 막 음악 틀어놓고. 음악 막 틀어놓고 듣기 싫어 가지고!!(E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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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대견하거나 착하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 그런 말하면은. . 교회 전도사

님들이 다 저한테 대견하다고. . 다 착하다고 그러는데 안 그런 거 같아요 나도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반주자도 하기 싫고. .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

근데 나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요. . . 인원도 되

게 적어요. 그리고 피아노칠 줄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C ,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잘난 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자신의 실제 모습과 거리가 있게 된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

럼 행동하고 오히려 친구들의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하는 등 좋은 모습만 보여주

려고 한다.

선생님! 제가 옛날에 왕따를 당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 . 잘난 척을 했거든요. . . 지금도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 되게 잘난 척을 되게 많이 했는데. . 옛날에는 정말 너무 장난아니였

어요(C , 여)

저를 보면요 애들이요 우리 집에 문제가 없을 것 같대요. 제가 하도 막 깝치니까

학교에서요. . 아주 잘 사는 줄 알아요. . 그냥 그런 게 싫어요 남한테요. .막 제 사생활

얘기하고 그러는거 별로 안 좋아해요. . 그렇게. . 그러고만 싶어요. 그냥 저는요 이유

없이 짜증내고 그런 거는 별로 안 하거든요? 좋게 좋게 사는 게 좋은 거다. .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냥. . 그래가지고 나쁜 건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애들한테. . 그리고

남들이요 저한테. . . 제가 그랬잖아요. 상담 잘 한다고. . 저한테요. . 저가 막 활발하고

말 잘하고. .막 그러니까요 다 상담을 하거든요(B, 여)

2.3. 삶을 지 탱 해 감

(1) 아버지에 대한 복수와 연민의 양가감정으로 갈등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자신이 당한 만큼 복수하고 아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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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정을 띠려고 모질게 마음을 먹는다. 아버지가 먹는 것도 아까워 숨겨놓고 아

버지가 늙으면 양로원에 보내려 하고 술에 아세톤을 타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기

운이 없을 때 동생과 함께 때리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을 모질게 먹지

않으면 자신이 풀어져서 아버지에게 잘해주게 되고 아버지는 잘 해줘봤자 돌아오

는 것은 학대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마음을 굳게 잡으려고 한다.

자기도 꼭 잘못했으면서 나한테만 막 신경질 부려요. . . .나 이제 . .안 받아 줄 거예

요. . 내가 뭐 쓰레기통이예요? 내 좌우명 난 쓰레기통이 아니다. (C , 여)

뭐지. . 저랑 동생이랑 그렇게 아빠한테 불려 갔다와서 이제 잠을 안자고 가만히 앉

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반드시 너랑 나랑 잘돼서 성공한 다음에 엄마랑 같이 엄

마 호강시켜드리며 살고 아빠는 그냥 양로원에 보내드리자. . 양로원에 버리자. . 더 심

하게 말하면 장례식에도 가보고 싶지도 않고요 아빠가 죽을 때 가보고 싶지도 않고

요. . . 늙으면 복수를 하려고요. . 그때 아예. . 식구도 아니죠 담을 쌓죠. . . . 담을 쌓

고 그렇게 하다가. . . 저두요 잘 해볼려고 해도 그것도 맘에 안들고 같이 밥을 먹고 얼

굴을 보려해도 마음이 떨어진 것 같애요 옛날보다 더. . . 제 성격이요 좋아하는 사람

한테는요 다 바쳐서 그렇게 따뜻하게 하는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끝까지 싫어하

거든요 좋아할 가치도 없는 거 같애요 뭐 웬만해야죠. . (A, 여)

뭐 뻔하죠 뭐. .집에 여자가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있는데요 밥 차리고 그러면 자기

가 상이라도 좀 내다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누워서 쳐다보고 있고 엄마가 웬

만하면 자기한데 엄마 이불 깔고 있고 그러는 게 너무 짜증나갔고 아빠 모 먹어도 다

아깝게 보이구요 얄미워요 한마디로 아빠 입으로 들어가는 것 . .다 음식도 숨겨놔요.

큰 음식들 그런 게 아니구요 비싸고 그런 것. . 저랑 동생에 한해서만요. .엄마는 그러

지 마라 같이 식군데 부몬데 어떻게 그러냐. . 아빠가 집에 있으면 담배 땜에 달달한

게 먹고 싶을 꺼 아니에요 과자나 크래커나 사탕 그런 거 있잖아요 음료수 숨겨놓고. .

그런 게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참 치사하고요 저희가 참 쪼잔하게 보이잖아요. . . 근데

그렇게도 안하면 마음이 안 놓여요. . . . 그 입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아깝다니깐요 밥이

랑 김치만 먹어도 감지덕지 해야지 감사해야지 뭘 또 그런 거까지. . . . 될대로 된거죠

한계까지 간 거죠 같이 살고 있을 뿐이지 아빠랑은. . . 괘씸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 .

내가 당한 게 얼만데. . 뺨도 막 스무 대씩 맞고요 탈진. . 그런 거는 못 잊는다니까

요. .그러다가 나중에 늙으면. . . 예를 들어서 아빠 칫솔을 양변기에 빠뜨렸다가 꽂아놓

고. . 아빠 괜히 밟고 막 먼지 묻은 발로 막. . .생각해보면 그게 그래봤자 어차피 아빠가

먼지 묻은 그 칫솔로 이빨 닦고 그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어차피 퍼트려질 거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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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거잖아요. . . 어릴 때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마음이 안 놓여갖구. . . 근데 지

금은 그렇게 쪼잔하게 안하고 단단히 세우고 있죠 . . .

자기가 뭐 늙고 꼬부라들고 힘없어도 자기가 대우받을 짓을 해야지 늙어서 아예 밥

도 안주고 정말 너무 싫고 재수 없어 가지고 자물쇠로 채워 놔야죠. . 그렇게라도 안

하면요 제 자신이 풀어지는 것 같애요. . . 아니 풀어지는 게 아니구요 풀어져서 아빠

한테 잘해주게 되는 거라구요(A, 여)

다스리려고 잡을려고. . . 잘해주기 싫으니까 잘해주기 싫고 잘해주면 열받죠. . . 잘

해주면 억울하죠 아깝죠. . . 마음을 잡아서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이 뭔지 알아요? 먹을

꺼 숨기는 거 보람도 없구요 이런 인간한테 모하러. . . 속도 없고 배알도 없지 그렇게

당해놓고 뭘. . . (A, 여)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러면 안되는데요. . 아빠가 술먹고 약해질 때요. . 저랑 엄마

랑 동생이랑 같이. . 합세해서 때려요. 몸도 때리고. .막 밟고 그래요. . 아빠가 기력이

없을 때 같이 때려요 동생이라 저랑. . . 그건 해봤어요 유리병은 안해두요 술에다가

그건 타 본적 있어요. .아세톤 엄마랑 셋이서 그게요 나쁜 건 줄 알면서요 아빠가 용

케 냄새를 맡더니 막 아세톤 섞였다고 안먹드라구요. . . . 별의별 방법 다 써봤죠 지금

은 그냥 안먹구 집에 계세요 그냥 혼자서 잘 찾아서 잘 드시니까요 얄밉고. . . 우리가

그니까. . 아예 조금이라도 복수를 해야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 . 우리가 여태껏 맞은

거. . . 그렇게 많이 맞아놓으면 한 대라도 복수하고 싶은데요!! 아. . . 그리고 머리도 얼

마나 단단하지. . 머리 때리면 막 엄마가 손이 붓는다니깐요. 막 셋이 같이 때리거든

요? 진짜 열받고 그러면 같이 때리고 아빠 토해 놓으면 엄마가 아빠 얼굴에 막. . . 붓

고 또. . .막 망치로도 때리고 그랬는데 그냥 손. . 맨주먹으로 때리면 하여튼 아빠가 때

린 것에 단련되어 있으니까. . . 딴 사람한테 때리면 딴 사람이 되게 제 손이 맵데요. .

아빠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빠한테 머리 때리면 막. . 저희 손이 막 멍든다니깐요!!

아유. . 지겨워 정말!!(A,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 모질게 마음을 먹었지만 아버지의 약해진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부모니까 잘해드리고 싶기도 하다. 아버지에 대해

독하게 마음 먹지만 아버지에 대해 연민을 느끼게 되어 결국 양가감정으로 고민

하게 된다.

그래서 막 늙어서 기침하고 그런 거 보면 챙겨주고 싶기도 한데 한번 또 그러면 정

말 너무 그게 확 틀려져서 저두 마음이요 풀려서 싫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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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이요. 증오도 하구. 불쌍하기도 하구 안 그러면 잘. . 그러지만 않는다고 하구

그러면 잘 모시고 효도도 하고 싶은데. . . 어렸을 때 한 거 생각하면. . . 정말 너무. . . 근

데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요. . 아빠가 일할 때는 술만 안 먹고 진짜 그렇게 고지

식하실 때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

그래도 아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아빠라도. . 그러면서 . . 하. . 또 미울 때도 있

고. . . 그니까 그게 참 애매한게요. . . 아 그래도 낳아준 아빠고 또 부모님이고 이 생각

저생각하면 또 막 등꾸부러져가지고 기침하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아 참 안됐다. . . 생

각도 들고 눈물도 나고 그러다가 아. . . 저런 아빠 있을 바에야 차라리 확. . . 죽었다는

연락이 왔으면 좋을 때. . . 그런 이중의 생각이 든다니까요. . . 그런 게 교차해요. 부모

니까 잘해줘야지 동생 어제 그런 실수했을 때 꾸짖고 너 왜 그랬냐 하면서도 부몬데

낳아놓고 책임 못 지고 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는데 그걸 보면 참 우리 부모님들은 감

사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 들면서 한마디로 그러면서 짜증나죠 남들 다 있는데 왜

일 안나오고 술먹고 그런 게 교차해요 그래서 참. .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가도 얄밉

기도 하고. . 잘만하면 잘해주겠는데. .지두 잘 하면 잘해주겠는데. . (A, 여)

아빠가 평소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아빠가 뭐 종이접시를 가져오라는데 엄마가 잘

못 들어서 딴 걸 갖고 왔어요. . 너 한대 맞아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 그러면은 딱 우

리가 노려보면은 아빠가 재밌다는 식으로 웃고. . 그게 ! 아유. . 그것도 저는 상대하는

게 싫으면서도. . .하. . 참. . 아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

(A, 여)

(2) 아버지를 닮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람직한 모습이 되도록 노

력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에게서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

러면서 자신이 아버지를 바라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게 될까봐

걱정하고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 니네 아빠 욕 잘한다 동생한테는 더 심하게 하죠 동생하고

제가 욕하는 것도 다 아빠한테 배웠어요. . 아빠한테. . .

여기(목)까지 오고. . 예 그렇죠 스트레스 해소 여기까지 오다가 폭발을 나중에 하

죠 여기서 더 못 참겠으면 다 올라 가지고 폭발하고 성격이 아빠랑 똑같나봐요 제가

아빠도 성격이 좀 그러면 좀 성질 나면 모든지 딱 손을 뻗었을 때 잡히는 거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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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다 던져요 뭐 깨지는 귀중한 그런 거 없고 다 던지고 전화기도 부시고 다 던지고

막 제가 그건 아빠한테 똑같나봐요 저두 그래요 딱보면 여기 책이 있잖아요 찢어요

그냥 뭉태기로 찢고 부시고. . . (E , 여)

동생도 병들었어요. .동생이 어제 울면서 나한테 털어놓고 그랬는데요 누구를 막 때

리고 싶대요. . . . 어제두 발로 차다가 혼났어요. 아빠가 막 다리 만지고 그러니까 동생

이 방바닥에 앉아 있다가 아~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아빠 자주 그래요 허벅지 만지

고. . 자기 딸 귀엽다고 그런 식으로 어루만지고 그러는건데 그게 또 당하는 사람은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귀엽다고 어디고 만지고 싶겠지만 저희도 알 것 다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어제 아빠가 크게 혼내고 막 어디 부모한테 그러냐고 그러니

까 자기도 학교 가서는 누구 때리는 놀이한다고 동생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때리기 하자. . 얘는 아무나대고 때리고 싶어서 . .걔도 병들었구나. .그랬죠(A, 여)

아빠를 닮아 가는 거 아닐까요? 무슨 일 있으면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동생은

이제 아 잘못했으면 때리는 게 상책이구나 그게 쇠뇌가 된 것 같애요. . . 저두 한때는

그랬는데. .한때는 친구랑 얘기하다가 친구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손이 딱 올라오는 거

예요. . .걔네 눈에는 내가 쟤 맞고 자랐나 할까봐. . .혼자 이럼 안 되는데 많이 생각도

하고 스스로 깨우쳤는데 걔가 걱정이에요 걔는 이제 사춘기고 하니까. . (A, 여)

그러니까 뭐라그러지. .? 아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러

니까 나는 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갔고 전 약속 같은 건 지키는 거죠. . . 그런 거는

다 하는 편이에요 아빠가 그러니까 나는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어요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에요. . .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 아빠가 신뢰를 저한테 좀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내가 신뢰

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아빠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 그럴 때는 약속을 못 지킬 때는 약간 미루는 편이에요 못 지킬 때는 안하는

거는 아니고 미뤄서라도 좀 하는 편이에요 안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라도. . . 할 수 있

을 때. . 안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애요. . (D, 남)

그게 엄마가요 예전에요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딱 들었을 때 무서운 거 있잖아요. . . 내 자식이나. . . .내 손

자가 나를 볼 때 지금의 우리 아빠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 있잖아요. . . (D,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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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에 대한 반영을 통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에게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에 대

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아버지를 미워하고 자신을 희생자

처럼 생각하다가 아버지를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게 되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

고 노력한다. 아버지가 술 마시게 된 이유를 알려고 하고 아버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옛날부터 엄마랑 이혼한 후부터. . 옛날에 88년도 때. . 그때는 조금밖에 안 드셨는

데 이혼한 뒤로부터 많이 드셨어요 (F, 남)

큰집도 아예 제사를 안 나오고요. 고모랑도 그 빚 때문에 싸우고요. 만나는 친가는

하나도 없어요. 셋째고모가 이복이세요. . 그래서 아빠가 할머니가 이제 그 셋째고모만

잘해준다고. . 지금 사는 집이 서울에서 둘째 번 집이거든요. . 그러니까 서울에 딱 이사

왔을 때 맨 처음에 첫 번째 되게 좋은 집에 있었어요. . .둘째 고모가 주인인 집이요. . .

집주인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싸움이 되게 나가지구요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온 집에 한번 와 가지구 그러니깐 첫 번째에서도

싸우고. . 유리 막 계단이 하나가 부러지고 그래서 또 둘째번 여기 와서도. .계단 한쪽이

파손되고. .저희가. . 너무 싫어서 온 거예요. . . 고모가 또 빚 안 갚느냐고 집에 찾아왔

거든요 깡패를 데리고. . 이해가 안돼요. . . 딴 애는 화목하고 친하고 집안 보고 그러

면 전혀 그런 게 없쟎아요 드라마에서도 어디 형제끼리 그래요. . . (A, 여)

되게. .막. . 혼자 있는걸 싫어해요. . 아빠가. . 혼자 있는 걸 싫어해요. 누구랑 같이

있으면 그래도 그런 거 있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저 같은 스타일이예요. 그니까 아

빠가. 누구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혼자 있으면 무섭고 이런 스타일이예요. 아

빠가 그런걸 싫어해요. 외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엄마랑 저랑 둘이 딸이고

아빠 혼자 아들. . 남자잖아요. 그니까 혹시 두 딸이 두 여자가. .자기 뒷말 까고 그런걸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아빠는요. . . 자기 욕한다고 막. . 아니라고 그러면 자

기가 무슨 듣고 있대요. 맨날 밖에서 . .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 막. . (B, 여)

근데 우리아빠는 그거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다녔잖아요. .부모님이 아빠 버리고 가

서 !! 그러니깐 얘기하자면 되게 먼데. . 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있었는데요 우리 아빠

가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초등학교 때 그 뭐지? 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가

지고 고모는 큰아버지네 맡기고 우리 아빠는 그냥 버려 버리고 삼촌은 그냥 데려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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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래서 다른 집에 시집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과일 아저씨네 집에서 살

았는데 맨날 혼나고 그랬대요. 일하느라고 근데. . 계란이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그래

서 우리 엄마가 아빠랑 결혼할 때 계란을 한판 해줬더니 너무 좋아해서 다. . 그 계란

한판을 한번에 다 먹으신 거예요. .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지금은. .아. . 할머니가 진짜 미워!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잘 사니깐 우리 앞에 나타나셔 가지고 우리 아빠 또 할머니 도와주시고 또 할머

니 새 할아버지 있잖아요. . 다치셔 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분 똥오줌 간호하느라고 다

해주시고 그러면서 욕만 많이 먹고 뭐예요? 그게 정말 화가 나요. (C , 여)

그런 거 얘기하고 힘들 때는 형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형들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해

서 잘 하시라고 얘기하고. . . 하고 나서 며칠 뒤에 형제분들이 돈 모아주시고 그래가

지고요 해결됐어요 다, . . 그 문제가. . . 아빠가 문제를 혼자서 갖고 계신 것 같애요. .자

존심도 있고. . . (G , 남)

울었어요, , 그날. 하루종일 펑펑펑펑 !!! 아빠가 술마셔서 기분이 더러워요!!

아빠 술드시면 되게 착해져요. 내가 그걸로. . . 그걸 알아요!! 네 불쌍해져서 . . 근

데 아빠 오면 되게 불쌍해 보여요. . 술먹으면!! 나보고 맨날 미안하다고. .막. .

술만 먹으면 바보 같아요. . 술만 먹으면은. . 그 아빠가 아닌 거 같아요 그니까 내가

막. . 아빠한테 .아빠! 왔어? . 그니까 아빠가 갑자기 막 일본말도 되지도 않는 거 같고 막

뭐라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나보고 막 웃고!! 혼자 막. .피실 피실 웃는 거예요. 아 또 술

먹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 아빠는요. . 되게 술만 드시면은 술마시면은 바보가 되세요.

피실피실 웃거나 아니면 막 바보짓 하거나. . 아니면은 나보고 막 미안하다거나. .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 나도 그게 이해가 안돼요. 아빠는 뭐. . 바보 같으니까. 술을 마

시고 내가 그랬어요. .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 됐다고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 (C , 여)

근데요. 그런 느낌이 드는건요? 아빠가 왠지 식구들한테 그렇게 멀어지고 외로워서

술먹고. . 솔직히 아빠가 변변한 친구도 없고. 친구하고 그렇게 떨어져있고. . 근데 가족마

저도 그렇게 괄시하면 자기가 외로워서 또 술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요? (A, 여)

그러는데 회사가 그런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어

요. . . 대인관계 그런 거. . . . .그게 살아가보면 좀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그런 게 있잖아

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그런 사

람들. . . 마음에 상처를 받다가 어떤 때 또 깨달을 수도 있죠. . . 그러니까 너무 자기

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당해봐야죠 조금씩 그래야지 다른 사람 마음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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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할 줄 알고. . .자기가 힘을 키워야죠 (G , 남)

술먹는. 그런 거 . 아빠 말투나 그런 거. . 아빠의 무식함 같은 거 . . 교회 사람들은

너무 그렇거든요. . . 교회사람들 우리아빠 우습게 보니까!!! 그리고 아빠 술먹은 거나

돈 안 벌어오는 거 때문에(C , 여)

(4) 아버지가 회복되어 부성이라는 존재를 찾기를 희망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알코올중독을 병으로 인식하게 되며 아버지가 술 마시고

하는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으며 아버지가 더 이상 스트레

스 받지 않아서 술 많이 마시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게 된다.

엄마는 자기가 일도 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아빠보고 집에서 한

달이고 두달이고 좀 쉬다가 천천히 아무거나 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아빠는 이제 자기가

병원에 가도 술을 먹고 그랬으니까 그걸 돈을 썼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걸 메꿔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아픈데도 계속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

픈데도 일을 나가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은 또 집에 오면

엄마는 아빠가 힘드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또 서로 그러다가 또 싸우고 그러다가

아빠도 이제 결국에는 아픈데도 일하니까 지치잖아요 지치고 그러면 또 술먹고(D, 남)

아빠 술마셨을 때 그때가 많이 우울하죠 많이요. . . 도움 받고 싶죠. . 계속 가족끼리

만 해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죠. . (G , 남)

욕을 들으면 그냥. . 그때만 그러시니깐요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 .

저희한테 그냥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 술 하여튼 누구 땜에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 우리를 보고 그냥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 . (G , 남)

아빠가 많이 아프니까 집에 계시면서 딱 치료할 수 있게 그러니까 편안하게요 아빠

술 못 드시게 그런 것도 하고 싶고. . 그렇게 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되겠고. . . . 그러

니깐요 제가 살아야 될 집이요 자연과 같이 있는 집이여야 될 것 같애요. . .

그렇게 많이는 이해 받는 거 아니라고 생각되죠 가족끼리 잘 이해하고 그런 거 . .

나중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죠. . . 아빠랑 그냥 마음 놓고 사는 거죠 뭐. . 근데

그럴 때가 별로 없을 것 같애요 생각해 보면. . . . 아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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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 근데 그때 되면 돌아가실 것 같애 가지고 힘들 것 같애요. . . 그냥 그렇게 바뀌

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그냥 건강하게 . . . (G , 남)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가 언젠가는 술을 끊게 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자녀와 함께 지내고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는 등 부성이라는 존재를 회복하기를 바라게 된다.

예전에도 아빠가 두세달을 주기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랑 같이하자 그런

게 아빠가 먹는 거를 한 달이든 두달이든 한 네달에 한번이나 다섯 달에 한번이나 그

렇게 점점 안 먹는 기간을 늘려가고 아빠가 거의 한번 마시면 한달 정도 마시잖아요

그거를 줄이고. . . . 아빠 주량을 줄인다고 해야하나요?

그런 거를 줄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아빠가 네달에 한번 먹던

걸 다섯 달에 한번 여섯 달에 한번. . .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1년에 한번 그렇게 늘릴

수 있는 거죠. . . 그렇게 . . .그러니까 모라 그러지. .보통사람들은 하루 마시고 나면 끝

인데 1주일이고 2주일이고 계속 먹는 거를 그거를 늘리다 보면 언젠가 안 먹지 않을

까. . 그런걸. . 그거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 . (D, 남)

아빠가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을 . . 안보이면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입원해 있으면은 안보이니까 불안한

게 있잖아요 아빠가 집에 있으면 학교 갔다와서 얼굴도 보고 걱정해주는거 있잖아요

라면도 끓여주고 숙제 같은 것도 봐주고(D, 남)

성취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 .그러니까 보통 가정에서 하는 그런 게 희망

이죠 나아지면 먹으러 가는 거 . . . 월급 타면 먹으러 가잖아요. .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

처럼 그냥 아빠가 술 드셔도 그냥. 딱 괜찮았으면 하는 생각 들죠. . . (G , 남)

아빠가 늙었을 때는요 안 마실 것 같애요 잘. . . 우리가 결혼하고 그랬을 땐 있잖

아요 그랬을 땐 아빠가 안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 .

지금도 보면은 친척들이. . 외가 쪽에 보면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 해가지고 외가

쪽 이모들이랑 간다 그러면 다 같이 가겠다고 가요 저희 가족도 빠질 수 없잖아요 그

래서 가긴 가는데 딱 가가지고 보면은 저희 아빠가 빠지고. . .그쪽은 휴가 맞춰 가지고

이모들이랑 애들이랑 다 같이 나오니까 저희는 가면 저희 아빠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외갓집에 아빠랑 간 적도 많이 없어요 5번 명절 때 그럴 때만 가고 평소에도 엄마랑은

외갓집 많이 가거든요 외가집이 가까우니까 그런 편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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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나 저나 병원에 오래 있으면요 안 먹으니까요 병원에 있으면 계속 안 먹으면

몇 년이고 안 먹으면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 .

그러고 집에 가고 커서 저희가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처럼 이렇게 저희가 아빠

랑 엄마 같이 데리고 여행가고 그럴꺼라고 생각해요 커서 . . . (D, 남)

(5) 감정 절제와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자신을 추스리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게 되어 지나치게 감정적으

로 되어 스스로를 힘들지 않게 하고 화가 났더라도 금방 풀려고 한다.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 .내 주위에 있는 것

들 그런 거 다 생각해보면 그냥 그래요 가족, 친구, 뭐 학교 그런 거 다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겠지 생각하면 나아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 . 예전보다는 표현을 더 하고 나

쁜 그런 감정을 얘기를 안하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 . . 옛날에는 그러면 막 울고 우는

데 지금은 그냥 늘 있었던 일이니까 막 생각하고 있어요. . .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해야

죠 그 감정을 너무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게되면 내 감정이 복받쳐 가지고 더 힘들

거든요 참을 땐 참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슬플 때 계속 울게 되면 나아진대요

그게 근데 저도 계속 울어봤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더라구요 (E, 여)

혼자 저쪽방 가 가지고 혼자. . 속상해하고 놀아요. . 막 만화 그리고 있으면 또 풀리

고. .그리고 엄마하곤 말 안하게 되죠. 그러다가 말 또하고. , . . 난요. . 싸움을 하면은 오

래 못 가요!! 금방 또 사이좋아 지거든요? (C , 여)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운명

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며 스스로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추스르려고 한다.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런 생각 안하죠. . 떨어진 것

만으로도 좋긴 좋지만요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니깐요. . 늘 그러던 일인데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뭐하러 그런 생각해요. . .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해 봤자 골치만 아프구요

편하게 편하게 생각하자. . .그냥 밖에서 놀다가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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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 . . 그냥 뭐. ,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야죠. 뭐. . . . 어렸을 때 겪었으면 그냥 겪

은 대로 사는 거죠. .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런 생각

안하죠. . . 떨어진 것 만으로도 좋긴 좋지만요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니깐요. . .

늘 그러던 일인데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뭐하러 그런 생각해요. . .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해 봤자 골치만 아프구요 편하게 편하게 생각하자 그냥 밖에서 놀다가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고. . .그래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요 저한테 막 그랬. . 집안 얘기를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면

요 저보다 못한 사람도 많더라구요. 애들 중에서도. .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니까 나는

잘 사는구나 생각이 탁 들어요. . . . 그니까. . 나는 부모님이 새 부모님도 아니고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뭐. .아빠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사는 거구나. .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솔직히 얘들한테 그냥 막. . 어휴. . 나 오늘 집에서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솔직히 미안해요. . . 그런 얘기 하기도요. 다. . 나보다 더 못사는 사람도 있는

데 나는 아주 작은 거 사소한 일로도 힘들어하면요. . 걔네들은 뭐예요. . 어떻게 살아

요? 그러면요. . 잘. . 저는 저보다 잘 사는 사람보고 살거든요? 그래서요 난 저렇게 돼

야지 ! 이렇게 ! 그러면 우리 엄마는 또 뭐라고 해요. 못사는 사람보고 살으라고. .

근데 제가 그렇게 좋게좋게 말하니깐. .그냥 되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상황

은 되게 나빴어요. 옛날에는!! 되게 막. . 문제 되게 많고. . 내 친구는 저하고 되게 친

한데, 걔네. . 제가 다 힘. . 걔도 되게 힘들어해요. 아니요. . 몰라요. 걔는 자기가 힘들

다고 말을 안해요. 절대로!! 걔는 엄마도 돌아가셨고요 아빠도 일 안해요 걔 혼자 일

해요. .그런 거 말 들으면은. . . 아. .나는 아무 것도 아닌 일 갖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

지? 그러면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 그냥 부모님은요 다 계시고 그러는데

그냥 사소한 일 갖고. . (B, 여)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고아도 있는데 뭐 소년소녀 가장도 있는데 내가 뭐 만약에

이런다면 행복한 건 아닌가 뭐 생각도 하면서도 그래도 그게 안돼죠. .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는데. .

근데요. .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하고만 있으면 저 손해 아니예

요? 만약에 아빠가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언제까지나 가슴에 두고. . 그걸. . . 하는 그

럴 수 밖에 또 없잖아요. 그럼 제 마음만 괜히 썩어 들어가고 차라리 빨리 저쪽에서

풀고 물론 아빠랑 얘기를 안할지언정 푸는 것도 푸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막. . 그게 안 만나면 되는 거지만. . 만약에 학교에서나 집처럼 계속 봐야 되는 경우에

는 또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막 맨날. . . 그 맨날. . . 그렇게 서로 미운 사람. .뭐

얼굴 찡그리고 인상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 .그냥 그 사람. . 사람에게 그러려니 하고

제가 풀어야 되는 거 같아요. (A,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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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망적 상황 속에서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의 싹을 틔운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이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고생일까 하고 생각

해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다. 그러면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자기 암

시를 통해 희망을 갖으려 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잘 견디어 나가

도록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

근데 지금은. . 지금은 하. . . 저번에도 내가 이 집에 태어나서 이런 고생일까? 차라

리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은 이런 고생 안할텐데. . . 그런 느낌 많이 했어요. 안했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 차라리 내가 그게 무서워요. . 내

가 불교집안이나 그런데 들어갔으면. .클날뻔할지도 몰랐을 꺼 아니예요. . 천국도 못 가

고 죄악에서 계속 살다가 나중에 사업 실패하면 누구한테 기댈 사람도 없을 거구. . 지

금 나는 힘들 때 하나님께 기대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해도 나는 비밀같은 거는 하나

님한테 숨기는 게 없거든요. . 그니까 의지하고 하나님도 나를 믿는 거 같고 사랑하는

거 같고 모든게 하나님 숨결이 있는 건 같으니까 기뻐요. 되게 . . (C , 여)

잘 될꺼야. . 어떤 만화에서 또 여자애가 맨날 걔 마법의 주문은 그거예요!! 걔가

마법을 쓰긴 쓰는데 다른 거 걔가 절망할 때 힘들 때도 맨날 그거예요. . 걔의 최고의

주문. . 잘될꺼야. . . 틀림없이 잘 될꺼야!! 그거 ! (C , 여)

그냥 제 자신을 위해서 쇼핑하고 아껴놨던. .돈으로 먹고 싶은 것도 사먹고 그런 걸

로 이제 해소하죠. . 그까 제가 제 자신한테. . 상을 주고. . (A, 여)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미래에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보며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꿈꾸게 된다. 또 자신이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소망하게 된다.

좀. .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지만요 어. . 그런 삶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편하

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원하는 직업 갖구요. . 하고 싶은 것도 그러면서 . 그까 아무

런 문제없는 그런 남자랑. . 남자랑 결혼해서 며느리로 막. . 사랑도 받고 싶고 시끌벅적

하게 살고 싶어요. . 그런 일없이 여러 친척들하고 왕래를 하면서요 애들한테는 절대

그런 거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안보여 주게. . . 단란하게 지내구. . . (A,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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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은요 어렸을때요 아빠랑 같이 있어야지요 잘된대요 그래서 저랑 있는 시간도

늘리고요 커갈때도요 걔가 하기 싫으면요 안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행같은 거 다니고

사람사는 거를 보여준다 그러나? 어디 좋은 풍경 같은데 가서 동물이라든가 그런 것

도 보여줄 수 있고 제가 못봤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경험하고. . . 30이나

35 될 때까지는 좀 힘들어도 돈을 열심히 모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빠랑 엄마랑. .

같이 살면서 이제 여행같은 거 다니고. . .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비디오나 그런 데 좀 풍경같은게 좋은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 가지고 좀 편하

게 누워 있고 싶어요(D, 남)

나는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 . .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필요로

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은 따로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 그까

왜냐면 얘는 모든걸 다 잘하는. . 그니까 이쪽에도 나. . 저쪽에도 나. . 아!! 나를 다 쓰

는 사람. . . 그렇게 되고 싶죠.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 그래도 그 모

든걸 많이 할라고 해요. 제가. .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 내가 커

서 성인이 됐을 때 사람들이 모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 그런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 무시한 사람

들, . . 다 콧대를 꺽어 주는 거예요. . (C , 여)

무엇보다 성공을 해가지고요 진짜 친척들한테 그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 . 그 모

습을. . 성공했던 모습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 . 근데 친척들이- - 저희가 돈이 없

거든요? 지금 !! 옛날에는 그래도. .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해줘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아

빠가 그때 강의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막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때 친척들

거의 다 못살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쌀도 막 보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도 많

이 이렇게 해 주고 그랬는데 이제 반대가 됐잖아요. 반대. . .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

요. . 친척들이! 아빠를 더. . 그러니까 아빠가 그것 때문에 더 충격 받고 배신당했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더 싫어하죠. . . . 돈이 없을 때는 막. . 집까지 찾아와 가지고 막. .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 애들 맡기고 막 가고. . 쌀도 가져가고

잘 살 때 쌀도 가져가고 돈도 막 꿔가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들 잘 산다고. . . 우리

막 어려울 때 있잖아요. 등록금도 못 내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랬을 때. .도

와주지도 않았어요. . . 그래서 저도 친척들 되게 싫어해요. 지금도!!

그리고 더 화가 나는건요 . . . 친척들끼리 이렇게 서로 모여서 지금 한. . . 100살 넘

으신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몰랐어요 저희는! 근데

자기들끼리 다 알아 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우리 불르지도 않고!! 그런 게 있어요(E,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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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상학적 글쓰기

먼저 선행연구단계를 거쳐 확인된 현상을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기술한다. 그 다음 단계로 현상의 본질적 구조에 대해 현상학적 글쓰기를 한다

(Colaizzi, 1978).

3.1 총 체 적 기술 (Exh au stiv e D escrip tion of Resu lts)

1) 홀로된 삶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의 술주정 대상으로서 학대받는 삶을 살아간다. 알

코올중독자는 술 마시고 나면 말이 많아지고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녀는 잠도 못자고 공부나 자신이 해야될 일도 못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

어주어야 한다. 알코올중독자는 자녀가 자신이 언제라도 불러서 자신의 주정을 받

아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또 알코올중독자는 술만 마시면 자녀에게 신

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게 되고 자녀는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감정이 속에서 쌓여져 가게 된다. 알코올중독자는 자녀를 학

대하기 위해 일부러 구실을 만들어 때리곤 하기 때문에 자녀는 마치 자신이 일제

치하에서 억압받는 조선인이나 삼청교육대에 있는 것처럼 굴욕스럽다고 느끼게

된다. 알코올중독자는 자녀를 성적희롱의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장난처럼 자녀에

게 접촉을 하거나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자녀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

게 받아들이고 아버지에게 그러지 말도록 부탁하나 오히려 혼내며 더하는 등 오

기를 부린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받은 학대로 인해 감정이 쌓여

적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해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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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 언제 내부에 쌓여 있는 분노의 감정이 폭발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삶은 살아간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로서 자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아버지는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구속하고 통제하며 서로 대

화하기보다는 무조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게 하며 자녀의 방을 불쑥 열어보거나

자녀의 물건을 아버지 마음대로 정리하는 등 마치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고 마

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 또 자녀의 잘못에 대해 지나치게 벌을 주는

등 엄격하게 대하기 때문에 자녀는 자신이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차라리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 술로 인해 아버지로서 대화하거나 보살펴주거나 하는 역할도 하지

못하고 점점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며 알코올중독자의 미성숙함 때문에

가족 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해 자녀는 이러한 아버지를 포

용하기 위해 조숙해지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가

직장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일하려는 의욕도 없어 보이고 늘 부정적인 생각

만 하는 데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학대하며 아버지의 시중 드느라고 모든 가족이

지치게 되니까 차라리 아버지가 병에 걸리거나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렸

으면 하고 생각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하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학대로 고통 당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친척들로부터도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며 연민의 정을 느낀다. 어머니를 아버지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애

쓰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해 무력감에 빠지게 되며 빨리 어른

이 되어 어머니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결국 어머니가 가족 부양과 아버지로부터의 학대로 여유

가 없어지면서 자신에게 잘해주지 못하게 되자 외로움을 느끼며 모성마저도 결핍

된 의지할 데 없는 혼자만의 삶을 살아간다. 더구나 어머니가 아버지를 술 마시지

않게 하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더욱 절망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 중 딸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박받고 아들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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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 받게 되어 더욱 서러운 삶을 살기도 한다.

2) 삶에 대한 역설적 대처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위로 인해 혼란스러운 삶

에서 나름대로의 대처 방법을 생각해 내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자신이 통제하기 위해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행동의 목

록을 작성하여 강박적 행위를 하게 된다. 또 전후 상황을 연관지어 관계사고를 갖

게 되고 일어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로

인해 자녀의 삶은 더욱 속박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늘 불안하고 긴장하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대비하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공부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책을 펴놓는다든지 집에서 견디기 힘들어질 때 밖으로

피할 수 있도록 가방을 싸놓는 등 준비를 하는 방어적인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혼자 있을 때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편집적 사고로 늘 무서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됨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안심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있을 때도 괴롭지만 술을 마시지 않

고 있는 기간에도 언제 술 마시게 될지 몰라 긴장하게 된다. 늘 긴장하며 살다 보

니 그러한 상태가 견디기 힘들어져 차라리 아버지가 술 마시게 되면 일단은 긴장

이 감소되는 것 같고 또 술 마시는 동안 스스로 견디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에 때

로는 아버지가 술 먹는 것을 바라는 모순된 기대를 갖게 된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불안정한 삶 때문에 늘 평안한 삶을 바라게 되지만

막상 아무 일도 없는 상황이 되면 지루해하고 무료함을 느끼게 된다. 이미 아버지

로 인해 항상 삶이 바쁘게 돌아가고 긴장된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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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술 마시고 그로 인해 자신이 긴장되기를 바라기도 한다. 특히 스스로 나

태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될 때 아버지가 자신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

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자신이 미친 것은 아닌지 혼란스

러워하기도 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학대했다 잘해줬다 하며 항상 태도가 돌변하는 아버지로

인해 사람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어 모든 상황에서 저의를 파악하려 하고 사실

에 대해서도 스스로 다른 해석을 하는 가장된 삶을 살아간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충분하게 애정을 받지 못해 외롭게 살

아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도 어렵고 상대방을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하듯이

괴롭히기도 한다. 또한 자신에게 애정을 주는 대상이 나타나면 집착하고 그 대상

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힘들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애정을 또래의 친구들로부터 얻으

려 한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며 서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

는 보상적 삶을 살아간다. 또는 자신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친구로부터 부모 대

신 사랑을 받으려고도 하고 알코올중독자 자녀에게는 이러한 친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의 삶에서 주로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 때문에 다

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을 갖고 살아

간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며 어차피 자신의 미래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에 빨리 죽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항상 삶에서 부정적 경험만

하게 되다 보니 스스로도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에 의해 자신의 삶을 통제 당하며 살아와서 자아

의 경계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영향받기 때문에 다른 사

람을 통제하려고 한다. 아버지의 술 마시는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공부하기 위해 친구도 공부하도록 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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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자신의 감정을 안 드러내기도 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가 주는 지속적인 학대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어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말만 듣기 위해 솔직하

게 감정 표현을 안하게 되고 성격이 이상한 사람은 아예 피하기도 한다. 또한 알

코올중독자 자녀는 감정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자신이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실한 감정

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다 보니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 원망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

하다보니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자책하고 아버지가 학대

하는 것도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부적절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자

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주저하게 된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숨기게 되고 친구들에게도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부탁도 거절하기 어려워하며 자신은

필요한 일이 있어도 부탁을 하지 못한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항상

남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싫어하는 일도 하게 되고 자

신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자신의 성향 때문에 주위의 칭찬이나 기대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3) 삶을 지탱해 감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에게 당한 만큼 복수하기 위해 음식을 숨겨 놓거

나 술에 아세톤을 타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기운이 없을 때 동생과 함께 때리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을 모질게 먹고 아버지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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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부모니까 잘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연민을 느끼게

되어 결국 양가감정으로 갈등하게 된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에게서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

면서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이 될까봐 두려워 바람직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아버지와 닮은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버지를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게 된다. 아버지가 겪었던 어려움이나 직장에서의

문제로 인해 술 마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며 점차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알코올중독을 병으로 인식하게 되며 아버지가 술

마시고 하는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으며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게 되어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게 된다.

또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가 언젠가는 술을 끊게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자신과 함께 지내고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는 등 부성을

회복하기를 바라게 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스스로 삶을 지탱해 가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려

고 노력하게 되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를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하며 화가 났더라도 금방 풀려고 한다. 또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

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삶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을 통해 자신을 추스르려고

한다.

그러면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이 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고생을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

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미래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자기 암시를 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을 위로하기도 한다.

결국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보며 자신이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소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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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 상 학 적 글 쓰 기 (D escrip tiv e Id en tif ication of th e exp erien ce of ch ildren

of alcoh ol ics)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술주정 대상으로서 학대받아 방향 없는 분노 표출 위험

을 갖고 소유물로서 자아가 없으며 부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거부하는 삶을 살아

간다. 고통과 학대를 감내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보호의 책임감을 가지면서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무력감에 빠지고 지탱할 데 없는 혼자

만의 삶을 살아가며 성차별에 대한 편견이 추가된 서러운 삶을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강박적

행위와 관계사고를 하기도 하며 불안과 긴장으로 인해 방어적으로 살아간다. 편집

적 사고로 홀로됨을 두려워하고 만성적 긴장상태에 대한 부담으로 아버지가 술먹

는 것을 바라는 모순된 기대를 갖기도 한다. 평안한 삶을 원하나 이미 긴장된 생

활에 익숙하게 되어 자극이 없는 생활에서는 지루함과 무료함을 느끼게 되고 사

실을 재해석해서 맞추어 놓는 가장된 삶을 살아간다. 외로움으로 인해 애정 욕구

의 충족이 절박해져 타인에게 집착하게 되고 또래 집단과의 보상적 삶을 살아간다.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되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게 되고 불

완전한 자아를 만회하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려 한다. 자신을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부인하고 경계하게 되며 자신의 존재 자체

에 대해 원망하고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보상받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게

된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삶을 지탱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와 연민의 양가감정으로 갈등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닮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람직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며 아버지가 회복되어 부성이라는 존

재를 찾기를 희망한다. 감정 절제와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자신을 추스르게 되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의 싹을 틔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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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논의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위로 만성적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신체적, 언어적 학대로 내적인 상처가 남게 되고 이로 인해 우

울과 예민함 등의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이재령

(1994)의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를 보면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일반가정의 자녀보다 우울, 불안, 공포 등이 높고 대인 예민이 높다고 하였다. 또

한 이지숙(1990)도 알코올중독자 자녀에게 긴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H aines(1998)는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내적 상처로 인해 장기간의 심리치료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안과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술 마시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강박적 행위를 하게 되고 또한 술 마시는 것을

예측해서 대비하고자 술 마시는 행동과 관련 있는 사건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등

나름대로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의존의 특성인 자신의

의지로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생각(Cerm ak, 1986)

을 하는 것과 일치하며 결국 자신보다는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아버지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생활양식을 지니게 되어 결국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중독적인 성향

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는 기간에도 언제 아버지

가 술을 마시게 될지 몰라 항상 긴장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술 마시는 기간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 차라리 아버지의 술 마시는 것을 바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나름대로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어 아버지가 술 마시고 술로 인한 행동을 하는 것을 견디어 내고 아버지

를 입원시킨다거나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서 삶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어 별다른 사건이 없는 일상생활을 지루하게 여겨 안정된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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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모-자녀의 상호 관계가 단절되고 부모가 역할

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자녀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에서도 Panich (1998)는 알코올중독자의 섭식장애 자녀

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돌봄이 알코올중독이 아닌 부모보다 적으며 심리적 학

대와 성적 학대가 더 많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아버지의 신체적 접촉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Gravley(1998)는 아동기의 성적 학대는 심

리적으로 당황스러운 사건이므로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Fiore(1997)는 약물 의존자 자녀에게서 성적 학대 경험이 많으므로 이 분야에서 일

하는 전문가들은 그런 자녀들을 사정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적절히 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성적 학대는 다른 경험보다 잘 드러나지 않고 또한 사회 특성상

더욱 밝혀지지 어려운 부분이라 문헌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자 자녀는 성적 학대에 취약한 집단이므로 적극적인 사정을 통해 조기 발견

하여 적절한 중재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William s(1998)도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초기 부모 자녀 결합에 문제를 갖

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즉 그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덜 돌봄적이고 덜 수용적이

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어머니는 가장의 역할과 남편의 학대로 인

한 어려움으로 자녀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

상자 9명중 6명의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음주가 알코올

중독 수준은 아니지만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녀에게 잘못된 문제해결

기술로 습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Kostyak(1998)도 부모가 둘다 술

마시는 경우는 자녀가 술 마실 경향이 높아진다고 하여 부모의 음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자녀에 대한 비인

격적 태도로 인해 아버지를 불신하게 되어 이와 같이 가족에게서 형성되지 않은

신뢰관계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

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 대

인관계에 있어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Williams, 1998), Olm 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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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는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특히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 보고하였다. 또한 남녀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배우

자가 모두 알코올 의존자로 나타나 알코올중독자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여 비정

상적 대인관계에 익숙해져 부모와 같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혼

후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자녀는 대인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이

나 성인 집단에 대해 배우자 선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에게서 충족되지 않은 돌봄 및 애정의 욕구 충

족을 위해 친구나 타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해 자아의 경계가 약화되어 분리의 어려움이 있고 타인

에 대한 통제욕구가 있게 된다. Beesley (1998)는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타인에 대한

통제 욕구가 높고 관계 만족이 적다고 하였고 불안정한 애착을 한다고 하였다.

William s(1998)도 알코올중독자가 자녀에게 대해 과보호적이고 통제적이라고 하여

알코올중독자의 자녀가 자신의 자아가 성숙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을 지지하여 준다고 하겠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자신을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부인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 부인과 지나친 타인에 대한 인정욕구

및 사랑 받고 싶은 욕구, 가족에게서 받은 비인격적 대우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

정적 태도를 가지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 Joyce(1998)도 내적 상처로

고통받는 알코올중독 가정의 아이들은 성장기간을 견디기 위해 내적 상처를 숨기

고 외적으로는 가장된 모습을 지니게 된다고 하여 정체감 형성의 문제를 제기하

였으며, Reiser(1997)도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알코올중독자의 자녀 중 딸의 남녀차별 경험은 아버지와의 부정적 관계

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알코올중독자의 자녀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Nutter (1996)도 아동기 동안의 학

대로 인해 여성들은 연애기간 동안에도 폭력을 경험하며 남성보다 성적 희생물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여, 여성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임을 고려하여 남성과는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중재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성집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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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시각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신체적, 언어적 학대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불

안, 우울, 긴장 등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부모에게서 충분한

돌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한 외로움과 타인에의 집착 등 관계 형성의

장애와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사는 삶에 익숙하게 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강박적

행위와 관계사고, 의심, 불신 그리고 아버지의 술 마시는 것을 바라게 되는 모순

된 기대 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은 반복된 부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에 적응하려 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려는 강한 모습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고나 하나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양가감정으로 갈등하기도 하였다. 반복되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더 이상 자신이 상처입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도 하였

고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 분노하다가 자신에게서 아버지와 닮은 모

습을 발견하며 아버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며, 아버

지가 술을 마시게 되는 맥락적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아버지를 한 인간으로서 이

해하게 된다. 차츰 자녀는 알코올중독을 병으로 인식하면서 아버지의 행동으로 인

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되며 아버지가 회복되어 부성을 다시 찾기를 바라게

된다. 결국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

을 갖게 된다.

문헌에서도 최근에는 이와 같은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알코올중독자의 가정이 병리적이라는 정형화된 생각에서 벗

어나 긍정적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회복에 대한 요소를 찾기 위한 노력

이 시도되고 있다고 하겠다.

Averna(1999)는 모든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도 부모의 알코올중독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Dooley(1996)는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높은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알코올중독보다는 가족의 역기능과 관련이 많은 것

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Colina(1997)도 알코올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주 문제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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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욕구인데 알코올중독의 통제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이러한 통제 욕구는 알코올

가정의 문제라기 보다는 역기능 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가정 내에서 알코올중독이 존재해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알코올중독 자체보다는 알코올중독이 영향을 미쳐 가족이 역기능적

으로 작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알코올중독 가정 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Delm onico(1997)는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정서적, 대인관계적, 신체적 증상이 발달

되나 모든 자녀가 그런 것은 아니고 회피대처기전을 많이 사용하는 자녀에게 우

울 정도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자 자녀일지라도 높은 수준의 사

회적지지 자원이 있고 용기가 많고 회피대처기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용기가 적고 회피 대처를 많

이 하고 부정적 생활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이러한 요소로 인해 우울의 경향이

높아질 수 있으나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우울

증상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알코올 가정 환경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회복

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시도되

어야 하겠다.

Leahy(1996)도 많은 연구가 주로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정신병리에 대한 것이고

회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하였으며 또 연구 결과 통제, 사회성, 지배, 자기

수용, 책임감, 성취 응집과 갈등 등의 현재 기능에 대한 차이가 알코올중독자 자

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의 존재가 반드시 병리적이 되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 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알코올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적 변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치료 전략에 이용해야

하겠다.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점차 병리보다는 회복에 대해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알코올중독자 가족이나 알코올중독 가족을 치료하는 전문가들에게 희

망을 주는 것이며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황보다 그 상황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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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중재적 전략에 대한 문헌을 보면 Craniotes(1996)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는 성인이 되어 심리사회적 기능과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 결과로 볼 때 알코올중독자의 청소년 자녀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며 또래집단의 활용이나 알코올중독자 자녀 자조집단

의 활성화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Turnbull(1995)의 연구에서도 자조집단

에서 수행되는 12단계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하여 알코올중독자 자녀 역시

알코올중독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익명으로 드러내고 자신과 같은 문제를 경험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지지망의

형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친구들과 서로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Wathen (1998)은 알

코올중독자 자녀가 다음 세대에서 물질남용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알코올중독자인 부모에게 자녀의 중독 위험성과 의사소통기술을 교육하는 것

이 중요하겠다. 이로 인해 부모는 자신으로 인해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세대간 전수되는 중독경향에 대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먼저 가족 내에서 부모를 통한 자녀 교육이 중요하며 또한 조기 교육

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될 수 있다. 알코올중독자

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발견되어져야 하며 알코올중독자가 입원하게 되

면 병원에서 가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입원하는 알코올중독자도 소

수이며 가족에 대한 접근은 주로 배우자에게 제한이 되며 자녀는 병원에 오는 것

을 기피하고 또한 아버지와의 부정적 관계로 인해 치료협조에 불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Bardis(1996)는 상당수의 알코올중독자의 학령기 아동자녀들이 자라서 물질남

용자가 되거나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갖게 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사는 이들 대상자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적절히 준비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음주 예방 조기 교육을 위해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알코올중독자의 자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각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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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집단이며 이들이 속해 있

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들 자녀와 접촉하고 있는 집

단은 민감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자원이 되는 전문

가나 교사 등은 적절히 활용되고 책임감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삶에 대해 부정적 면과 함께 긍정적 면이 계속 발견되어야 하며 회복에

대한 요소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추후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중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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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및 제언

1 . 결론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경험에 대해 알아보는 질적 연구

로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로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삶의 본질을 규명하였다.

기존의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총체적 이해와 현상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가 시도되었

다.

본 연구의 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알코

올중독 아버지와 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청소년 9명이었다.

자료는 수집과 동시에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 본 연구결과 알코올중독 아버

지와 사는 자녀의 경험은 총 3개의 주제에 대해 26개의 의미들로 분류되었다. 각

주제별로 밝혀진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홀로된 삶 : 술주정 대상으로서 학대받는 삶을 살아간다, 방향 없는 분노 표

출 위험의 위태로운 삶을 살아간다, 소유물로서의 자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부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거부적 삶을 살아간다, 고통과 학대를 감내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보호의 책임감을 가지면서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

하여 무력감에 빠진다, 지탱할 데 없는 혼자만의 삶을 살아간다, 성차별에 대한

편견이 추가된 서러운 삶을 살아간다.

2. 삶에 대한 역설적 대처 :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로 강박적 행위와 관계사고를 갖는다, 불안과 긴장으로 인한 방어적 삶을 살

아간다, 사고의 비약으로 편집적인 삶을 살게 된다, 만성적 긴장상태에 대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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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아버지가 술먹는 것을 바라는 모순된 기대를 갖게 된다, 평안한 삶을 원하나

이미 긴장된 생활에 익숙하게 되어 자극이 없는 생활에서는 지루함과 무료함을

느끼게 된다, 사실을 재해석해서 맞추어 놓는 가장된 삶을 살아간다, 외로움으로

인해 애정 욕구의 충족이 절박해져 타인에게 집착하게 된다, 또래 집단과의 보상적

삶을 살아간다,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되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게 된다, 불완전한 자아를 만회하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려 한다, 자신을 상처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부인하고 경계하게 된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원망하는 삶을 살아간다,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보상받

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게 된다.

3. 삶을 지탱해 감 :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다잡으려 하지만 양가감정으로 포

기하게 된다, 아버지를 닮은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아버지를 이해

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다, 아버지가 회복되어 부성이라는

존재를 찾기를 희망한다, 감정 절제와 인지 재구성을 통해 자신을 추스리게 된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운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함께 삶에의 적

응과 자신의 존재 회복을 향한 노력들도 나타나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총체

적 이해와 중재적 접근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하겠다.

2. 제언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적절한 중재 전략을 위해 더 많은

추후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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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어져야 하고 회복을 위한 중재적 요소가 규명되어야 한다.

2) 사회적으로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중재가 필요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실태가 파악되어져야 한다.

3)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교육이 알코올중독 자녀가 많이 있는 학교의 장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위한 중재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이 훈련되어져야 한

다.

5)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위한 자조집단과 같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져

야 한다.

6) 알코올중독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가족의 변화의지와 희망

을 북돋워야 한다.

7)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연구들이 통합되어 적절한 이론이 개발되고 연구

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임상가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8)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실체적 이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9)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

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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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cohol D epen dent Fa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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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holism affects not only the individuals who depend on it, but also their

families. Children who have an alcohol dependent parent have various

problem s and need help,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m . Many

references report only negative characteristics of these children . In order to

help the children of alcohol dependent parents, health professionals need more

information . A wholistic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ese children is needed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uitable program s to help them .

A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used to identify the experience of

children whose fathers were addicted to alcohol. The findings portray the

essence of the lived experience of children of alcohol dependent fathers.

Nine adolescents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 s and observation with

the researcher, done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2001. The data were

recorded on audio tape and transcribed . Sampling w as continued until the data

were theoretically satu rated . The Colaizzi' s method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ree themes and twenty six meanings were identified . The first theme is

Living Alone: living abusively as partner to an alcohol dependent father, living

dangerously like an explosive fu ry, living as an object that has no self,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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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jection of fatherly being, living with felt responsibility but having no

power to help m other who suffers patiently with pain and abuse, living alone

with no shoulder to lean on, and living with the prejudice of sex

discrimination . The second theme is Paradoxical Coping in Life. The meanings

are obsessive behavior as a w ay to control father' s behavior, always on the

defensive due to anxiety and tension, being afraid of life alone due to

paranoid thoughts, contradictory expectations about father' s drinking behavior

due to life with chronic tension, stress becoming familiar and life being boring

and tendious without stimulation, life that is fake and filled with

misinterpretations about reality, affection sought from others due to loneliness,

compensatory life within peer group, negative expectation about the future due

to negative experiences, controling others to protect ego, denial of real emotion

to protect self from hurt, life of regretting self, and strong need for approval

from others. The third theme is sustaining life. The meanings are ambivalence

between revenge on father and pity, stru ggle for desirable self against fear of

father-like im age, understanding father through self reflection, hope to find

fatherly being through father' s recovery, being able to stand through em otional

control and cognitive restructuring, nurtu ring the seed of hope for the future

while in a situ ation of desperation .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give a w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empirical reality of children of alcohol dependent parents and to develop

substantive theory in nursing knowledge. In nursing prac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 s for children

of alcohol dependent par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 ords : The lived experience of children of alcohol dependent father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Living Alone, Paradoxical Coping in Life,

Sustaining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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